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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eople age, they need corresponding nurturing depending on each developmental 
life stage. Similarly, pastors feel the need for leadership to correspond with people’s 
spiritual growth. Therefore, the pastor must have an objective standard for measuring a 
layperson’s spiritual maturity. The pastor also needs to know appropriate ministry direction 
for various stages of spiritual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biblical events as standards for lay leader spiritual development 
stages. Specific methods for pastoral guidance based on spiritual maturity are found in the 
Scriptures as well. Consequently, pastors can have biblical standards for discerning lay 
leader spiritual maturity, and biblical pastoral ministry can then correspond to each stage of 
spiritual development. 
Chapter 2 proposes that a distorted soteriology and misappropriated nomism and 
anti-nomism are two factors hindering the spiritual growth of Korean church lay leaders. 
Without the church’s ridding itself of these two factors, the need for spiritual growth itself 
becomes irrelevant. Based on Boman’s Hebraic chronology, the current distorted 
soteriology is identified as a result of Hellenistic chronology. Soteriology is redefined from 
Hebraic chronology. The law is also argued as crucial for today’s believers.   
Chapter 3 shows limitations of basic church catechisms and of Fowler’s stage theory 
of faith development, often used in Christian education. It also shows the importance the 
Bible places on spiritual growth. Chapter 4 refers to two biblical events in order to define 
spiritual developmental stages of lay leaders: the life of Abraham and the conquest of 
Canaan after the exodus. Appropriate hermeneutical evidence displays the relevance of 
iii 
these two events to spiritual development stages. Again, Boman’s Hebraic chronology is 
used to interpret the Scripture, showing that such interpretation aligns with the records of 
the New Testament. This study then offers customized pastoral guidance based on layperson 
spiritual developmental stages in context. Chapter 5 presents the case of Haneulsarang 
Church, in which this author is pastoring and applying this approach to nurturing layperson 
spiritual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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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많은 일을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논문이 집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마운 분들을 제게 보내 주셨고 특별한 사건들을 통
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집필하는 기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이 만큼도 작
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매일 기도로 목회를 지원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논문을 집필하는 동안 많은 것을 희생하며 기도와 내조를 해준 아내 조은혜 사모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논문 안에 흐르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천국에 계
신 두 분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생 때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총신
대학교 선배이셨던 故 강명규 목사님과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의 뼈대를 놓아주셨
던 故 김동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현장에서 늘 그 가르침을 떠올릴 수 밖에 없도록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목회를 배
우게 해주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정필도 목사님의 가르
침은 목회를 하면서 제게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데 있어서 정필
도목사님의 가르침은 제게 평안의 때나 힘들 때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졸작을 잘 다듬어 주시려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는데 교수
님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이정숙 권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풀러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친
어머니와 같이 살펴주시고 좋은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도록 연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이 
집필되는 동안 최종 심사까지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해 주고 논문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해 주고 있는 
하늘사랑교회 성도들과 집필 중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 준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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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바울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도에 따른 편지를 쓴다면 한국교회는 어떤 편지를 받게 
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여러 교회마다 각 교회의 신앙성숙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듯이 한국교회에 공통으로 진단하고 가르칠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
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지만 지극히 소수인 그들의 영향력
이 한국 사회 전체의 타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하다. 과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끼쳤던 거
룩한 영향력은 이제 많이 미약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 아래에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로 구성된 인물들이었다. 이 중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씩 참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교회의 목사, 장로, 전도사였다. 당시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2퍼센
트1였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민족대표로 참석한 것이다. 당시 천도교가 준비 과정이나 자금 
등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기독교의 몫이 컸다. 기독교는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 YMCA 등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활
동을 전개했다. 기독교는 천도교 못지않는 중심역할을 감당했다2.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의 안
위와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때에 비하면 한
국교회의 성도 수는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19.7퍼센트에 해당한다3.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다. 이는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신앙성숙도
 
1 1922 년 2 월 15 일자 기독신보에 실려 있는 통계이다. 1920 년 인구조사표 조선 전인구 1964 만 8 천
명. 조선인 56 명중 1 인은 기독교신자, 백분율로 하면 약 1.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 박재순,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서울: 홍성사, 2015).  





는 과거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성숙도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목회적 지도를 했다. 바울은 네 가지 분
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한다(고전 3:1, 
한글 개역 개정4).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성숙도에 대한 그의 목회적 판단이다. 그리고 이러
한 어린 신앙에 머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이 아닌 ‘젖’을 지금도 먹일 수밖에 없음을 한탄한다(고
전 3:2).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상태(신앙성숙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목회적 지도
를 하고 있음을 말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루었던 주제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울의 기준대로 ‘어린아이 신앙’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목회적 지도를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는 미성숙
한 성도들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앙
성숙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성숙
도에 맞는 목회적 지도를 해야 함을 말한다.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신자들에게 이전에 교훈했
던 내용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목회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된다. 설교나 성경 공부
를 통해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성도들이 단번에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 삶을 살아내며 금세 성숙한 믿
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하여 또 가르쳐야 하는 필요가 따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토대로 그들의 신앙성숙도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목회적 지도를 
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의 신앙성숙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목회지도를 해
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현재의 신앙성숙도를 분별하여 교훈을 주고 난 후,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도 가르쳤던 것처럼 (고전 12:31, 13장)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할 바
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 성숙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이 그 믿음에 이르도록 신앙지도를 해야 한다. 
교인들의 신앙 성숙도는 서로 다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이 길지 않다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 성경은 수신자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 성경 
기자들의 가르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전 3장, 히 5:11~14).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의 신자들에게는 ‘젖’이라는 수준의 말씀이 주어진다. ‘장성한 자’에게는 비유로 표현된 ‘밥’ 혹은 ‘단
 
4 이하의 모든 성경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개정성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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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식물’이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
식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말씀
이 다시 주어질 수밖에 없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 깊은 말씀과 함께 더 깊은 순종
을 요구받게 된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율법에서 제시하는 음행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더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 더 깊은 수준의 말
씀은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에
는 각각 성숙도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 성경의 기자들이 
‘젖’이나 ‘밥’과 같은 수준이 다른 말씀으로 가르쳤음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목회의 현장도 그 시대와 동
일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성숙도는 어린 신자도 있고, 신앙 연륜이 짧아도 영적인 성숙도
가 성숙한 신자들도 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이 영적 성숙도에 따라 성경을 다르게 기록했다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 역시 영적 성숙도에 따라 신앙지도의 적절한 차이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신자들의 신앙 성숙도에 따른 여러 가지 표현이나 비유들이 등장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의 신앙수준에 맞는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  
현 한국교회 신앙 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
도록 목회자로서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120년이 넘는 
선교역사를 가진 한국 개신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영적으로 성
숙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성
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지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정의하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성도에게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도록 목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신앙지도가 필요한가? 이러한 점은 목회 현장에 있는 필자뿐
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 연구가  필자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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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독교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바리새인들처럼 자
기 행함을 강조하며 행위 구원에 대하여 외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혹은 한번 영접기도 하고 고백하
면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구원파적인 칭의론과 같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관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성화’의 중요
성을 제대로 강조할 수 있다. 성화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신앙 성숙에 대해 간과하고 현재의 신앙만 유
지하려는 소극적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의 결과로 성화
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 성경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 성숙(성화5)으로 나아가
도록 돕게 될 것이다.  
첫째, 문헌 조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현대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교회 내에 있는 구원파적 구원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와 정반대로 행함이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이 부당성을 학자들의 의견과 성경을 바탕으
로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론에 관한 잘못된 개념이 도출된 원인이 헬라적 시간관과 히브리적 시
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힘으로 언약 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두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가 구원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과학이 관찰하여 
밝힌 사람의 사고의 틀이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
가 성경 이해와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끌어냈음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정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 과정으
로 제시되었음을 신약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밀접한 관련성을 성경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앙단계에 따른 신앙지도 사례연구의 하나로 하늘사랑교회의 성도 양육과 목회 지도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신앙 성장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신앙 성장 
 




단계별로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것인지 제시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신앙 성장의 
방해요소와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기에는 너
무 광범위하다. 이에 대해서는 하늘사랑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교인의 신앙성숙도에 따라 운용
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의의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는 말이 있다.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튼튼한 건
물을 올려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신앙에도 기초가 있다(히 6:1). 이 기초가 잘못 닦이면 
그 위에 세우는 노력은 허사가 되거나 제대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신앙기초가 되는 
한국교회의 가르침들 가운데 걸림돌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개혁주의 정신으로 돌아가 성
경을 토대로 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 과정을 제시하는 작업은 목회 현장에서 신앙지도를 하는 목회자
에게 더없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 구원관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 
둘째,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 위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의 원인을 살펴 보고 율법에 대
한 올바른 자세를 깨닫게 되어 성도들의 윤리, 도덕 의식의 약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6. 
넷째,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과정을 살펴봄으로 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 
과정을 지도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리적 논쟁점을 성경을 가지고 재조명 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주의 정
신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6 본고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여 철저히 지키려 하는 것이 신앙성숙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율법준수를 주장하지만, 자기 힘으로 지키기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 하고, 그것을 자기 의




제2장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 분석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에게 키가 자라도록 계속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인다고 반드시 
키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가 자라지 않는 원인이 영양소 부족이라면 당연히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원인이 다른 곳
에 있다면 그 성장을 막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성장
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신앙의 
길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신앙
이 성숙하도록 돕기에 앞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그 순서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현시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왜곡된 구원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
는 ‘구원의 조건인 칭의’와 ‘신앙 성숙을 위한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성장이 방
해받고 있다.  칭의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더 이상의 칭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
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칭의가 계속해서 필요함을 놓치고 있다. 
두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오해된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
을 율법주의라고 매도하거나, 율법은 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 되고 있
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조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등장했음을 밝힘으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 성장
의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 점을 제시한 이유가 있다. 신앙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흠 없고 온전한 
교인으로 성숙하여 가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하셨
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각
이나 태도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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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면 더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
약될 수 있는) 율법적 삶을 거부하면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율법주의와 율법폐기
론은 항상 교회의 위협이 되어 왔다. 율법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한다.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나 신령주의자들 또는 네오-아리안주의자들에게서 이러한 율법폐
기론이 발견된다.7 그리고 이것이 신앙 성장에 큰 방해가 되어왔다. 이들은 성령의 직통 계시로 하나
님께서 주신 절대적 기준이 되는 율법을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받은 직통계시만 따를 뿐 교
회의 가르침과 권위도 무시하였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
이라고 생각하여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왜곡된 구원관8 – 칭의론에 대한 재조명 
구원관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문 과정에만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도들이 가진 구원관에 따라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태
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잘못되거나 왜곡된 구원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성화 과정에 부정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세윤 교수도 구원관의 토대인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화와  칭
의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여 성화에 대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9. 
1. 왜곡된 구원관의 과거와 현재 
현대의 교회에도 왜곡된 구원관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현대에만 일
어났던 일은 아니었다.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며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구원관에 대한 오해와 이로 말미암는 종교적 타락은 계속 이어져 왔다. 
 
7 권호덕,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서울: 그리심, 2003). 15. 
8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은 현재 교회에서 오해
를 넘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김세윤은 ‘칭의와 성화’ 서론에서 말하고 있다. 김세윤, 칭




가. 현대 한국교회 나타나는 왜곡된 구원관의 모습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신자
들에게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되어 버렸다. 비록 이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
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기도’ 한 번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 사이에 받아
들여지고 있다 10 .  많은 개신교 교단의 교회들이 칼뱅의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교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는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택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는 죄를 범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1.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 돌아온다는 식으로 성도
의 견인(堅忍)을 견인(牽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칼뱅이 말한 ‘견인’은 구원을 얻기로 예
정된 자들은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배도의 유혹을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에서 견인(堅忍, Perserverance) 곧 성도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이었다12. 이것은 중생했
다고 하는 자가 만약 배도했다면 이 사람의 중생은 처음부터 가짜였고, 처음부터 은혜도 없었고,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 결론적으로 볼 때 창세 전에 택함 받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
도의 견인’ 교리는 배도해서 떠나간 성도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고전적 칼뱅주의의 입장이다13. 
 
10 박영돈 교수는 16세기 면죄부를 타파한 칭의론이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죄의 라이선스를 부여하
는 면죄부가 되어 교회를 타락케 하였다고 개탄한다. 박영돈, “칭의론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in 
2016 미래교회 포럼 (서울 연동교회 2016). 1. 
11 가스펠서브, “성도의 견인,” 교회용어사전 : 교리 및 신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중, 김종흡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III.24.6, 568. 




이런 입장이다 보니 고전적 칼뱅주의자들의 주장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
지 않아도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안전(견인) 교리를 통해 성화의 삶에 나태함이 올 수도 있
게 된다.  그래서 적당히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만큼만 율법을 준수하며 살려고 한다. 
이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며성화의 과정
을 걷지 않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한국 정통교단이 이단이라고 규정
한 구원파의 교리와 다를 바가 없다14.  
이와는 반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말
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달라진다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모습도 한국교회 내에 있다. 이는 알미니
안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지만 웨슬리주의적 알미니안주의 관점보다 훨씬 더 빗나간 가르침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견인’교리를 부인하고, 중생한 사람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은혜에서 떨어져 중
간에 배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중생한 모든 사람을 택자라고 믿지 않고, 생을 마
감할 때까지 은혜의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만을 택자로 정의했다. 그렇지만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중
생 후에 몇 번의 죄로 말미암아 쉽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그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15.  여기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은 스스로 
배도를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달라진다는 행위 구원론은 
알미니안주의 관점보다 훨씬 더 빗나간 교리이다. 
감리교, 순복음 교단 등이 받아들이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 때는 현
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번 중생한 사람도 배교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적 삶
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결국 율법적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이나 의지를 배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
는다고 가르치던 칭의론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중생한 성도는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달
 
사, 2011). 10-14. 
14 김세윤, 칭의와 성화, 80. 
15 Jacobus Arminius, The Works of James Arminius, James Nichols and Wiliam Nichols 역., 3 vols.,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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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다고 오해될 수 있다.  
나. 초대교회에 나타난 왜곡된 구원관의 모습 
그런데 이러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논쟁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등장했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구
원론의 입장을 취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할례와 같은 율법적 
요구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행위 구원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집필되었다. 반면에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또 오해하여 오늘날 칼뱅의 예정론
의 부작용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의 자유방임적 모습이 고
린도전서에 나타난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구원에 지장
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전 8장).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갓 믿음에 입문한 어린 신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서슴없이 그들 앞에서 먹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율법이 금하
는 심각한 간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를 치리하지 않았다(고전 5:2). 이 사람이 회
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인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중생한 신자들의 자유 방임의 모습은 바울 서신서에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중(더러움)에 다시 얽매이
고 지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개와 돼지에 비유했다(벧후 2:20-22).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으로 중생한 성
도들의 타락에 대해 말하고 있다(히 6:4-6). 분명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칭의
를 경험한 후에 다시 타락하는 일들은 빈번히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딤전 1:20; 5:15; 딤후 4:10, 14).  
반면 초대교회에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말
미암는 구원에 대해 바울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이들은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의롭다함을 받
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주장의 배경은 알미니안주의의 등장 배경과는 다르다. 알미니
안주의의 등장은 바울의 ‘예정론’ 교리가 가져온 율법폐기론과 같은 부작용 때문이었다. 초대교회 내
에서 그들이 율법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켜오던 정통 유대교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행위 구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
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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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대교회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역들이었지만 바울은 그 후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야 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
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서를 써서 구원
론을 정립해 주어야 했다(갈 1:6). 복음 전파 후에 기록된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몇 차례의 확인
과 교정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할 만큼 올바른 구원론을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
던 당시에도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구원론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지식습득이었다면 바
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구원론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왜곡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똑같
은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뉘듯이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오랜 세
월 동안 교회의 중요 논쟁점이었다. ‘은혜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자유방임’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는 불안한 구원’이라는 두 가지 현상은 초대교회부터 현대의 교회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양상이다.  
다. 복음적 구원론을 위한 현대 신학의 접근들 
여기서 왜 구원파적 구원론이 문제이며, 반면 행위 구원론적 가르침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왜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고 오해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성경
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왜곡된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의도치 않게 ‘자유 방임’ 혹은 ‘행위 구원’이라는 극단적 교
리를 성도들에게 낳게 했다. 칼뱅주의를 잘못 따르면 회개와 성화의 삶이 약해지고, 알미니안주의를 
잘못 따르면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된다.  
이러한 고전적 칼뱅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건 칼뱅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고전적(강
성) 칼뱅주의16는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특별/제한 속죄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
리고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특별히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서 빠져나오
는데에도 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
 
16 온건 칼뱅주의는 ‘온건’이라는 단어에 대조하여 고전적 칼뱅주의를 ‘고전적인, 전통적인, 강성 그리
고 과격한’ 칼뱅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강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 Horton et al.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 87.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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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내(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칼뱅의 견
인에 대한 교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 속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소위 온건 칼뱅주
의라는 현상이 19~20세기에 나타났다. 이는 전적 타락과 성도의 견인론에 있어서 완화된 견해를 수용
하는 입장이다17.  
사실 칼뱅주의를 따르는 자 가운데 브룩스(Brooks)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구원의 안정
성을 보장해 주어서 자유 방임으로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택함 받았다는 것이 
자신의 착각에 의한 ‘거짓 확신’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오히려 불확실할 수 있다18. 
그래서 불택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유지해야만 하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가질 수 없다.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만 택자라는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다. 그래서 온건 칼뱅주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칼뱅의 5대 항목을 재해석하여 받아들인다.  
노먼 가이슬러는 온건 칼뱅주의 관점을 강성 칼뱅주의와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는 사람을 무조건 선택하시지만 이에 대해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고전 칼뱅주의는 하나님
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서 인간의 반응도 무조건적이었다. 하지만 노먼은 
구원에 대해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따름을 말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고전 
칼뱅주의와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셔서 인간이 은혜를 수용케 하신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구원의 범위에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지만, 인간의 거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속죄가 제한되었다고 말한다. 그
리고 고전 칼뱅주의와는 달리 중생한 사람들 모두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9. 여기서 온건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구원과 성도의 반응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하
나님의 은혜와 적절히 조화하려 한다. 그는 고전적 칼뱅주의의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중생한 자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을 들어 ‘성도의 견인’이라는 안전
교리를 온건 칼뱅주의로 가져온다. 그러므로 구원의 상실은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
 
17 Horton et al.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 15. 
18 Thomas Brooks, Heaven on Earth (Carlisle: Banner of Truth, 2008), 49. 
19 Ibid.,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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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전가되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
는다는 안전성이 보장된다. 반면 인간의 의지적 선택을 말함으로 마치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을 따
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건 칼뱅주의는 강성(고전) 칼뱅주의에서 가져온 ‘성도의 견인’이라는 ‘영원
한 안전’을 통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온건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칼뱅주의)과 인간의 의지적 결단(알미니안주의)이라는 서로 섞
일 수 없는듯한 교리의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인다. 이는 고전적 칼뱅주의가 가진 견인 교리의 불확실
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점을 포함하고자 함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구원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지 못하고 단기적 확정성
을 부여하는 알미니안주의는 성도들의 의지를 강조하여 단기적 구원의 확신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
도록 성화를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과 자동으로 연결되게 된다. 온건 칼
뱅주의가 나온 배경도 강성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구원론을 재정립하고 이
에 따라 성도들의 성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원관은 곧 성화의 삶과 직결되
기 때문이다. 온건 칼뱅주의는 구원을 단지 칭의적 차원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의지적 반응을 강조
하여 성화와 연결 짓게 하고 있다.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모두가 나름 스스로 설득력이 있어서 개혁교회 안에 양분되거나 상
호보완되어 현재에도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라는 측면과 ‘인간의 의지적 
반응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서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양상이 복음을 계승한 초대교회나 기독교회사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종파의 모습도 이와 아주 유사했다. 유대 역
사가 요세푸스는 인간 행동에 관한 세 종파의 견해를 기술한다. 바리새파는 인간의 일부 행위는 운명
에 의한 것이지만 일부는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보았다. 에세네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
정에 의한 운명에 달린 것이기에 인간의 의지적 선택을 배제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운명이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렸고 선과 악의 원인 제공자도 인간 자신이라고 말한다20. 바리새파
는 온건 칼뱅주의와 비슷하고, 에세네파는 강성 칼뱅주의와 유사하다. 반면 사두개파는 아주 극단적
 
20 Flavius Joesphus, 유대 고대사 (Antiquities of the Jews),  12-15 권, 성서자료연구원 역. vol. 5, 요세푸스 : 
하바드판 (서울: 달산, 199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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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미니안주의 같다.  
2. 왜곡된 구원관의 원인과 그 해결 
그렇다면 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구원관을 갖게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보
기에 앞서 사람들 안에 선재(先在)한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
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세계관이란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것을 배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가진 사고
의 체계를 말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세상을 보는 사고의 틀’
을 말한다. 세계관은 인식의 틀(perceptual frameworks)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다21.  세계관이란 용
어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미 자신이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들은 이야기, 환경과 문화, 자라면서 얻은 상처나 교훈 그리고 유전적 성향 등에 의해 총체적으
로 받은 영향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사고의 틀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
하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할머니로부터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손가락 잘라간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 가정하자. 물론 이 생각은 미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떠돌아다
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다. 옛날 전기가 없는 호롱불 밑에서 녹이 슨 
가위로 손톱을 자르다 보면 자칫 살을 벨 수 있었다. 그러면 자칫 파상풍에 걸려 정말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학적 지식이 없던 할머니는 이것을 단지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손
가락을 잘라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손주는 나이를 먹어 도시에 살면서 
전등이 환한 밤에 위생적인 손톱깍이를 가지고도 손톱 깍기를 두려워한다. 할머니의 경험이 이야기
가 되고 이것이 손주에게 전달된 후 사고의 틀(세계관)을 만들고 결국 손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것
이다. 세계관은 신화나 전래 동화와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곧 문
화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된다. 때로는 개인이 겪은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계
속된 도난(盜難)을 겪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의심하는 생각의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의 틀이 위의 예대로 잘못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21 Brian J. Walsh and J. Richard Middleton,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The Transforming Vision :S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황영철 역 (서울: IVP, 198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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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 잡음으로써 교정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가. 서구적 시간관으로 이해한 칼뱅의 예정론 
칼뱅은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칭의론을 주장한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들만 의롭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읽으며 관찰하고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예정론을 주장함에 있어 그가 성경적 세계관을 
얻기 이전에 이미 문화를 통해 얻은 서구적 세계관이 선재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칼뱅이 성경
을 읽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의 세계관 전부가 하루아침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가 자란 서구의 문명과 환경은 성경의 히브리적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을 그에게 공급했다. 
서구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문제는 성경
에 의해서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할 경우 성경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칼뱅의 예정론의 일부는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세
계관이 반영되지 않은 서구적 세계관이 반영된 해석이다. 필자의 역사관은 바리새인과 같이 세계사
의 큰 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한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 칼뱅은 하나님의 예정을 세계사에 대한 예정뿐만 아니라, 에세네파와 같이 한 개인의 죄
에 대한 선택, 구원에 대한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칼뱅이 생각한 세
계사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 전의 예정과 계획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말한 한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까지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1) 동서양의 사고구조의 차이 
칼뱅은 서양문화에서 자란 서양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서양적 사고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서양적 사고구조는 동양적이면서도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 구조로 기록된 성경을 잘
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22. 요즘 동서양의 비교문화심리학을 통해 발표되는 동
 
22 이는 헬라어와 헬라문화를 사용하여 기록된 신약을 배제하는 말이 아니다.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하
고 히브리 문화에서 자라난 후 헬라어를 배워 사용할 줄 아는 히브리인은 헬라어를 사용한다 해도 




서양의 사고구조의 차이를 보면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성경해석의 차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
팅턴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같이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
했다.23” 우선 세계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서양의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
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동서양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를 낳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동양에 속하기 때문
에 동양적 사고구조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동양인들도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심지어 같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유대
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왜곡되게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자들이 있다. 히브리적 사고 구조를 가진 이스
라엘 사람 가운데도 헬레니즘적 세계관에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았다면 구약을 대하며 왜곡된 시
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보다 나은 유대들의 특징을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한다(롬 3:2). 이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도록 계속해
서 토라와 구약의 역사를 통해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헬레니즘적 사고로 교육받은 이방
인들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을 ‘말씀을 맡은 자’라는 데
서 찾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의 문화권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서양의 사고 구
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을 갖
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함이다. 
과거 EBS 방송국에 ‘동과 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원고는 미
국의 최신 동서양 비교문화심리학 연구 결과 및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였다. 이 다큐멘터
리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점을 실험으로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과 서가 다르다는 것이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책이 출간되었다. 이제 그 책에서 
 
하고 헬라 문명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적 세계관이 유입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히브리적 세계관을 곧바로 얻는 것은 아니다. 신약은 헬라어와 헬라문화
를 포함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은 분명 히브리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헬라문화를 다루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적 세계관은 특별히 ‘신과 인간에 
대한 사고’를 말한다. 이후에 다룰 것이다. 
23 김명진, 동과 서 (서울: 지식채녈,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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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세 개의 물체 중 어는 것이 가장 앞에 있는가? 
서양인들은 상단에 위치한 제일 작은 물체가 가장 앞쪽에 있다고 대답했고, 동양인들은 하단에 
위치한 가장 큰 물체가 가장 앞쪽에 있다고 대답했다.”24 
비행접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은 비행접시 맨 뒤에 서 있으므로 상단
에 위치한 물체가 가장 앞쪽에 놓인다. 반면 ‘비행접시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
람을 주시하기 때문에 맨 아래의 물체가 가장 앞에 있는 셈이다. 이는 서양인들은 자신의 입장(위치, 
Insider)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동양인들은 사물의 입장(위치, Outsider)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
기는 차이다.  
그래서 과거 동서양의 그림들을 보면 사고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서양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대상을 눈앞에 두고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따라 그린다. 반면 동
양의 화가는 먼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상을 마음속
에 담은 후 그림을 그릴 때는 대상을 앞에 두지 않고 집에 와서 그린다25. 그래서 동양화는 원근법이 맞
지 않는다. 반면에 대상을 겉모습 그대로 그리려는 서양사람들의 사고는 원근법이 정확하다. 이것은 
서양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동서양 사고의 차이를 성경해석에 적용해보자. 예를 든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의 
순서나 동일한 사건 속의 등장인물의 숫자를 보면 차이를 보인다. 서양사람들은 이 차이를 ‘오류’로 
인지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리셨던 여리고 성에서 소경을 고치실 때 소경의 숫자는 두 명이었다(마 20:30). 반면 다른 복음서는 
여리고 소경을 한 명으로 묘사하고 있다(막 10:46; 눅 18:35). 이렇게 되면 서양사람들의 사고구조로 볼 
 
24 김명진, 동과 서 , 129. 
25 Ibid.,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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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태복음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복음서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잘못되었다’라
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히브리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서구적 세계관을 사
진찍기로 이해하고, 히브리적 세계관을 그림 그리기로 이해하면 된다. 사진은 찍으면 실물 그대로 나
온다.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때 그곳에 놓인 쓰레기통도 여지없이 사진에 나온다. 그리고 이
것은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히브리적 세계관은 똑같
은 호수의 풍경을 그리면서 쓰레기통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며 말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것이다. 때로 히브리적 세계관은 호숫가에 있는 꽃을 실체보다 더 풍성하게 그려 
넣는다. 꽃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때 서구적 세계관을 가지고 실제 현장과 그림을 비교해 보면 
그림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빠져있고, 꽃이 원래보다 더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 그림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호수의 풍경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호수에 나온 다른 풍경들에 근거를 두고 그림이 그려졌기에 여기에 거짓
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태는 증인의 최소 숫자인 ‘2’라는 숫자를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의
도적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명으로 쓰인 것과는 달리 여
러 본문에서 ‘2’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마 8:28; 9:27; 20:30). 이것은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거짓이 아
니다. 
동양적 사고인 히브리적 세계관은 성경을 기록하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건의 순
서도 바꾸고 등장인물의 숫자도 바꾸었다. 하지만 히브리적 세계관은 이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구적 세계관과 같이 그대로 사진
을 찍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이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 구조를 토대로 기록
된 성경을 사건을 육하원칙에 의해 그대로 묘사하거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려는 서양사람
들의 눈에는 오류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설과 같은 나름의 가
설들이 세워졌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신학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물론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차이가 자료를 잘못 인용하거나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한 것에서 오는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유대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쓰면서 발생한 차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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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 차이는 결코 오류가 아니다.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의 차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째는 그들이 하나
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다(롬 3:1~2).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곧 ‘할례의 유익
이 무엇이냐’라는 말이다26.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 할례의 유익이 있음
을 말한다27. 할례란 비록 고대 근동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도 존재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
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나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3장에서 유대인들의 나음을 ‘말씀을 맡았음’이라
고 말하면서 이것 외에 더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본문에서 ‘우선은(πρῶτον, First of all)’이라는 표현을 씀
으로 유대인으로써 다른 유익도 있음을 암시한다(롬 3:2). 이것을 그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 대
해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며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며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있
다(롬 9:4~5)28.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유대인들이 가진 것들은 결국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다. 이 배경
이 구원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풍성히(나음, 
περισσός 롬 3:1) 가진 점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더 나음(페리쏘스 : περισσός)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히
브리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세계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차 수신자였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말씀하셔야 했다. 예를 든다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를 보여 주셨다(암 8:1~3). 우리 나라 사람에게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런데 히브
리 사람에게는 가을, 겨울, 봄, 여름이다. 이는 히브리 월력의 7월이 그들에게 한 해의 시작인데 이때가 
가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
 
26John A. Witmer, “Romans, ” eds., J. F. Walvoord and R. B. Zuck, vol. 2,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Wheaton: Victor Books, 1985). 448. 
27 John R. W. Stott, 로마서 강해 :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The Bible Speaks Today), 정옥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119. 
28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롬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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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암 8:3).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본문
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그런 문화에서 자란 그들에게는 이 내용이 쉽사리 이해된다. 또한 히
브리 사람의 결혼풍속, 의식주 문화 등을 통해서 주어진 많은 교훈이 성경의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표현이 단순히 서기관에 의한 대필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리
고 모세오경을 읽고 얻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감받은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었고 이를 나머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으로 남겼다29.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신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기
원은 존재 목적을 밝히게 되고, 이는 또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규정 짓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향을 결
정 짓는 근거가 된다. 뱀의 후손이라고 믿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진화론
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동물에서 찾고 있고 대부분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가치
를 동등하게 여기거나 혹은 인간을 동물보다 더 열등하게 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두고 삶의 방향을 결정했기에 토라의 신관과 인간관이 나머지 구약 성
경 전체와 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택한 민족이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후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사
람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토대로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뿐이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히브리적 세계관으로만 충
만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 사고에 바탕을 둔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 보았고 성경의 저자
가 되었다. 히브리적 배경에서 기록된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신약성경의 기자는 유대인이었다30.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29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한다. 
30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제롬에 의해 디도의 형제로써 이방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제롬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고린도후서 8 장 18 절의 ‘누가가 이방인 디도의 육신의 형제’라는 근거는 불분명하
다. 그래서 누가를 그의 이름만으로 이방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
립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James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eds., D. A. 
Carson,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20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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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이방인을 통해서는 구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그들을 통해 
초기 신약성경이 기록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만드실 때 
이미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자들을 통
하여 신약을 기록하셨다는 점은 구약이나 신약을 이해하는 바탕에 히브리적 세계관이 기초가 되어
야 함을 보여준다. 
김호환은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헤브라이즘과 그리스의 종교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 헬
레니즘은 지난 이천 년간의 세계사 속에서 인류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말한다.  여기
서 헤브라이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반면 헬레니즘은 기원전 3~1세기의 
철학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으면 안 된다. 김호환은 브르멘베르그(H. Blumenberg)와 토마스 쿤(Thomas 
S Kuhn)의 주장을 따라 그리스의 철학운동이었던 헬레니즘을 자극한 동기를 ‘그리스의 종교’에서 찾
고 있다.  다시 말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모두 ‘종교로부터 받은 자
극’ 때문이라고 말한다31. 그래서 이러한 두 세계관을 형성하는 뼈대에는 ‘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
탕이 되어 있다.  
헬레니즘의 사상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 신과 인간에 대해서 상당
히 부정적이다. 신들은 인간들의 세계를 마음대로 부숴버리기도 하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자 
인간들을 다 죽인다. 제우스는 인간에 대해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
을 가져다준 것 때문에 인간은 타이탄들이 받는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리스의 신화가 서술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신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지음 받았고, 약하고 허무하고 불안함 가운데 사는 존재일뿐
이다. 인간에게는 슬픔과 가난, 늙음, 질병 등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코 제우스에게 반항할 수 없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다. 바로 이 비극적인 인간이해가 고대에 신에 대해 반항하게 만드는 부정
적인 세계관을 만들었다. 종교에 대한 반신론적(反神論的) 감정은 무신론(無神論)으로 발전하고 비극
으로 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쾌락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자는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그
리고 후자는 스토아 학파와 쾌락주의 학파와 회의주의 학파에 의해 철학의 목표가 된다32. 그리스의 
신화가 그리스의 철학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그리스 신화는 이전에 있던 고대 수메르와 아카
 
31 김호환, 철학적 신학적 인간학 (서울: 엠마오, 1991), 41-42. 
32 Ibi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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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티아마트에 관련된 바벨로니아의 창조설화 역시 신과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헤브라이즘의 근거를 이루었던 성경은 그리스인들의 종교가 가졌던 비관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신과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묘사
하고 있다.  김호환은 성경이 묘사하는 신과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결코 이방 종교에 의해서는 
영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모세일 경우 가령 그가 이집트에서 바벨로니
아의 종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를 세웠을 가능성을 전
혀 배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나귀와 낙타를 타고 다니던 대
상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었으며 수메르-아카드 문
화의 귀족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종교를 자신의 가족의 종교로
(창 34:24) 바꾸었다는 주장을 용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
엘 민족이 기원전 605-533년에 이르는 바벨론 유수 동안 바벨로니아의 
종교를 배웠을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 세 주장(M. Elide, Geschichte 
der religioesen Ideen.)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의 종
교가 수메르-아카드인들의 비관적인 종교로부터 어떻게 정반대의 긍정
적이며 낙관적인 종교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내기란 어려운 일
이다. 이에 대하여 엘리아테는 히브리인들의 천재적 종교성을 주장한
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그런 낙관적인 종교적 천재성을 유지해 줄 만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 종교가 지닌 신비인 
것이다.”33 
과학에서 말하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같이 인간의 사유 역시 긍정
적인 사고에서 부정적인 사고로 갈 수는 있어도 부정적인 세계관이 저절로 긍정적인 세계관으로 돌
이켜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바빌로니아의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아 만
들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 이것은 어떤 신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
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세계관, 곧 사고의 틀을 만든다. 물론 유대인들이 모두 건전한 사고의 틀을 소
 
33 김호환, 철학적 신학적 인간학, 46. 
23 
 
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를 가지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하실 만큼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헬레니즘에 지배되어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
인 세계관을 가진 자라면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이는 구약이 보여주는 신과 인간에 대한 헤브라이
즘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칼뱅이 가진 시간관에 대한 문제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와 같이 높임말과 낮춤말의 구분이 분명한 민족에서는 위아래의 상하 구조를 먼저 정립해야 관
계가 형성된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선배이거나, 족보상 위의 서열이면 존대말을  써야 한다. 그래
서 한국 사람들은 첫 만남에 관계를 이어갈 사람이라면 먼저 상하 서열부터 정리한다. 존댓말을 받아
야 할 위 서열이 누구인지를 정해야 대화가 편하게 되고 안정적인 사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친구’라는 말은 같은 나이의 연배에서 주로 사용한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어른에게 ‘친구’
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특별히 높임말이 없는 영어권에서는 나이 차이가 40년이 넘어도 
소년과 노인이 ‘친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똑같이 ‘You’라는 호칭을 쓴다. 한
국에서는 어른을 앞에 모시고 직접적으로 ‘당신’ 혹은 ‘너’라는 표현을 쓰면 어른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차이를 
만든다. 이렇듯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시간관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보만은 유
럽인들은 시간을 앞을 바라보는 일직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는 미래가, 뒤에
는 과거가 놓여 있다. “현재는 내가 서 있는 점이고, 미래는 앞의 어느 점에 존재하며 그 사이에는 미래
완료(Futurum exactum)가 놓여 있다. 내 뒤에는 현재완료, 더 뒤에는 미완료(Imperfekt), 또 그 뒤에는 과거
완료(Plusquam perfekt)가 있다. 34” 그리스어도 이처럼 시제에 따라 동사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이는데 이
러한 동사형태들도 같은 방식으로 직선적인 시간 위에 놓여있다35. 이러한 시간 이해는 종교와 결코 
 
34 Thorleif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허




무관하지 않다고 보만은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적 시간을 분석했다. 반면, 플라톤의 시
간 파악은 종교적 시간과 관련되었다. 플라톤은 시간이 공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동시에 유한
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보만은 영원(永遠)의 특성을 무한한 시간의 연장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을 종
교적으로 이해하여 영원을 지금 우리가 속한 시간의 연속이 아닌 신적인 요소로 가득채워진 시간으
로 말한다. 신의 영역인 영원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36. 칼 바르
트도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시간에 대해 언급할 때, “시간은 자연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일 뿐
만 아니라 종교적 범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37.   
그리스의 직선적 시간 이해는 공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미래는 앞, 과거는 뒤라는 공간
적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이해한다. 이러한 시간 이해는 당연히 과거라는 뒤에 놓인 어떤 사건이 현재
와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직 선상의 과거에 씨를 뿌려 놓은 것이 현재에 잎사귀를 내게 하고 미
래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자연히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사건에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이해는 히브리적 시간 의식에 맞지 않는다. 보만은 히브리적 시간은 헬라적 시간 이해와 같이 과
거는 뒤, 미래는 앞이라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히브리어에서는 미래적인 사
건들이 언제나 ‘뒤’에 오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38. 한국 말에도 ‘나중(뒤)에 잘해보자!’라는 말
은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미래적 개념으로 쓰인다. 히브리어에서도 ‘뒤’를 뜻하는 아하르( ַאַ֫חר )라
는 단어는 언제나 미래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39.  굳이 이것을 헬라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잘 해보자!’
는 문장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라는 단어가 미래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하지만 히브
리어에서는 정반대로 ‘뒤’라는 개념이 항상 미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역사는 직선적이다.’라고 
말하는 사고는 헬라적 시간관에서 비롯된 표현법이다. 히브리적 시간관은 시간을 아예 ‘직선’과 같은 
공간적 구조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한 빛 – 강한 빛 – 약한 빛(저녁-아침-저녁)”과 같은 
 
36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51-152 
37 Karl Barth, 교회 교의학 (Church Dogmatics), vol.2, part 1.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의-후반부, 신준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70. 
38 Ibid., 154. 
39 나의 전( ְלָפַני )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י ְוַאֲחַ֖ר )에도 없으리라 (사 43:10) ‘전에’라는 




주기적 개념으로 이해한다40. ‘주기적 개념’을 사용하는 히브리 사고구조에 미래를 앞, 과거를 뒤라고 
표현하는 ‘공간적 개념’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41. 굳이 헬라적인 공간 개념으로 히브리적 시
간개념을 표현해야 한다면 보만은 “7분의 1 = 0.142857 142857 142857 … 14285742”을 예로 들어 설명한
다. 7분의 1의 결괏값은 계속 주기성을 두고 반복되며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히
브리적 시간관을 설명한 것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공간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히브리적 사고는 시간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헬라적 
사고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관 자체가 헬라적 사고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도 헬라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익숙해진 직선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시간관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보만의 이러한 주장은 분명 헬라적 시간관과 히
브리적 시간관이 시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기성을 이해하여야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가지 시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
할 수 있다. 고대 히브리어는 고대 그리스어나 현대의 다른 문화권과는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구분이 없다. 사건이나 동작의 형태가 완료(이미)인가 미완료(아직)인가를 나타낼 뿐이다43. ‘완
료 – 미완료 – 완료’라는 시간의 주기성을 이해하면 성경 이해가 쉬워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완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미완료)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된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완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설명한다. ‘믿음’은 완료형이다. ‘믿음’은 미래의 일을 현재
로 가져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되기 까지 바라는 과정은 
미완료형이다. 하지만 결국 믿었던 사실은 ‘실상’이라는 완료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40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60. 보만이 주장한 시간의 주기적 개념은 나중에 
신앙 성장과정을 성경에 나타난 주기성을 갖고 설명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41 Ibid., 159. 
42 Ibid., 161. 
43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성경의 시제는 대부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70 인경을 
토대로 한 것이다. 70 인경에 쓰인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70 인경의 시제 번역이 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히브리어 성경을 100퍼센트 정확하게 번역할 수




시제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자와 시제 구분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가진 세계관은 당연
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적 시간관과 헬라적 시간관은 사건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기준
이 되는 시제가 서로 다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진 언어권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의 기준 시제는 과거이다.  보만의 
주장대로 헬라적 시간 파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시간적이기보다는 공간적
이다44. 그래서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 곧 뒤에 놓여 있는 일이다. 뒤에 놓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
정한다.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으로 칼뱅은 창세 전에 곧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기
에 구원은 현재 사람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에 
현재의 사람이 결코 바꿀 수 없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제를 쓰는 자에게 
시간의 기준은 늘 과거이다.  
한국도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과거 출
생일시(사주)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사주가 현재와 미
래를 바꾸기 때문에 심지어 좋은 날짜를 맞추어 자식을 낳기 위해 순산이 가능한 산모의 아기를 제왕
절개를 통해서 꺼내기도 한다45. 이것은 출생이 결정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곧 출생의 시기는 과거가 되고 그 과거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별자리로 자신의 운세를 보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히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면서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신이 정해 놓은 운명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을 따르게 된다. 신이 과거에 인간의 운명을 정해 놓았기에 신의 결정대로 세상이 움
직이고, 개인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헬레니즘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이 정한 절대 운명에 순응
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조차도 성경적 세계관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 세 가지 시제
를 써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진다.  이는 칼뱅도 예외가 아니었다. 칼뱅이 
예정론의 근거로 든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4)’이다. 여
 
44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71. 





기에 나온 ‘창세 전’이라는 말은 과거를 뜻한다46. 칼뱅은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과거)에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친다47.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전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칼
뱅의 생각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담의 타락까지 계획하셨다48는 결정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위험한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 책임이 된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에덴 밖으로 쫓아 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적 속성에 반하는 아주 잘못된 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숙명론적 사고는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선교무용론까지 낳게 되었다. 이러한 헬라적 시간관 때문에 칼뱅
은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칼뱅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시간’에 대해 헬레니즘적 시간관에 입각해 접
근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원래 의도와 달리 숙명론적 예정론을 내놓게 되었다. 창세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 택하셨다는 표현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의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칼뱅은 말한다.  
“그러므로 ‘선택된’이란 말을 복음이 선포된 시대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릇 해석하는 사람들은 비열한 허위로 이 말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
이다. 바울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49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말은 과거에 결정된 사실이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이미 정해놓았으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이방의 숙명론
적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칼뱅의 말은 과거의 사실이 기준이 되어 현
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헬레니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숙명론적 세계관은 자연히 뜻하지 않는 모순과 부작용들을 
 
46 ‘창세 전(πρὸ καταβολῆς)’이라는 말에서도 히브리적 사고를 헬라적으로 표현했음을 볼 수 있다. 전
(πρὸ)이라는 말은 앞을 뜻하는 단어인데 분명 과거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헬라사람들
은 앞이라는 말을 미래적으로 사용한다. 
47 Calvin, 기독교 강요, III.22.1, 516. 
48 Ibid., 545 
49 Ibid.,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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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따
른 책임 부분이 약해졌다. 자연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미리 죄를 짓도록 정해 놓았다고 말함으로 죄
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불경스러운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해진 구원관은 
신앙의 나태함을 넘어서 율법에 대한 방임의 자세들을 낳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부르심만을 기대하고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게 했다.  
칼뱅은 이러한 예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거로 구원론을 전개한다고 박영돈 교수는 소개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혜택을 얻는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행함이 칭의
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칭의가 사실이라면 행함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칭의의 열매다. 칼뱅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칭의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경건한 두려움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두려움은 칭의에서의 탈락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궁극적인 구
원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한다50. 하지만 같은 날 포럼에 참여한 최갑종 교수는 칼뱅
은 성경에 경고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서의 탈락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박영돈 교수의 발표 일부를 논박했다51. 칼뱅의 이러한 ‘칭의에 대한 탈락이 불가능
하다’는 논리는 계속해서 예정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될 수 없다는 그의 시간관에서 비
롯된 것인데 박영돈 교수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본 구원론 
칼뱅은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시간관을 통해 예정에 대한 관점에 접근하지 못했
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적 시간관이 구원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히
브리적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시간 개념을 쓰기 때문에 시제는 오직 현재 하나의 시제 밖
에 없다. 시제가 현재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시간의 기준’이 오직 ‘현재’ 한 가지뿐이라는 말이다. 히
브리적 시간관에서 ‘시간의 기준’은 늘 현재이다. 
 
50 박영돈. “칭의론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2 
51 박요셉, “박영돈 교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단적 발상", ” 뉴스엔조이,  2016 년 12월 7일




히브리적 시간관에 대한 보만의 분석은 이점을 지지한다52. 히브리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 시제로 예언하기도 한다. 이는 미래의 사건들도 현재적인 것으로서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53. 이는 과거에 대한 개념도 같다. 헬라적 시간관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지만 히브리
적 시간관에서는 지나간 사건들(과거)을 현재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히브리적 
시간관이 주기성을 갖고 반복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
원하시는 손길과 구원의 원리가 현재 바벨론의 포로기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
것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보만은 이것을 “과거와 미래
를 현재로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히브리인들의 능력”이라고 표현한다54.  
(1)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이해하는 예정론 
현재가 기준이 되는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보면 예정론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시간의 
기준을 헬레니즘적 시간관과 같이 과거가 아닌 현재로 두고 창세 전의 선택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만약 현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창세 전에(과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현재 그의 모습을 기준으로 그의 과거를 본다.) 그리고 이것을 
미래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현재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미
래 곧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다른 한 사람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악인으로 있다고 하자. 현재의 모습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
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또한 미래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다. 현재의 상태
 
52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62-182. 
53 ‘미래의 사건들도 현재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개념’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의 
모습을 선지자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일어날 일로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현재적 일로 선포하신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마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말했지
만, 예수님은 지금(현재) 나사로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말씀하셨다(요 11:23~26). 




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미래에 구원받지 못할 자이다.  
‘택하신다’라는 구약의 어원을 찾아가면 이 단어가 과거 개념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바
울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쓰는 헬라어 에클레고(ἐκλέγω)의 어근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많은 
숫자로부터 골라낸다’는 뜻이다55.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사람을 택하려면 ‘임의로’ 택해야지 의도를 
가지고 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 전의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이다. 하
지만 구약에서 ‘택하다’라고 쓰인단어는 ‘임의성’이 배제된 단어가 사용된다. 70인경에서 에클레고
는 바카르( ָבַּחר )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되었다. 바카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시 135:4), 
특정 지파(시 78:68), 특정 개인(왕상 8:16; 대상 28:5; 삼상 10:24; 삼하 6:21),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한 장
소(신 12:5 )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례들을 보면 모든 경우가 택하는 분은 단순
한 임의성보다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56. 실용성을 염두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바카르의 어근 개념은  ‘대상 위에 골똘하게 눈을 고정하다(to fix one’s eyes intently upon)’, ‘깊게 꿰뚫
어 보다(to penetrate deeply), 철저하게 연구하다(to study thoroughly), 둘러보다(to look around) 57’는 뜻이다. 
만약에 창조 이전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택하시는 개념으
로 쓴다면 ‘뚫어지게 보시면서 연구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현재 만들어진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그 
어근이 말하려는 의도가 맞다. 
그래서 히브리적 시간관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예정을 바라보면 이 선택은 바뀔 수도 있다. 하
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의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으로 그의 현재가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요, 
미래에 구원받지 못할 자이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악인의 현재가 바뀌어 하나님의 통치
를 받아들여 의인이 되었다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택함 받은 사람이
요, 미래에 구원받을 자이다. 이것이 에스겔 18장 21~24절의 내용이다.  
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
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 
 
55 바이블렉스 Ver. 8.0, “ἐκλέγω”, 서울: 브니엘성경연구소.  
56 Ibid.,  “ ָבַּחר ” 
57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3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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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
리라 2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
겠느냐 24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
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
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
라 (겔 18:21~24) 
어제까지 의인이어도 오늘 현재가 바뀌어 악인이 되면 멸망 받지만, 어제까지 악인이어도 오늘 
현재가 바뀌면 구원받게 된다. 정리하면 히브리적 시간관은 ‘현재’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
의 상태가 과거의 택함 받음이나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히브리적 시간관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요나는 하
나님으로부터 니느웨가 40일 후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고 받았다(요 3:2-3). 그러나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요나가 외칠 때의 니느웨의 현재는 분명 멸망 받을 도성이었다. 하지만 요나의 외
침을 듣자 그들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했다. 그들의 현재가 바뀌자 그들에게 선포된 미래가 바뀌
었다. 이때 요나의 예언이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가?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 벌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자. 이것은 그들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주어진 미래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
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현재를 바꾸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오히려 선
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멸망 받을 도성이 회개하여 멸망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
라 제대로 성취된 것이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그들에게 알게 하
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미래를 그들로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설교도 예
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하다라는 히
브리어 나바( ָנָבא )는 선지자 나비( ָנִביא )에서 파생된 동사이다. 이는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
지 않고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아카드 동사 나브에서 유래하였다58. 예언(豫言)은 미래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 선하다면 그것을 유지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현재가 악하다면 그것을 바꾸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58 Hans Joachim Kraus, Worship in Israel: A Cultic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Geoffrey Buswell 
(Oxford: Blackwell, 196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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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한 예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한 모습이 예언 성취이전
에 악으로 바뀌면 그 선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하자. 이 사람에게 ‘당신은 머지 않아 산 정상에 설 것입니다.’라고 예언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를 바탕
으로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다시 내려 오면 현재
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미래도 바뀌게 된다. 그 사람이 산 정상에 서는 일은 없게 된다. 산정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은 산정상에 오르는 것을 마음에 품고(완료) 산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미완료)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70년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렘 29:10). 처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포로에 잡혀가는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고 회
개를 촉구하려는 하나님의 권고이다. 만약에 이 예언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그리
스적 시간관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취된다. 하지만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동으로 돌
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야 성취된
다(레 26:40~4259). 이것은 확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레 26:41)’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다. 이 예언을 다니엘도 기억하고(단 9:2) 에스겔도 
기억했다(겔 36장).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하고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
린다(단 9:3~19).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없다면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한다(겔 36:24~36).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
님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다(겔 36:37). 동일하게 70년에 대해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도 그들의 회복의 조건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했다(렘 29:10-14). 히
브리적 시간관으로 비추어보면 그들이 만약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없었
다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59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
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




그러므로 현재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가 바뀌면 그들의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
음을 전할 때 한 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복
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현재는 바뀔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사람의 현재가 바뀌어 복음을 받아 들이면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는 성경에 기록한대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배도
한 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통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미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현재를 기준으로 말할 때 이 사람은 창세 전에 택
함 받지 못한 자요, 미래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
이다.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알미니안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
용한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도 아담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 본인에게 있게 
된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택하지 않아서 구원받
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본인들이 받
아들이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함의 책임도 결국 그 사람에게 있다. 성경은 누
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선택
할 수조차 없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데 스위치를 올리는 의지적 활동을 한다고 불이 들
어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면, 전력 공급이 없어도 전기 스위치
를 올리는 힘으로 등이 켜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
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겠다고 노력해서 얻어질 수 없다.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셨다. 이것은 어떤 인
간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성자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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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속사역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기(파레시스 πάρεσις;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60)로 하신 하나님
의 결정 없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택도 무의미 하다(롬 3:25).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준비하
셔서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
어질 수 밖에 없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은 그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칭의는 얻기에 쉬워야 한다. 그래야 누구에게나 공평
하게 열려 있게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 구원에 결정적 요소
로 작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다. 타락한 자유의지를 먼저 회복하신다. 하
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지성을 회복시키신다. 진리에 대해 곧 하
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성이 성경을 통해 수정되고 회복된다. 그런데 타락한 지성을 회복하
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의지부터 회복 시키신다. 칼뱅의 교리는 우리의 인간적 의지마저도 전
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유의지가 타락하였기
에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
한다. 우리의 타락된 의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그대로 놔두신 채로 구원역사를 
이루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한 자유의지가 먼저 회복
되어야 한다. (구원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인간 자신의 의지가 없이 체결된 언약
은 정당한 언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의 백성이 되는 일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언약과도 같다. 그런데 이때 인간 자신의 
의지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최면에 의한 노예계약이 되고 만다. 인간이 그 
언약을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태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 이를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뱅이 말한 인간 의지의 전적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먼
저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에게 회복시키셔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타락한 자유
 
60 William F. Arndt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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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전 12:3).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시동안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는 회복된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하던 사울은 
다윗의 연주를 통해 잠시동안 자유를 얻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살려 주
었을 때, 사울은 잠시동안 악신이 떠나고 다윗을 위해 울며 회개하였다. 잠시동안 자유의지가 회복되
었다. 하지만 의지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을 버리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악신에 사로 잡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자유의지의 회복
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준비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먼저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신다. 잠시 동안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자
기 삶의 절대주권을 가진 왕으로 모시기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 언약을 거절하기도 한다. 언약을 체결
한 자는 계속해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을 선택하게 된다61.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거절한 자는 또다시 자유의지의 타락 상태로 들어간다. 자유의지
의 회복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 체결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
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잠시 회복되는 기회가 없다면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구원을 선택할 의지가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전 12:3). 이 말
씀은 자유의지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성령께서 최면과 같은 강제 수단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
여 언약 관계로 끌어들이지 않음을 말하는 말씀이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락
한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이해하는 칭의와 성화 
 
61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는 구원 이후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다시 과거 언약 이전의 악을 택하





히브리적 시간관은 완료와 미완료의 시상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관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설
명하기에 아주 적절하다. 김세윤교수나 박영돈 교수가 지적한 현대 구원론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다62. 칼뱅은 칭의와 성화를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고전 1:30)”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
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63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엮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
듯이 ‘성화가 빠진 칭의’나 ‘칭의가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칭의’의 개념을 ‘성화’와 분리하여 생각하게 된 것은 헬라적 시
간관을 가지고 ‘칭의’를 과거의 지나간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히브리적 시간관에는 과거가 없다. 
그러므로 ‘칭의’는 히브리적 시간관에 따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작용하여야 하는 ‘현재적 사건’
이다. ‘칭의’가 현재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 곧 ‘성화’이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의 개념을 헬라적 시간관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
면 문제가 발생한다. 히브리 시간관에서 ‘이미’에 과거의 개념은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과거 시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라고 말해도 이것은 현재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적 시간관으로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헬라적 시간관으로 칭의를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용서함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대하여 ‘이미’ 사함 받았다고 미리 선포하는 것은 모순이다. ‘아직’ 죄를 짓
지 않았는데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3개월 후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고 가정해 보
자. 그런데 아직 3개월이 차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게 될 죄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할 수 없다.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하여 사면을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칭의’의 개념은 헬라적 시간관으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 없다. ‘칭의’는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
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현재 얻게 되는’ 그리고 ‘의롭다 함 속에 머무는’ 현재적인 개념이다. ‘칭의’는 
 
62 박영돈, “칭의론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2. 
63 Calvin, 기독교 강요, III.16.1, 33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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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미래의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오직 현재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생 이후에도 ‘칭의’는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
고 선포하시는 현재적 개념이다. 중생 이후에 죄를 짓고 난 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수 
없다(히 10:26).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자청하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자신들을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선포하실 수 없다(막 2:17).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는 언약 가운데 들어 온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의 의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칭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
고 그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현재적 선포’이다.  
또한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완료적 선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적 선포
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중생하는 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일부의 죄
만 인식한 채 죄를 용서받는다(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의 ‘칭의’의 범위는 회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깨
달은 극히 제한적인 죄에 국한된다. 거짓말을 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도적질했거나, 우상을 숭배한 
죄 등 자신이 깨달은 죄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의 중생 때 하나님의 ‘칭의’의 범위는 그
가 깨닫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사람의 칭의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중생 이후에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칭의’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오히려 중생 이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죄,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죄까지도 죄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속으로 탐심을 가진 것을 죄라고 여기
지 않는 자들이 많다. 중생할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때 본인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는 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한 죄를 깨
닫는 은혜를 더하신다. 전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던 것들을 죄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중생 이후에 깨
닫는 죄는 중생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의롭다고 선포 받지 못한 죄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선포하신 ‘칭의’ 속에 이 모든 죄를 포함하셨다. 하나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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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중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깨닫는 만큼 ‘칭의’가 이뤄지는 셈이
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다 깨닫지 못한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죄가 우리를 하
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음을 믿는 자
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이미’ 이루신 은혜를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깨달음을 통
해 ‘아직’에서 ‘이미’로 성취되게 된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죄로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아직)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 받았음을(이미)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현재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지
만 죄로 인정하지 않다가(아직)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여기
에도 (이미) 적용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료형(이미)이고, 중생
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미완료형(아직)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
명하실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이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칭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작용하며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 전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 의롭게 해놓으셨지만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
다가 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 회개의 행위는 
죄를 죄로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진다. 미워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회개하지 않게 
된다. 미워함을 죄로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를 적용하신
다. 당장에 죄가 끊어지지 않아 또 미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는 자
에게 미움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칭의)를 하신다. 이러한 진실된 회개와 ‘칭의’의 반복 속에서 우리
는 결국 미움의 죄를 끊게 되며 ‘성화’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중생 이후에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적용되는 ‘이미’와 ‘아직’의 히브리적 시간관은 ‘칭의’와 ‘성화’
에도 적용되어 한 개인의 삶에도 똑 같은 원리로 나탄난다. 사회적 측면에서 성령을 통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직’ 임하지 않은 곳으로 확장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칭의로 말미암
아 한 개인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한 그 사람 안의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울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가는 성화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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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언약신학을 통해 본 구원의 안정성과 환기(喚起, evocation) 
가. 언약이 주는 구원의 안정성 
히브리적 시간관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현재의 상태가 창세 전과 미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의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창세 전의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것이요, 미래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반대가 된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수반하게 된다. 이를 보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행동은 구원
을 취소되게 하지 않는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 언약이 존재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 언약은 
아담 언약이다64.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정복과 다스림을 허락하
셨다(창 1:27). 이 언약 속에는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계명이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에서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 외에는 어떤 것도 에덴을 잃도록 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생육하
고 번성하라(창 1:28)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창 2:15)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못하여 사단이 뱀 속에 침투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았다. 또 아담이 에덴 안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아니면 
하와와 심하게 다투었다 해도 결코 언약이 파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덴 언약 안에서는 ‘선악을 알
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죄’를 제외하고는 에덴을 잃게 할 어떤 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이 외에 어떤 아담의 다른 행동으로도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의 언약 파기 이
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창 4:8), 가인의 후손 중 라멕
은 사람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창 4:28). 죄가 갈수록 확산되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
 
64 O. Palmer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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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한탄하셨다(창 6:5-6).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후 아담 언약 이후에 노
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며 아담 언약에는 없던 새로운 계명을 제정하셨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계명으로 살인을 막기 위한 계명을 더하셨다(창 9:6). 그리고 하
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창 9:15). 그래
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
법 속에 훨씬 더 많은 계명을 넣으셔야 했다. 바울은 죄가 퍼지자 이를 막기 위해 율법이 개입했다
(παρεισέρχοµαι, 끼어 들어오다65)고 말한다(롬 5:20; 갈 3:19).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면서 율법 안에 계명이 
많아진 이유는 죄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장치로 제정된 것이다(갈 3:2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과 계명을 그대로 아담에게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 먹기 전에 이미 죄를 짓게 된다. 하와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
라’라고 말하고,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말
씀을 가감하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따 먹기 전 이미 열번째 계명을 어기고 탐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
들에게는 이것들이 죄가 아니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계명이 아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그들이 따 먹은 행위만 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죄로 규정한 것을 
범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도 많은 율법 안에 계명들이 있었지만 그 계
명 중에는 이를 어길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계명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계명도 있었
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 17:14) 
모세는 여러 가지 계명을 선포하면서 어길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he shall be cut off from his 
people)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창 17:14; 출 12:15, 19; 30:33, 38; 31:14; 레 7:20, 21, 25, 27; 17:4, 9; 18:29; 19:8; 
 




20:17; 22:3; 23:29; 민 9:13; 15:30; 19:13, 20).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한다66. 이것은 많은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파기하는 
율법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담은 ‘에덴을 지키라(창 2:15)’는 말씀을 어기고 사단이 에덴과 뱀에게 
침투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다. 그러나 이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 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단
에 꼬임에 빠져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죄를 짓고 결국 언약이 파기되어 에덴
에서 쫓겨나게 된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는 조항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관계
를 파기하는 조항이 구별되어 있다. 가난한 형제에게 꾸어줄 때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율법이 있다(신 
15:8~11). 이 외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계명(신 23:20),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곡식을 다 베지 말고 가난
한 자를 배려할 것(신 24:19-21) 등의 율법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는 않
는다. 어떤 율법은 어길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갖기도 한다
(신 25:9~16). 
그리고 설령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께서는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고 그 죄에서 회개할 경우 언약 관계를 유지하신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
이고 밧세바에 대하여 간음을 행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용서 받았다. 레위기 26장의 불순종에 대한 처
벌의 규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만한 죄를 지을 때 하나
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몇 차례의 경고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심을 볼 수 있다. 레위
기 26장은 그 경고를 다섯 단계로 표현하고 있다(레 26:15, 18, 21, 23, 27). 여기서 세번째 경고까지는 돌
이켜 회개할 수 있고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회개하게 
할 수 없다(히 6:6).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잃게 된다.  
이는 우리가 혹여라도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 오기를 기다
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약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회
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 비록 현재 내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도록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자연의 재앙 등을 통해 계속 경고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정
성을 더 확고히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관용은 결코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약은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율법 준수가 과거의 택함과 미래의 구속에 기준이 될 때,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의 죄는 과거와 미래의 구속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
기하는 율법을 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 구원 취소에 대한 언약의 경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율법 중에서 언약 파기의 핵심이 되는 율법 조항은 민수
기 15장 30~31절이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 그런 사람은 여호와
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 15:30~31) 
민수기 15장 22~31절에는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가 나눠져 있다. 이스라엘 회중
이 범죄하였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범죄하였든지 ‘부지중에(unintentionally)’ 지은 죄(셰가
가,  ְשָׁגָגה )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민 15:25~26).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지은 죄를 뜻하는 셰
가가( ְשָׁגָגה )라는 단어가 22절에서 31절 사이에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24, 25(2회), 26, 27, 28, 29]. 
이것은 저자가 고의로 지은 죄(30~31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람을 죽이
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 중에 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이 그 보호가 되지 못한다. 도피성은 오로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출 21:12~13). 모세는 고의로(베야드 라마 : ְבּיָ֣ד ָרָ֗מה ,민 15:30) 
죄를 범하는 자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정죄한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로서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67. 이것은 겁주기 위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다. 
분명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
 





진 많은 사례가 구약 안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68.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
정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언약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
며 또한 실제로 언약 파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다. 언약 안
에는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과 아울러 언약이 파기되는 조건을 함께 명시한다(창 2:17; 9:5-6; 17:14; 수 
24:19-20). 많은 사람이 칼뱅의 헬라적 시간관으로 말미암은 결정론적 사고로 인하여 구원은 결코 취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약이 보여주는 언약은 분명 그 언약이 파기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
님의 경고를 떠나 그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언약 파기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도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요 1:12). 여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며, 그분의 부활의 삶에 동참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롬 5:9~10). 특별히 성만찬이 이러한 언약식을 보여준다(마 26:28;
눅 2:2069).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
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을 파기하는 죄 외에는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 된다. 비록 오늘 하나
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약을 파기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 됨
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 가운데에도 구약에 나온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와 같은 죄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
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
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 12:31-32) 
 
68 발람, 아간, 사울, 이세벨, 아합, 거짓 선지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언약 관계에서 끊어졌다. 
69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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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약에 나온 언약백성에서 끊어지게 하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와 같은 맥락이다(민 15:30). ‘백성 중
에서 끊어지는 죄’가 적용되려면 먼저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뒤 그 언약을 어기고 
‘끊어지게 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마찬가지이다. 언약 안에 들어온 자(하나님의 백성)가 언약을 
어기고 다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끊어짐)을 말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32절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와 성
령을 거역하는 죄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가 체결 되기 이전의 죄를 말한다.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뜻은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
은 자이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을 박해하던 자였다70. 바울은 인자를 거역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들어온 후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전제
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전 12:3).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
은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된다. 성령은 새 언약
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내진다(요 16:7). 구약은 이미 메시아를 통해 
맺게 될 새 언약 속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겔 36:26-28; 렘 31:31).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
내시는 새 영을 그의 백성 가운데 두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겔 36:28; 렘 
30:2271).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들어
온 이후에 언약을 파기하는 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인가? 
 
70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 
71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언약체결이 있을 때에 자주 등장
하는 공식 문장이다. 강병도, 예레미야-예레미야애가, ed. 강병도, 30 vols., vol. 18, 호크마 종합 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199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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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언약이 파기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
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 18:15-17)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
리스도를 받아들인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교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교회’라고 말한다(17절). 이 사람은 인자를 거역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
약 관계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마 18:17). 이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는 말이다72.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여기서 세 차례의 회개
의 권고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보
내시기 전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조명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내적 음
성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람을 보내셔서 듣게 하신다. 여기서 회개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권면도 , 사람을 통한 외적인 권면도 ‘거역’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성령
을 거역하는 모습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회개를 거부하는 이러한 자세가 성
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반면 이러한 언약 파기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성경 본문 바로 밑에는 일곱 번
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마 18:22). 이것은 물론 회개가 전
제된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신
약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도 구약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도 동일하
게 백성의 자격이 상실 될 때까지 레위기 26장의 원리대로 여러 차례의 경고를 하신 후 언약을 파기하
신다. 단 번에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으로서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회복된 자유의지는 계속해서 우리로 
 
72 Craig Blomberg, “Matthew,” in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2.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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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따르는데 작용된다. 언약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때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을 
택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절하는 것을 성
경은 죄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회복된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그 죄가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될 경
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이 언약이 깨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레 26장, 마 18장). 자유의지가 회
복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언약의 파괴자가 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지 않은 자, 다시 말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회복된 자, 곧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는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
할 경우 사함 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짓는 죄이다. 이 
때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면(고
전 12:3)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대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 하지만 성령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회개를 명령하실 때 이를 계속
해서 거부할 경우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언약은 파기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
태에서 성령의 지시(하나님 나라의 법)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언약에서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에 대한 경고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히브
리서 기자도 역시 새 언약에 들어온 자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 을 
통하여 이미 백성이 된 자가 타락할 경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히 6:1~6). 이
것은 백성자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죄함을 받기가 불가하다는 말이다73. 여기서 타락의 증
상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이고, 타락의 결과는 백성의 자격을 상실함이다. 그리고 이것을 10장에서 다
시 한 번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73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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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
희는 생각하라 (히 10:26-29)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이후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
다고 말한다. 이는 민수기 15장에서 말하는 속죄의 조건과 동일하다.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
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
되게 하는 자’라고 말한다. 민수기 15장에 나온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여호와를 비방
하는 자’를 여기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 언급한다. 이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불이 예
비되어 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바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한 언급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
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
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
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전 5:9-11)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이전에 편지
를 통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여 아직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세상의 음
행하는 자들(인자를 거역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전 5:10). 바울이 말한 교제
를 끊고 언약 백성 가운데서 내보낼 자들은 ‘형제라 일컫는 자(고전 5:11)’들 중에 범죄하는 자들을 말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명하였다(고전 
5:13).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베드로의 서신에는 이렇게 언약 안에 들어왔다가 고의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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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
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
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벧후 2:20-22)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
을 피한 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온 후를 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언
약 백성이 된 후에 이전에 행했던 죄에 다시 빠졌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
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개’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돼지’로 그들을 비유한다. 
이로 보건대 신약 성경도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헬라적 시간관에 영향을 받은 칼뱅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무조
건 강한 경고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타락하여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구
약과 신약의 그 많은 경고는 전부 경고일 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어떤 심판도 종말에 일
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멸망의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가
운데 자유 방임의 현상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 백성의 언약 유지 조건이 ‘진정한 회개’에 달려 있음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하지만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고의
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칭의’는 죄를 인정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
님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칭의’
가 적용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의롭다 함’이 그에게 필요없다. 그러므
로 ‘칭의’는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죄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현재적 ‘칭의’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지, 아니면 회개의 흉내만 내는지 정확하게 아신다. 만약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이것이 현재적 ‘칭의’이다. 예
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칭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도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고 하
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진정
49 
 
한 회개로 본다. 그러므로 회개로 말미암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칭의’와 ‘성
화’는 그래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칭의’ 사건을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위한 첫 사건
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론을 왜곡하게 되었다. ‘칭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삶에 일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시대에 왜곡된 구원관의 문제는 바로 진정한 회개 없이도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진정한 회개는 현재적 ‘칭의’를 가져오고 이와 동시에 
‘성화’를 낳게 된다.  
제2절 오해된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율법에 대한 오해’이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율법주의(Legalism)74”와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이다. 이 둘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위협이 되어왔다75. 교회사를 보면 ‘율법(말씀)’과 ‘성령’은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쳐왔다. 권호덕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말씀이 무시되고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경우, 둘째, 말씀은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무시되는 경우, 셋째,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 이 세 가지 현상은 끊임없이 각기 자리를 바꾸어 가며 부
상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 왔으며, 오늘 지금 한
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고 있다.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와 두 번째 경우이다. 우리가 바라고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현상
은 세 번째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찾
아볼 수 있다.76”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잃은 채 성령만 강조하는 경우는 율법폐기론으로 흘러갔고, 말씀만 강조
하는 경우는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 말씀을 지키는 삶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을 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인들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다. 성경과 교회사가 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74 본고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태도를 말한다. 후
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정의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75 R. C. Sproul, How Can I Develop a Christian Conscience?, 1st ed. (Orlando: Reformation Trust, 2013), 33. 
76 권호덕.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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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힘’으로 적당히 지킬만한 율법들만 골라서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의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정직한 세금 신고 
등 율법에 타협 없이 순종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하며 은혜를 무시한 행동이라
고 비판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77.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율법주의’를 잘못 이해한 탓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
의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것이다. 또한 ‘율법주의자’와 같이 적당히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하지 않
고 성령의 직통 계시에만 의지하고 성화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율법폐기론자(the Antinomian)”가 
된다. 율법폐기론자는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
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준수할 의무를 성도들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들을 말한다78. 율법폐기론자들은 신구약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율법적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율법 폐기론은 은혜 사상을 강조하면서 생겼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했다. 이것은 칼뱅의 예정론에 따른 구원론과 결부되어 구원에 있어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무관하듯이 성화의 과정도 오직 은혜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공로)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율법폐기론자들은 신자의 성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인간
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로 사상을 은혜와 철저히 반대되는 영역으로 생각한
다. 성화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79. 이러한 율법폐기론은 ‘은혜’로 말
미암는 ‘칭의’만을 강조하여 교회의 타락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며 역사 가운데 
 
77 “혹자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부정적 율법주의(Hard legalism)’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순종의 태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자세를 ‘긍정적 율법
주의(Soft legalism)’로 분류하기도 하나 본고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모두 ‘부정적 율법주의’를 말
한다. 이는 ‘율법주의’라는 표현이 대부분 부정적 율법주의와 관련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 율
법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여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다. 부정적 율법주의와 긍정
적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 Räisänen, “Legalism and Salvation by the Law,” in Die 
Paulinische Literatur und Theologie, eds. S. Pedersen (Aarhus: Aros, 1980), 63-83. 
78 조현진,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폐기논쟁이 제 1 차 대각성운동에 미친 영향---조나단 에드워즈
의 칭의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4 (2012): 38. 
79 David D. Hall, The Antinomian Controversy, 1636-1638; a Documentary History, Edited, with Introd. And 
Notes, 1st ed.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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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으로 정죄 받은 사상이다. 이미 구원론을 통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루었으나 ‘성화’를 가
로막는 율법폐기론적 사고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또 하나의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기에 
이에 구별해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등장하는 율법폐기론의 모습을 간략히 살
펴 보고, 성경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사에 나타난 율법폐기론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율법폐기론은 초대교회 대표적 이단인 말시온(Marcion, AD 85~160)과 
몬타누스(Montanus)에게서 발견된다.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생각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고, 가나안 땅 거민들에 대해 아이들까지 잔인하
게 모두를 죽게 하는 전쟁과 복수의 신으로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비하여 열등한 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다. 반
면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
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약이 전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악한 것이고, 
신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율법은 배격하고 죄사함을 강조하는 복음만 중요시한다80. 그는 AD 144년에 교회 내의 복음이 유대교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혼합되어 부패하였다고 생각하여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켰다81. 그래서 그는 구
약을 반대하고 신약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행위보다 신앙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그가 신약  안에 있는 
율법(도덕법 포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는 신약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은 모두 제외시키느
라 세 개의 복음서와 공동 서신서는 제외해버렸다. 그리고 누가복음 일부와 수정된 바울서신 10개와 
그의 저서  “the Antitheses”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82.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서는 율법을 지키실 수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하고 가현설(Docetism)을 따른다. 가현설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
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거나 세례시 혹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 안
 
80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85. 
81 천종수, “초대교회에 나타난 주요이단 비교연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4). 26. 
82 Charles J. Schmidt, “Marcion,” ed. John D. Barry et al., The Lexham Bible Dictionar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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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수님의 영이 잠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
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상이다.  
말시온의 사상을 보면 헬레니즘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의 사고는 인간은 더럽고 부정적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고대 창조 신화
를 배경으로 형성된 세계관이다.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티아마트가 복수를 위해 만든 
더럽고 사나운 짐승 킹쿠의 피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스 로마신화에도 인간의 창조는 프로메테
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아내 피라가 대홍수 이후에 돌들을 뒤로 던져 신인류를 만들었다. 이러
한 신화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육체가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
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에 영향을 받은 플라톤은 이데아에서 온 우리의 영혼만이 거룩하고 깨끗
할 뿐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고 여겼다. 이것은 힌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려
고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만이 정결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말시온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
를 가진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심판하시는 심술궂은 신일 
수밖에 없다.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칭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 은혜만 붙
잡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일 뿐이고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율법폐기론은 초대교회로 그치지 않았다. 불행히도 이러한 세계관은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다. “종교개혁 당시 좌파 세력이었던 재세례파나 신령주의자들 또는 네오-아리안주의자들
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이들은 말씀 또는 율법을 배격하고 성령의 직통 계시를 강조했다.83”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율법폐기 문제로 신학적 논쟁을 벌였던 아그리콜라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직접적 
증거에 두면서, 더 이상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킴으로 인해 공로를 쌓을 필요
가 없다고 말했다. 루터는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하면서 “율법을 제거하
는 자는 복음을 제거하는 자”라고 반박했다. 칼뱅도 율법폐기론을 취하는 리버틴파와 재세례파에 대
 




항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84.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도 율법폐기논쟁이 있었다. 코튼의 
주장을 확대 해석한 앤 헛친슨과 존 휠라이트가 율법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헛친슨에 의해 공격 대상
이 된 당시 목회자들은 보스턴에 모여서 ‘헛친슨 대회(The Hitchinsonian Synod)’라는 공식 회의를 가지
고 율법폐기론에 맞선다. 헛친슨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는 기록된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발언
했다. 이것은 과거 역사에서 말시온과 같은 율법폐기론자들이 보여왔던 신비주의적 경향이 율법폐
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중시하
기 때문에 주관적 신앙풍조의 성향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객관적 삶의 표준을 잃게 된
다. 고린도교회 내에서도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확대
해석하여 율법폐기로 인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 드레인은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동방의 이교
적 신비종교에서 신도들이 신들과 직접 신령한 접촉을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자신과 직접 교통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며 “이런 종류의 신앙은 흔히 도덕폐기론으로 내닫는다”고 말한다85. 말시온도 바울
의 가르침을 확대해석하고 이원론에 따른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다86. 그들의 금욕주의는 율법을 철
저히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더러운 육체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만 지으므로 영혼을 거
룩하게 하기 위해 육체를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먹게 하고, 식생활, 성생활 등에 대한 인간의 기본
적인 욕구들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신비적인 체험을 위한 
고행과 같은 금욕이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율법폐기론자들의 행동과 유사한 모습이 발견된다. 
부부의 성생활을 거부하고(고전 7:2~4), 배우자의 허락 없이 기도하러 다녔고(7:5), 미혼은 아예 결혼하
지 않으려고 했다(7:9).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육체의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심한 음행
에 빠지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전 5:9~13). 
율법폐기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악한 분
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육체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오직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
각한다. 말시온이 영지주의와는 다르지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인 도덕폐기론과 맞물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84조현진,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폐기논쟁이 제 1 차 대각성운동에 미친 영향---조나단 에드워즈
의 칭의론을 중심으로,” 39-40. 
85 John William Drane, 바울, 이중수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9). 82-83 
86 J. W. C. Wand, 교회사 : 1-500 A.D. 초대편, 이장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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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17세기 헛친슨의 가르침을 계승한 ‘급진적인 새 빛파(Radical New 
Lights)’들의 율법폐기론에 맞서 율법의 지속성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준비시켜 주는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성화의 과정에서 당하
는 어려움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는 것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의롭다 함’을 받기에 율법은 여
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율법의 용도를 죄를 금하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무가치함
을 알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
하고 있다87.   
불행히도 성경에 나타난 율법폐기론의 모습이 오늘날도 반복된다. 특별히 오늘날도 성령의 특
별계시나 은사주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율법폐기론의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령
의 계시를 때로는 기록된 성경보다 우선하고 죄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말로 넘기려 한다. 이들도 역
시 인간은 더럽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
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이러한 이단적 사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율법폐기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직통계시만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 삶의 표준이 
없고 주관적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삶의 표준이 무너지면 법질서
와 공의도 무너지고 교회와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2.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들만 지키려 한다. 이러
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된다. ‘율법주의’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고를 말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자신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사고이다. 권호덕은 ‘율법주의’와 ‘율법대로 사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말과 다르
다. 전자는 율법이라는 규정에 얽매어 살되 그렇게 산 것을 자기의 공로
로 여기는 삶이고, 후자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
 
87조현진,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폐기논쟁이 제 1 차 대각성운동에 미친 영향---조나단 에드워즈




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88” 
율법폐기론과는 달리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한 율
법준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율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결
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합리화하여 본인들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처럼 가장한다. 철저한 율법준수를 반대하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합리
화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에서는 이들도 율법폐기론자와 동일한 생각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새 언약 아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일부 율법들은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요즘의 신자들은 이와 
같은 권호덕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를 “율법주의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정죄한다. 오히려 성경은 적당하게 율법을 골
라서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롬 10:3)’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는 모든 율법89을 다 지키려 하지 않고 자신이 지키기에 유리하고 
편한 것만 골라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말한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자
들의 모습이 있었다.  
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 
성경에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
으려는 자들의 태도(롬 3:20; 갈 5:4)’를 ‘율법주의’로 정의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율법
으로 자신을 옳게 여기고 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 한다(갈 5:4).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
대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롬 10:1~3).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율법주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유대인 신
자들의 일부(롬 2:17)와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에도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갈 2:5~6). 바울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
 
88 권호덕,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17. 
89 여기서 모든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진 의식과 제사법 등은 제외한 ‘윤리와 도덕
에 관한 법’을 말한다. 또한 성경해석을 통해 이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세상의 죄와 분리되도
록 제시한 정결법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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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바울은 “…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2~3)”
라고 말한다.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난 의’를 잃게 만든다. 
교회 내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
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들은 건강한 자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필요 없다. 처음 신자가 될 때는 예수님을 필
요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셈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굳이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없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율법을 지킨다
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기에 믿음을 동원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하려 한다(롬 10:1).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이다(롬 10:3).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자에게는 ‘믿음에서 난 의’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에서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믿음에서 난 의90’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미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가 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믿음에서 난 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 신자들 때문이다(롬 2:17~29).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하려는 
율법주의의 모습91이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 안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서 난 의’를 
로마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여야 했다.  
바울이 ‘믿음에서 난 의’를 강조한 것은 인간이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한 말이다. 율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가 필요하다. 율법을 전부 지키는 자에게는 굳이 ‘믿음으
로 난 의’는 필요없다. ‘믿음으로 난 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자들의 주장 속에 무엇인가 문
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90 롬 1:17; 3:22; 3:27, 28, 30; 4:5, 9, 11; 5:1; 9:30; 10:6 




믿음 없이 행함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한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에서 ‘율법 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해야 했
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결코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
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
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 3:10~12) 
바울이 볼 때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임이 분명했
다(갈 3:10).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만 가능하다. 
자신들이 잘 지키는 율법의 조항들은 강조하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합리화하
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숨기거나 합리화하려는 태
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다. 이를 위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것
이 전제되어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
위로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 “율법은 결코 사람이 모두 지킬 수 없
는 것”이라 하면 죄인이 될 일도 없고 ‘믿음에서 난 의’가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다.  
바울이 분석한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중에는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도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해야 했다. 그들은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
킬 수 없음을 말하며 부분적 율법준수를 합리화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이미 모세 시
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기록을 가져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
입한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의 내용은 신명기 30장 12~14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히브
리어 본문이나 LXX(70인경)과는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바울은 신명기 원문의 뜻을 유지하면서 몇 가
지 표현을 바꾸어 로마서의 독자들을 위하여 인용하고 있다92.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먼저 이해하고 
 




로마서를 살펴 보아야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몹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
니오. (신 30:11 AEB93)”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렵지 않아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미리 전제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여
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오. (신 30:6 
AEB)”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
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신 30:11). 이것은 율법을 행할 수 있
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그 뒤 11~14절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하
여 ‘율법주의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임의로 제거하고 합리화하려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모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는 법
들이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고 이것을 지키라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
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지킬 수 있기에 주셨고 인간이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죄인이 된다. 이렇게 죄
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필요로 하게 된다(롬 10:9).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조항에 대
해 합리화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의 은혜는 필요가 없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두 본문 모두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 한 
말이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부분적으로 지키
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Varsity Press, 1988), 382. 
93 이후 ‘AEB’는 아가페 쉬운 성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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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을 지키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한다(롬 10:6~8).  
모세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율법 조항을 전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코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
도 아니다(신 30:12 NKS94)”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주랴?”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자들
의 말이다. 모세는 이런 말로 변명하지 말라고 한다.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의도로 사용하려고 모세의 말
을 로마서 10장 6절에 인용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
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
니다 (롬 10:6 AEB)” 모세 때에도 그러했듯이 바울의 때에도 ‘하나님의 힘(신 30:6)’이 아닌 ‘자신의 힘’
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는 변명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합리화
하기 위해 ‘누가 하늘에 올라…’와 같은 말을 한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이 높아서 올라갈 수 있
는 자가 없듯이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자도 없다는 핑계이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울은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가 하늘에 올
라간단 말인가”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마음 속으로 말하는 것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지
킬 수 없음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모세
가 지적한 자들과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율법주의자의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
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한다. 율법주의자들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라고 생각하는 의도를 바
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려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
유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말한 예수님을믿지 않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교회 내의 율법주
의자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쓴 말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 그들이 율법을 다 
 
94 이후 ‘NKS’는 표준새번역성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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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없다는 핑계에서 나온 말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변명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
도를 자세히 살피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
려오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으셨
지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에 대한 변명의 또 다른 
표현이다95.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못 지키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자는 죄를 
지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난 의’가 적용될 수가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율법
주의자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주님을 부를 일도 없다(롬 10:13).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롬 10:4)인데,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율법 조항을 내세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가 예수 그리
스도의 의를 거부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울이 두번째로 인용했던 신명기 30장 13절 역시 12절과 똑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 명령은 바
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
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신 30:13 NKS)” 이 말씀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자들에
게 모세가 핀잔을 주는 말이다. 그들은 율법이 바다 건너 멀리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들은 12절에서는 “너무 높아서”, 13절에서는 “너무 멀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 말한다. 그
래서 모세는 이러한 자들에게 11절에서 “먼 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14절에서도 율법이 “가
까워서”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96.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바울이 신명기 30장 13절을 로마서 10장 7절에 인용할 때도 역시 율법을 모두 지키지 않으려는 
자의 변명을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롬 10:7 AEB).⌟ 이 말씀은 6
 
95 이러한 사고는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발견된다. 요한은 육체의 연약함의 핑계를 대며 율법
을 결코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라고 말했다(요일 4:2~3).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절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인화되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이 모두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자의 변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이처럼 바울의 말도 로
마서 10장 6절과 7절 모두 율법주의자들의 변명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관점으로 해석에 접근해
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인화되어서 두 구절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그 본문의 뜻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말한
다. 신명기 말씀이 아닌 바울이 새로운 의미를 사용할 것이면 굳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내용과 로마서에서 인용된 내용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문
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97.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면서도 그러했듯이 13절을 인용하면서 추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덧붙인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
에 대해 부분적 율법준수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법주의자들의 “누가 
무저갱에…”라고 말하는 의도를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으
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13절을 로마서 10장 7절에서 인용하면서 ‘바다’ 대신에 
‘땅 아래’(아부쏘스: ἄβυσσος)로 바꾸었다98. 여기에서 ‘땅 아래’는 무덤을 뜻한다99. 그리고 ‘이 땅 아래’
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율법주의자
들을 경고한다. 7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첫째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이다. 이것
은 6절의 구조대로 해석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도 땅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6절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인가?”라는 의미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는 뜻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다고 변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7절의 내
용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변명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야 신명기를 인용한 바
 
97 연구자가 로마서 10 장 6~7 절을 해석한 주석을 여러 가지 참고하려 했으나 서로 같은 입장을 보이
는 주석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견이 다양하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주해하고 있다. 
98 헬라어 ‘아부쏘스(ἄβυσσος)’의 어근 ‘부또스(βυθός)’는 ‘깊은 바다’를 뜻한다. 
99 J. P. Louw and Eugene Albert Nida, “ἄβυσσος,”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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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의도가 연결된다. 그래서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
이 율법 조항을 어긴 것 때문에 결코 “땅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
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들은 어차피 누구도 지킬 수 없기에 굳이 그런 일로 땅 아래로 내려갈 일
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공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 
조항을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결국 이것은 어려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어려운 율법은 지키지 
못해도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 하는가?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바울도 그들도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7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를 죽은 자들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태도는 모리스(Morris)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
으로 부활시키겠다는 헛된 생각10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12~13절이나 로마서 10장 6
절의 본문이 계속해서 ‘율법은 어려워 지킬 수 없다’고 변명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내지 경고라면 당
연히 로마서 10장 7절도 그런 의미여야 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은 그들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으
실 필요가 없다”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지적했던 ‘믿음으로 난 의’를 그들이 거부하는 태도와 맞물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그것들은 어차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
가 없다.”고 합리화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된다.  
로마서의 내용을 신명기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울이 신명기 30장 11~14
절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14절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는 점이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 30:14)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
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롬 10:8) 
이것은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렵다고 핑계를 대
 
100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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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의 기록 의도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모세도 바울도 동일하
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네게 가까워서 네가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 우
리에게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그 죄
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의 말대로 지키기 어려운 율법 조
항들은 어렵기 때문에 안 지켜도 죄가 안된다고 합리화하면 죄를 지을 일이 없게 된다.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을(롬 10:9, 10, 11, 13)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거
부하고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비판하여,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면 된다. 그런 죄는 자신들의 과거 용서함 
받은 죄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접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율법’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 ‘어려운 율법’의 예를 든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렇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야!” 이러한 
말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말이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처럼 그렇게 모든 율법을 마음 속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율법
주의적 사고이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원수를 ‘미워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미움’을 살인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마 6:21~26)과 요한의 가르침(요일 3:15)이 거짓이 
되고 미움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회개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의 칭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 
그런데 언뜻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사
람은 연약한 자이기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은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
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 이들은 칭의를 잘못 적용하여 성화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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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
을 지킨다. 그런데 자신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 삼는다. 못 지키는 율
법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그러한 조항들까지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
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그 
죄는 절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화는 멈춰 버린다.  
먼저 외형적 율법 준수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성적인 상처를 받아 성인이 된 
후에 칠 계명에 쉽게 넘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신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다른 계명들은 잘 지킨다. 그런데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생긴 죄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믿
고 난 후에도 음란을 끊지 못한다. 이 사람이 ‘이것은 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으
니 어쩔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야. 내가 다른 율법들은 잘 지키잖아?’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예가 황당하게 들렸다면 다음 예를 생각해보자. 율법을 내면적인 죄에 적용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과 자주 충돌하는 자를 미워했다. 그는 남을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죄가 될 수 있겠어? 이것 때문에 지옥갈 일은 없을거야! 
내가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 지키는 다른 율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다. 물론 예수님
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도 이들에게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습
관에 대하여는 합리화하고 있다.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그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특별히 내면의 죄에 대해 지적하는 율법까지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
수님이나 다 지키실 수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롬 10:6). 그리고 자신들은 이만하면 거룩하다고 생
각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은 할례와 같은 유대
의 의식법을 지키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만한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
로움’을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는 외적인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있기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신
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다. 이들은 이방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이것이 이방인들을 심
판하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물건은 도적질했다(롬 2:22).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롬 2:17~29).  
이러한 태도는 율법의 조항들을 부분적으로만 골라서 지키려는 자들에게 발생한다. 만약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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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경이 말하는 계명 전부를,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101까지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다(롬 3:10~12). 그런데 마음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혹 바울과 같이 외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102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면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의를 필요로 했다(롬 7:23~25103; 딤전 1:15). 그런데 ‘어떤 자들’(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임(롬 3:1~2)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받아야 할 할례’를 믿지 않았다(롬 3:3; 신 30:6). 이들은 바울
이 언급한 ‘내면의 죄’까지 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일부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내면의 죄’를 죄로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롬 3:3~4). 그
런데 ‘내면의 죄’를 가지고 죄를 정한다면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리고 모두가 진노의 대
상이 된다. 그렇다면 ‘내면의 죄’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롬 3:5)? 만약에 ‘내
면의 죄’를 갖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롬 3:6)? 모두가 다 
‘내면의 죄’를 지었음으로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면의 죄’를 기준으로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때 하
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롬 3:7). 할례 받아야 할 마음, 곧 ‘내면의 죄’까지 죄로 여기는 사람은 일단 ‘하
나님의 참되심(알레떼이아: ἀλήθεια)’ 곧 내면의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자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면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 ‘하나
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케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롬 3:7).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내
면의 죄’까지 심판받아야 할 죄로 규정하신 ‘하나님의 참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101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
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1:29–31) 그
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니라 (골로새서 3:5) 
102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 3:6) 
103 내 지체 속에서 … 내 마음의 법과 싸워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롬 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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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받게 된다. 둘째, 그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롬 3:22). 하나님
의 심판 기준을 받아들인 자는 ‘내면의 죄’를 인정하기에 괴로워한다. ‘하나님의 기준(ἀλήθεια,진리)’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율
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하나님의 참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
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모두 죄인이지
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 들이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에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이를 통해 의
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내면의 죄’를 포함한 모든 외형적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보혈로 죄를 씻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 그러면서 죄를 끊기 위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받아 그 죄를 끊게 되고 성화 된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죄까지 끊어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는 자는 결코 죄
와 싸우려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성화가 멈춰버린다. 
둘째,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와 율법폐기론자 모두 연약한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자이다. 이러
한 자들은 예수님만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이
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σάρξ)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다
(요일 4:2-3).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
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σάρξ)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를 멸하시며(히브리서 2:14)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연약한 육체(σάρξ)가 되셨음을 말한다. 바
울은 인간 예수와 관련하여 싸르크스(σάρξ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예수께서 분명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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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생각은 영국의 바울 신학자 던(Dunn, James D. G.)이 지지하고 있다. 던은 싸르크스(σάρξ)의 일
차적 의미가 ‘인간의 육체’를 뜻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서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Human 
Mortality)”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말한다104.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
한 육체로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히 4:15). 이때 예수님은 자신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만약 신성을 사용하여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육체(σάρξ)를 가지고 결코 죄를 이길 방법이 없
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신성을 사용하지 않
았다는 대표적 증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
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능력을 행하시고 죄를 이기셨다(히 
5:7105).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에서도 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마 12:28). 우리
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
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구약에 나온 새 언약의 핵심이었다. 새 언약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
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한 육체(σάρξ)를 핑계 대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하지 않는 자는 육체(σάρξ)
 
104 James D. G. Dunn,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125. 
105 그는 육체(σάρξ)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
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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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된다. 
셋째,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스스로 율법의 제정자가 되는 교만스러운 행동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육체를  
핑계로 합리화 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여기서 인간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거부할 때 이 조항들을 고르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는 문제가 발생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탐심을 주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사
람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가진 기질에 따라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
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있다. 다혈질과 같은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 부정직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우울질의 기질은 원리 원칙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다혈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
받아서 많은 상처가 있어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다. 반대로 신앙의 가정에 부유한 환
경 속에서 좋은 부모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
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환경과 자라온 배경, 그리고 나면서부터 가진 기질들을 고려하면 사람마
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지킬만한 것만 지키고 어려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양지차를 보일 수밖에 없
다. 율법폐기론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객관적 표준이 사람마다 달라져 주관
적으로 율법을 선택하여 지키게 된다는 주관성에 빠지는 오류는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께서 제시하신 모든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율법’과 ‘지키지 못하는 율
법’을 구별해서 말할 수 없다. 
넷째,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게 되길 원하신
다. 율법주의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
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지키는 계명에 대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킨다고 말할지라도 이는 거짓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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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킨다고 말하면 자신이 지키기를 거부하는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
서는 주님의 은혜가 약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도 
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말하거나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해
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
고 말하고 있다(갈 5:4).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은 없다. 성경은 분명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
심이라(고린도후서 9:8)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 행
함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뿌리가 된다. 이는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
들이지 않게 만든다. 그나마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킨다
는 사실을 망각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롭다 함’을 받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결국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
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3.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
에 대해 처벌하신다면 대단히 악한분이 된다106. 결국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모두가 처벌
받을 터인데 그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
신 목적이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
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율법폐기론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 (엡 2:15)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바흐(Baugh)는 여기서 폐해진 율법은 본문 문맥상 이방인과 유대인 사
이를 갈라놓는 정결과 분리에 대한 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고 율법의 다른 계명을 폐한 것을 뜻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07. 바울은 분명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
을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로마서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한 에베소서
에서도 마찬가지이다(롬 12~14장; 엡 4~6장). 심지어 그는 할례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받아도 상관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뒤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켰다(행 
16:3).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다(갈 2:3). “하나님 앞에서
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다(롬 2:13). 이것은 바울이 율법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지,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율
법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룩의 조건이나 선교의 도구로 받아들였다. 그는 율법을 거절하거나 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됨을 거절했다108. 율법이 ‘자신의 의’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없음
을 말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되 ‘자신의 힘’이 아
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라’는 의미이다(롬 8:2).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 의’로 자
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자신을 거룩하
게 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 율법의 역할 
종교 개혁가들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정치적 또는 시민적 용도, 
신학적 용도, 규범적 용도이다109.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 가톨릭의 율법주의와 재세
 
107 S. M. Baugh, “Ephesians: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ed. Wayne H. House, Hall W. Harris III, 
and Andrew W. Pitts,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5). 192-
193. 
108 유상섭, 설교를 돕는 누가복음 (서울: 규장, 1998). 157. 




례파의 율법폐기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길을 갈 수 있었다110.  
첫 번째, 율법의 정치적(시민적)용도는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적인 도덕적 규
범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은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세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
의 기준에 따라 악은 벌하시고 선에 대해 상을 베푸신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악이 커지는 것을 막
으신다. 하지만 이 용도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율법의 역할 때문에 악이 억제되어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용이해진다.  
두 번째, 율법의 신학적 용도는 인간의 내면의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깨닫
게 한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책망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 
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처벌
되지 않는 죄까지 다루어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사회적으로 처벌
되지 않은 작은 절도나 거짓말까지도 죄로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앞으로 이끄는 역
할을 한다. 또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루터에 의하면 죄를 보여주며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
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을 가르쳐 준다111.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규범적 용도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 율법으
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칼뱅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제 2용도
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다112. 율법의 세번째 용도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멜란히톤, 루터, 그리고 칼뱅은 모두 제 3용도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성령
의 역사가 동반된다고 말했다113. 율법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
상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110 Witte John Jr., "The Three Uses of Law" : Towards a Protestant Theory of Criminal Law, in Religion, Public 
Life, and the American Pllity (Knoxville: Univ. Tennessee Press, 1994). 176. 
111 Paul M. Hoyer, "Law and Gospel :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ird Use of the Law," Concordia 
Jounal 6  (1980). 194. 
112 Donald MacLeod, "Living the Christian Life- 1. Luther and Calvin on the Place of the Law," in Westminster 
Conference (1974). 18. 
113 권호덕,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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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율법의 세 가지 역할 가운데 제 3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율
법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
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도 칼뱅과 같이 율법의 제 3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율법폐기론자들은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분
명 ‘율법을 지키면 이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5)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다(신 4:1; 겔 18:9; 20:11~13, 21; 느 9:29). 왜 출애굽 하
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을까? 여
기서 쓰인 ‘살리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 ָחָיה )이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의미를 이해하
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살리는 율법’의 의미
를 잘 나타내 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
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
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 19:7~8) 
다윗은 율법의 네 가지 효과에 대해서 시 19편 7~8절에 말하고 있다114.  그 첫번째로 율법은 영
혼을 소성케 한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7절).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지막
으로 율법은 눈을 밝게 한다. 
‘영혼이 소성된다’는 말은 사람의 내면 회복을 말한다. 이는 율법이 “사람의 전 존재에 새로운 활
력과 힘을 부여한다115”는 의미이고 “의심들로 억압된 자들이 회복됨116”을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114 Robert G. Bratcher and William David Reyburn,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Psalm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1), 193. 
115 Ibid. 
116 Robert Jamieson,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Bible, 
vol. 1 (Oak Harbor: Logos Research Systems, Inc., 199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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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으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행하면 상처받아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회복된다.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말하는
데 보통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한다. 첫째는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인가를 평
가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감(self-worth)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반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 자신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요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자신감(self-confidence)과 관련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117.  
헬레니즘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을 위한 노예나 노리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통해 진화론과 같이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취
급함으로 오는 거짓된 생각에서 나오는 낮아진 자존감을 깨뜨리게 한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
은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목회 현장
에서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지를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길 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새 
마귀에게 빼앗기고 여전히 자신을 존귀하지 못한 자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우울함에 빠지고 만다. 
현대 한국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4세 청년층 중 우울증 진
료 인원은 2015년 27,642명으로, 2011년 22,260명과 비교해 24.2퍼센트가 늘었다. 75세 이상 노인 우울
증 환자는 같은 기간 60,751명에서 93,812명으로 54.4퍼센트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118” 이러
한 자들에게 단지 성경이 가르치는 이론적 지식을 듣게 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
되지 않는다. 깨달은 바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적용되어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깨
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깨달은 율법을 행하면 살게 된다’고 말한다(레 18:5). 단지 귀로 듣는 것만으
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회복된다. 율법대로 행하면 그 낮아진 자
존감이 회복되는 영혼의 소성함이 나타난다. 
 
117 이무석,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서울: 비전과리더십, 2010), 43-44. 
118 유대근, 이범수, “우울증 앓는 20대… 4년새 환자 24% 늘어,” 서울신문, 2017년 3월 16일자, 
사회면. Onlin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6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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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왕으로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다. 이를 위해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신약의 산상수훈에 
나온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9)”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모
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실수를 범한다119. 태어난 후 몸에 장애가 있고 허약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보
육원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적용해 보자. 이 아이는 몸이 약하여 보육원에서도 
형들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까지 늘 폭력에 시달린다. 이 아이에게는 대항할 힘도 없고 자신을 지켜
주는 사람도 전혀 없다. 이 아이의 자존감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아이가 산상수훈의 이 새 계명을 적용한다고 
그의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 아이는 어차피 매일 오른뺨과 왼뺨을 맞는 아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
면서부터 애굽 사람의 종살이를 했다. 그들의 종살이는 노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도 받지 못할뿐 아니
라, 노예 신분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
다. 예를 들어 보자. 히브리 노예가 걸레질하고 있는데 급히 지나가던 애굽 주인의 어린 아들이 그에게 
실수로 걸려 넘어져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화가 난 애굽의 주인은 아무런 재판도 없
이 히브리 노예의 눈을 뽑아 버린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애굽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
다.  그들은 단 하루의 쉼도 없는 고된 노역으로 거지 같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히
브리 노예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뼛속 
깊이 노예근성과 거지근성이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들의 그런 허물
을 나무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통해 낮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 보육원 아이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
 
119 다른 뺨을 돌려 대는 행위 역시 계속적으로 돌려 대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하
려면 명령법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부정과거형’을 사용함으로 돌려 대는 일이 단회적 사건
임을 말한다. 이는 계속해서 치는 자에게 칠 기회를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
도록 기회를 주도록 함이다. Doug Schmidt, 복수기도,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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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다. 혹은 그 아이를 때리는 자를 처벌함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는 자신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레 24:20; 신 19:21). 이것은 도무지 보호받지 못하고 복
수할 수 없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다. 자신
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켜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세다고 하여 지
나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라
고 말한다. 이것은 힘을 가진 강한 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이다. 물론 이 율법이 강자와 약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본문의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레 
24:20)”라는 말은 피해를 받은 자가 피의자에게 복수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당시 이스라엘
의 상황은 노예에서 해방된 약자의 입장이었음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와 
같이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눈을 빼었다면 똑같이 그 장로의 눈을 뺄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존
재의 평등함은 모세 오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의 독자들에게 언급된 내용이다. 하
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이다.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계급이
나 성별, 학벌, 피부색 등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이다.  
이스라엘은 430년전 애굽에 이주하기 전만해도 이처럼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율법은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했다.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
이 회복되길 원하셨다. 과거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아니었
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족장으로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
련된 장정만 318명이나 있었다(창 14:14).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천 명이 넘는 대가족의 
족장이었다. 이스라엘의 족장은 말 그대로 족장(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서 노예와 거지 근성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지금의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로 보면 수드라(천민계급)
보다 더 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애굽에서의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왕(족장)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하셨다. 왕실에는 왕실 법도가 
있다. 왕은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식사를 한다. 그리고 구별된 행동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어느 나
라의 왕실에서도 똑같다. 이것은 오늘날 군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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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는 장교 군사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모습, 옷을 입는 모습, 사람에게 말하는 태
도 등 실생활에까지 병사나 민간인들과는 구별된 행동을 요구 받는다. 구별된 환경과 구별된 행동은 
사관생도들에게 장교의식을 불어 넣는다. 율법의 내용은 한 마디로 죄악 된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그
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별된 윤리 제도를 주셨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도록 하셨다(레 11장). 
정한 짐승일지라도 저절로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레 22:8).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하니까 귀한 것을 먹으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가난하면 찢겨 죽은 짐승이나 늙어서 죽은 
짐승이라도 불결한 곳을 제하고 먹거나 불결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먹기 마련이다. 이것은 가난 때문
에 나오는 생활 태도이다. 하지만 왕들은 그런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다. 그들이 왕의 정체성을 갖도록 거지들이 먹는 것 같이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기 고
기를 먹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 규정을 두신 것은 그들을 왕처
럼 스스로 존귀히 여기게 만들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는 음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그들도 먹는다. 이것은 다윗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므
비보셋(삼하 9:7~8)과 같이 하나님의 식탁에 그 백성이 초대받았음을 또한 보여준다. 이것이 율법을 통
해 음식을 구별한 목적이었다. 이는 이미 에덴이 회복된 것으로 받아 들이고 풍족함 가운데 좋은 것만 
먹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율법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이미 에덴의 환경이 회복되었
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특별기간이다. 이 절기 동안에는 이미 준비된 에덴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
릴 수 있다. 
훗날 음식을 구별하신 율법의 의도가 완성되어 유대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진 후에는 더 이상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규례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규례를 공식적으로 폐
하신다120(막 7:19). 종의 음식을 계속 먹음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자에게 왕의 음식을 먹여 자존감이 높
아졌다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구별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높아진 자존감에서 자칫 교만해지지 않도
록 기념하는 차원에서 가난할 때 먹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은 고통의 때를 기
념하는 음식을 먹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도 구별하여 입게 하셨다(신 22:5, 11).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왕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
치셨다. 자신을 왕처럼 대하듯 이웃을 왕처럼 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이미 에덴의 모든 풍요함
이 회복된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다. 재물이나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이용하여 더 많은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왕이 되도록 훈련하셨다(출 22:21~27).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마 22:37~40). 여기서 이웃을 사랑할 때 성경은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들은 대부분 자신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려 한다. 사실 이는 대부분 거절에 대한 
상처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권력이나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남을 존귀하게 여기기 보다는 군림하려 한다. 자신이 힘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힘이 없는 자들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듯 이웃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한다. 구약의 율법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도록 율법을 행하는 자의 건강한 정체성 만드는 것을 선행한다. 높아진 왕의 자존감으로 
이웃을 왕처럼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낮은 자존감으
로 인해 남의 떡이 커 보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대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다. 율법을 지키지 않
았기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가치
는 외면한 채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속해서 이방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을 받
은 지 약 900년 만에 나라를 잃게 된다. 계속되는 불순종의 악순환으로 이스라엘의 자존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
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을 제하고 많은 유
대인은 통혼에 빠지고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주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헬레니
즘화’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헬라화 되고 있었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야손은 대제사장으로 임
명 받고 헬레니즘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는
다.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게 된다. 그는 어렵게 재건된 제
2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과 신당을 세우도록 한다. 이 무렵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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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헬라화에 반대하여 유대전통을 따르는 ‘하시딤’이 일어난다121. 하시딤은 히브리어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 ֶחֶסד )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헬라화되고 유대전통에 무관심했던 유대인들과 구별된 
‘경건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서기관들’이었다122. 이들은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에 이들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낼 때도 안식일을 어길 수 없다 하여 천여 명이 
모두 죽음을 택할 만큼 율법을 소중히 여겼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위기가 포로에서 돌아
온 이후에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
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123. 하시딤은 율법을 보다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의 시간도 일몰 전
후로 연장하였다. 하시딤의 정신을 이어 받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과 같은 구약의 성문율법을 보
다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해석을 통해 많은 구전 율법(미드라쉬)을 만들어 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관련되어서는 ‘일하지 말라’와 ‘불피우지 말라’는 말씀 외에는 없다. 그들
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용하기 위해 서른아홉 가지의 안식일 특별법을 제정한다. “씨 
뿌리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이 서른 아홉 가지 외에도 “이천규빗 이상 걸어
도 안 된다.” 등 안식일을 위한 구전 율법들이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성전 안
에서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던 성결법을 성전 바깥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각 가정
에서도 제의적인 성결법이 준수되도록 가르친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서 손을 씻은 것처럼 각 집에 돌항아리를 두고 집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게 했다. 이를 통해 출애굽기 
19장 6절의 ‘제사장 나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다124. 이 외에도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석된 많은 구전 율법들
이 더해졌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121 Charles F. Pfeiffer, 신구약 중간사 (Between the Testaments), 조병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108-109. 
122 Werner Forster, 신구약 중간사 : 포로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From the exile to Christ), 문희석 역 (서
울: 컨콜디아사, 2008), 59. 
123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2), 115. 
124 정연호, “바리새파와 기독교, 그리고 신약성경,” (University of the Holy Land 20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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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기간 
동안 독립까지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
는 율법’의 효력이 비로소 유대인들의 철저한 율법준수를 통해 입증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가나는 원래 이방인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많지 않았던 시골
이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유대 구전 율법에 따라 손을 씻기 위한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깊숙이까지 바리새파 운동이 퍼질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
법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이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복음
서에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부정에 대한 구전 율법의 강
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서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39 규례를 어긴 것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 이들이 이
런 모습은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하던 옛 조상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 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증거는 이방인과 로마인들에 그들의 대한 태도에
서도 드러난다.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미드라
쉬에 의해 이방인과의 접촉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갈 2:12~13).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 식민
지 지배국 이었던 로마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여겼다(요 18:28). 피지배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들을 로마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의 앞잡이를 하면서 세금
을 거두어들이는 세리를 창기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겼다. 율법을 지키자 정말 그들의 자존감은 로마 
제국을 부정하게 여길 만큼 뛰어난 선민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킨 결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처
럼 열방(모든 족속)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마 28:18~20). 너희가 존귀한 것처럼 그들도 존귀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종의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김받는 사람은 종의 섬김을 받는다. 하지
만 왕의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김받는 사람은 왕의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
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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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셨다125(눅 22:30).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요 13:1~11). 이것이 율
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한국 사람은 잘못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은 못 먹어도 남은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신은 하찮게 여기며 푸대접하면서 남에게는 풍성히 대접하는 사람은 보통 낮
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게 깔려서 비롯되는 행동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무례하
게 대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무례한 점을 고치도록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차츰 분노가 쌓인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분을 내기도 한다. 
심한 경우 계속 참다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게 된다. 2012년 경찰에 접수된 이런 묻지마 폭행 사건 55건 중 19건
이 이런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다. 나머지 사건들도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
한 경우이다126. 이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 율법은 이러한 낮은 자존감
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을 따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왕의 수업
을 받게 하신 것이 이러한 왕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율법 제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하나
님께서는 모세를 종의 환경이 아닌 왕궁 안의 왕의 환경 가운데서 왕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 애굽의 모
든 학문과 법을 공부하게 하셨다(행 7:22). 필로에 의하면 모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스승에게 기하학, 
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굽과 앗수르의 지혜를 배웠다. 이 사실이 얼마나 믿을만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모세가 당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127. 폴힐(Polhill)은 애굽의 모든 지혜
 
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
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
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5–30) 
126 장은교, “묻지마 범죄' 절반이 길거리서… 범인 30·40대, 정신질환 많아,” 경향신문, 2013년 5월 22
일자. 사회면. Onlin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05220600025&code=940301 




가 모세를 그의 백성의 구원자로 준비시키도록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128. 이러한 준비가 
단지 모세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환경만 조성하는데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그는 80세가 된 후에 이러한 애굽의 권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가 어릴 적부터 누린 왕의 풍요로운 삶은 그에게 왕의 사고를 갖게 했을 것이고, 애굽으로부
터 얻은 지혜는 백성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래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종의 사고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사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
님께서 왕의 사고를 가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세부항목들을 제정하셨음은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일
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의 내용을 지켜 행하면 자연히 왕의 사고가 생기게 되도록 하셨다. 심
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맨은 ‘가정 원칙’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소개한다.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
하는 감정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좋아한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면 좋아하게 된다
는 것이다. 북한에 잡힌 미군 포로 중 일부가 6.25 한국 전쟁 후 미국으로의 송환을 거절하거나 미국으
로 돌아간 군인 중에도 공산주의 신봉자가 된 사례를 소개한다. 이는 그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 ‘가정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결과였다고 말한다129. 심리학 이론
의 ‘가정원칙’과 같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처럼 계속 행동하게 하면 왕의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여전히 잘 따르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의식을 갖고 있고, 자신들을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율법이 유대인 사이
에 흔들리지 않는 틀이 되자 그들은 약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옛 율법이 가
진 힘이다. 
구약의 모세 율법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낮아졌던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 타
인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고를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
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주실 수 
 
128  John B. Polhill, “Act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6.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195.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거듭남으로 신앙에 입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아직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
라도 사랑하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면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성
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나. 율법의 완성을 위한 새 언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마 5:17)”는 표현은 구약의 율법에 부족함이 있었음
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통으로 율법을 어떻게 행하
게 될지를 말하고 있다. 
31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
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33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그들
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
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
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31–34)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
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라(에스겔 36:26–27)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에 또다시 주지 않으
실 것이라 하셨다(렘 31:32).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
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셨다.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은 “새 마음”과 “새 영”과 관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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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겔 18:31; 36:26) 130.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의미가 신약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나
타난다. 
첫째, 새 언약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하고 온전히 따르도록 안내한다. 에스겔서는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으로 표현한다(겔 
36:26).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어지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할례받은 마음이
다(신 10:16; 30:6). 신명기 말씀대로 원래 율법은 처음부터 겉과 속에 다 기록되도록 의도되었다(신 6:6).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겉에도 기록이 안 되었다. 다행히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
을 열심히 지키며 드디어 그들의 겉에 기록하였다. 하지만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율법을 
속에 기록하시기 위해 오셨다.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내용은 겉에 기록된 율법을 이제 
속에도 기록하라는 교훈이다. 겉으로만 구제를 실천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구제를 자랑하
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 6:1~4). 기도나 금식이라는 거룩한 행위가 있어도 속에 율법이 기록되지 
않으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마 6:5~18).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특별히 생긴 소득에
까지 철저히 외형적 십일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드려
야 한다(마 23:23).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바
리새인들이 겉으로 행하는 외형적 율법준수에 대해 나무라시지 않았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다(마 5:20).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겉에만 있었지 속에는 기록되
지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131. 그들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 이
제 이 속에까지 율법이 기록되어 겉과 같이 속도 아름다워져야 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지켜 행하는 구전 율법 가운데 성문 율법의 원래 의도
를 잘못 해석한 것들을 교정하려 하셨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다. 안식일은 단지 39가
지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오로지 마음
을 집중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알면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유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성문 율법의 두 가지 ‘일하지 말라’와 ‘불피우지 말라’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했다. 그래서 ‘일하지 말
 
130 F. B. Huey, “Jeremiah, Lamentatio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16.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284. 
131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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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해석하며 모든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겉으로도 지키고 속에도 두는 율
법’은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 
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Do not!)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
가를 해야(Do!)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십계명 중 제 4, 5계명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안식일
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을 가지고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지 부
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부모를 공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
고 돌봐야 한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하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안식일에 대한 
계명 역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
서는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여 금하기만 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바로잡으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알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안
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금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 이전 날 먹을 것을 예비하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
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 식사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는 보통의 여인들
이 하루 중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나온 조처이다. 여인들이 식사를 준비하
는 것조차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안
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은 것은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배고픔이 안식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밀 이삭을 까먹는 일이 음식을 차리며 마음
을 분주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관점은 그저 
일하지 않거나 불을 피우지 않는 데에만 있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며 더
욱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날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적극적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평일에는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집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날을 구별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신 것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7일 전체
로 확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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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다(요 
8:28~29; 12:49; 14:10,24).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겉에만 있고 속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
반’이라는 구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제 5계명을 범하기도 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도 드린 셈이 된다고 율법을 해석하여 부모공경의 외적인 준수까
지도 막았다132. 이것은 성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구전 율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러한 잘못 해석된 구전 율법들을 바로 잡으셨다. 
셋째, 새 언약은 율법이 우리의 속에 기록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한다.  겉에만 율법
이 기록된 자는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
셨다(마 19:21). 예수님의 질문은 그 청년 속에 율법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청년은 이 
말씀에 걸렸다.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실천했지만(20절), 속에는 율법의 강령인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이웃보다 가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If you wish to be complete ; εἰ θέλεις τέλειος εἶναι (마 19:21)’라고 하시면서 그 청년의 겉으로 행하는 율
법을 완성해 주시려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은 자신의 속에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했다.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였지만 속에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다. 바울은 율법의 첫째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것은 죄만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다). 바울이 여
기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오직 외형적 죄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율법이 외형적 죄를 깨닫게 해주
었듯이, 내면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도록 역할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겉
으로 율법준수에 철저하던 자들은 율법이 밖에만 있고 속에는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했다. 율법주의
자들은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속에 율법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겉으로 행하는 율법
만 가지고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온전한 효력을 내지 못했다. 율법이 내면
 
132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
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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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까지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 원래 율법은 처음 주어질 때부터 우리의 내면까지 채워지도록 의도
되었다.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여 겉으로 짓는 죄를 정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겉으로 행하는 율법
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겉으로 지켰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내면의 죄를 드러낼 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내면에까지 율법을 지키려 하게 된다. 내면의 죄까지 깨달아져야 내면까지 하나님의 율법
이 기록되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속에 두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기 원하
셨다. 속에 율법이 있지 않음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애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겉으로는 남에게 구제하지만, 자신의 속에 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껍데
기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이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는 드디어 율법을 겉뿐만 아니라 속
에도 두려 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속
에 율법이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심령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
음이 청결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신다. 이러한 자가 속으로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
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 
넷째, 새 언약은 율법을 행하는 능력도 함께 제공한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 속에 두
어 율법을 행하도록(텔레쿠 : ֵתֵּ֔לכוּ  / go) 만드시겠다(웨아시티 : ְוָעִ֗שׂיִתי  / make)’고 설명한다(겔 36:27).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으로 율법을 행할 힘을 공급하
시겠다는 말씀이다. 이는 사사 시대의 삼손을 그 예표로 볼 수 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내어 문짝을 뜯어 내기도 했고,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영
은 그가 힘을 필요로 할 때 힘을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두 실천하
려고 하고자 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이 예언은 오순
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율법을 반쪽만 
받아들여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속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죄로 받아들이지 않으
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된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속에까지 율법이 기록되는 일은 더더욱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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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고 하는 자
에게 오셔서 그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일’은 율법을 속에 두
어야 함을 인정하도록 돕는 사건, 곧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
라 그 말씀대로 마음마저 변화되도록 도우신다. 겉으로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뿐만 아니라 
구제받는 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가 겉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그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자에게 
오셔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
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율법을 지키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어떤 자
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때, 나누
는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때로는 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
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신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채워 놓은 창고를 
성령은 계산하지 말고 비우라고 하신다(마 6:19).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꺼내어 나눠주라고 하신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마 6:34). 이것은 
곡식 창고를 아예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곡식을 쌓아두는 일은 이미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율법의 틀이 갖추어진 자에게 때로는 그 율법의 틀을 뛰
어넘기를 원하신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쌓아둔 창고의 곡식을 나누고 나면 창고가 비워져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를 외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 먼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후에 더하실 것이다(마 6:33). 
이에 대한 순종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을 따라 죄를 깨닫고 성령
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렘 31:34).  
겉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율법이 속에 기록되지 못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
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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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겉에서부터 먼저 지켜져야 속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나눠주고 베풀어야 한
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래야 사랑을 구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면에도 힘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제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
래야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도 올라온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제하려면 
평생 구제할 일이 없게 된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모습을 바로 보게 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이러한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성도들의 삶에 성화가 일어날 
수 없다. 
오늘날 주일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다. 주일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단의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율법폐기론적 사상이 주일성수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율
법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가 감당하도록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신 6:4~9) 교회학교에 
모두 떠맡기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한국개신교
인 비율은 19.7퍼센트로 한국 종교 중 신자 수 1위를 차지했지만133, 청소년이 20대 이후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추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쇠퇴는 구약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지키기에 편
안한 것들만 골라 지키는 율법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교회들도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져 젊은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리는 사태를 맞이했다. 우리는 유대
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여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사실을 목
도하고 있다. 그들은 고작 1300만명의 인구로 노벨상의 25퍼센트를 수상했다. 이것은 그들이 철저히 
지킨 율법, 곧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신학을 
발전시킨 유럽의 교회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문을 닫고 교회 출석이 3
퍼센트 미만으로 줄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많은 신학에 문제가 있
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다시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잘못
 




된 교리나 가르침들을 성경에 가르침에 비추어 과감하게 정리하고 성경이 원래 의도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유럽 교회와 똑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 이상 공허한 신학적 논쟁 보다는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현재 한국 교회의 율법에 




제3장 성경적 신앙 성장과정 정립의 필요성 
우리는 앞서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을 보았다. 율법은 거듭난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행
위의 죄와 자신의 내면의 죄까지 발견하게 하여 더욱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를 불러낸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이는 우리가 자
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율법의 요구들을 행할 힘이 없음을 발견하여 하
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제 3장에서는 신앙 성장 과정에 대한 이전의 교리나 기독교 교육학 이론들을 간략히 다루고 이
러한 이론들의 장단점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성경적으로 신앙 성장 과정이 정립되어야 
함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신앙 성장 과정의 최종목표를 먼저 다루어 신앙 성장이 왜 필요한지 그 필
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그 뒤 제 4장에서 신앙 성장 과정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이에 따른 목회 지도 방향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1절 기초 교리가 말하는 성도의 신앙성숙의 단계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구원과정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
르심-중생-회심-신앙-칭의-양자 삼으심-성화-궁극적 구원-영화”의 순서를 가진다134.  
첫 단계인 부르심(Vocation)은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
시는 사건이다. 부르심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 은혜에 의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자
연계나 인류사회의 현상들과 같은 일들을 사용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또한 전도자를 보내셔서 
 
134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경기도: 영음사, 200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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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시는 ‘외부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된 말씀이 들은 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 
되도록 하시는 ‘내부적 부르심’이 있다135.  
두 번째는 ‘중생’의 단계이다.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 전체에 일어나는 영적 갱신 사건이다. 성령
과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중생의 결과로 죄와 싸우려는 자아가 태동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생기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회개’이다. 중생을 통해서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따
르게 된다. 지, 정, 의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영적 태도를 
보인다.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이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뜻한다. 하
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인격,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격
을 믿는다.  
다섯번째 단계는 ‘칭의’이다.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죄인을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양자 삼으심)가 된다. 
여섯번째 단계는 ‘성화’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점차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역사
이다.136”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교회,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 그리스도
와의 연합,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받음을 통해 성화된다. 
일곱번째 단계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이는 ‘성도의 견인’으로도 표현되는데 성도들의 구
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이 보장됨을 말한다.  
여덟번째 단계는 ‘영화’이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부활로 
말미암는 완성을 뜻한다. 혹은 신자가 별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생부터 성화 전까지의 과정은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다
섯 단계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다섯 단계의 설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에 관한 영역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반면 그 뒤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135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314-316. 
136 Ibid.,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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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성화와 견인으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신앙 성숙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는 조직신
학 자체가 거듭난 신자가 되어 기초신앙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두고 있는데 반해 그 뒤
에 일어나는 신앙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화의 구체적인 과
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조직신학의 신앙 성장과정은 칭의에 많은 양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고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세분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파울러는 신앙발달 단계이론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이 그 뒤에 신앙
이 성숙하며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최고의 단계에 이른다고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이론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이론은 삐아제, 에릭슨 그리고 콜버그의 연구를 토대로 4세에서 84세
의 359명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 80퍼센트가 기독교 신자이거
나 가톨릭 신자였지만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97퍼센트가 백인이고 남
녀비율은 비슷했다. 이 결과를 분석하여 신앙을 여섯 단계의 발달 단계로 설명하였다137. 파울러의 이
론은 몇 개의 대표적인 발달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삐아제의 이
론,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 등이다. 신앙의 신학적인 면은 리챠드 니버와 윌프레드 스미스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 
파울러는 신앙 발달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람들의 신앙이 발달할 때 각 단계 안에서 어
떤 지배적인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발달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된
다고 보았다138.  그는 여섯 단계 이전에 신앙의 기초가 될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단계를 “영아기 및 미분화된 신앙”이라고 말한다. 아기는 유아기 시절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와의 상
호작용을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시기를 통해 엄마를 통해 공급된 안정성을 바
탕으로 희망, 신뢰감, 용기 등을 갖게 된다. 혹은 반대로 엄마의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심과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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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때 가진 선(先) 이미지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로 투사된다. 이때 발달되는 상
호성이 그 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발달의 기초가 된다139.  이러한 기초 위에 “투사적 신앙, 문자적 
신앙, 인습적 신앙, 반성적 신앙, 결합적 신앙, 보편화된 신앙”의 여섯 단계로 발달해 나간다.  
제 1단계 직관적-투사적인 신앙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학령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는 신체의 운동력, 언어와 지능이 급속히 발달한다. 이 시기에 어린이는 모방을 하고 뛰어난 상상
력을 지닌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강력하고 영구불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
한 영향력이 크다. 지식은 주로 직관에 의하여 형성되며 신앙은 가까운 부모가 보여주는 행위들에 대
한 모방으로 형성된다140. 
제 2단계 신화적-문자적 신앙은 7세부터 시작되는 학령기를 말한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이를 위해 재빠르게 행동한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사라지며 논리적 사고가 일어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관
계(신화적 이해)를 문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에 귀속된다141.  
제 3단계 종합적-인습적 신앙은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기의 신앙 형태이다. 아직 성인의 단계
를 넘지 못하며 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해
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한다. 그래서 자칫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의해 판단
과 자율성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유
지할만한 자율성과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142.  
제 4단계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성인 초기에 형성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구축하지 못하
거나 30대 중반과 40대에 겨우 나타나기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시기에 상징을 개념적인 의미로 전
환시키는 ‘비신화화’가 진행된다. 인습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이 시작된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자라며 외적인 권위에 대한 의존을 중단한다.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는 권위가 아닌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얻고 결국 자신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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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정과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의 단절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완전히 권위로
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제 3단계 인습적 신앙 단계와 제 4단계 반성적 신앙단계 사이에서 평형을 유
지하게 된다143. 
제 5단계 결합적 신앙은 신앙이 무르익은 단계이다. 자신의 분명한 관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단계이다. 논리를 뛰어 넘어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타자와 자신을 동시
에 결합하는 단계의 신앙이다. 타인 의존적이던 제 3단계와 자기 의존적이던 제 4단계를 넘어 상호
의존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여 변증법적 지식
을 얻게 된다144. 그래서 파울러는 이 단계를 “양극적-변증법적 신앙”이라고 했다145. 
제 6단계 보편적 신앙에 이른 자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깊은 이해를 통해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신앙을 갖는다. 이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현세적 실존의 변화에 전력을 다한다. 모
든 존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람이다146. 파울러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
장 완전한 상태라고 말한다147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이론은 어린 유아로부터 나이 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 발달을 다루었다. 각 연령대에 따른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이론들을 융합하여 신앙 성장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파울러가 관찰했던 80퍼센트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미 부모로
부터 신앙지도를 받으며 자라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복음을 받지 못한 40대의 사람이 복음
을 받게 되면 파울러 이론의 제 4단계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신앙은 육신의 나이를 먹
었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육신의 나이
를 많이 먹어도 아직 영적 유아기에도 발을 내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
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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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아기의 시작을 말한다. 이는 모태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성령으로 말
미암아 태어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요 3:5, 8).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는 50대에 태어나도 영적으로는 
아기이다. 파울러의 이러한 신앙발달단계에 대한 구분은 성경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사회학적 발달
에 근거를 둔 이론이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그의 이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장단계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파울러의 주장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달심리학을 토대로 신앙을 일
곱 단계로 분류하여 객관적인 형태의 신앙을 규정하려 한 것은 분명 성경적인 접근하고는 거리가 멀
다. 또한 “종교와 신앙을 분리시켜 놓고 자아발달과 신앙의 발달을 동일하게 정의”했다는 사실은 비
판 받을만한다1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달 단계를 나누려고 했던 그의 이론은 교회에서 성도
들의 신앙을 발달단계별로 지도해야 한다는 도전을 던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칭의 
사건 이후 성도들의 신앙에 나타나야 할 성숙의 과정이 있음을 제시함으로 성화에 대해 무관심한 교
회에 도전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이론은 분명 신앙발달단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경에서 그 단계들을 찾도록 도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으나 그의 이론 그대로를 교
회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3절 신앙 성장에 대한 성경의 요구와 신앙 성장의 최종 목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앙 성장의 최종 단계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된다. 
재림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개
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보여준 부활의 영광이 부활한 성도들에게 각각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바울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의 영
광이 각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고전 15:35-49)149.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가 죽기 전에 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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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씨의 상태에 따라 부활의 형태를 각각 다르게 주시기 때문이다(고전 15:38)150. 그러므로 죽기 전에 
얼마나 더 성화 되었는가에 따라 영화의 모습이 성도마다 각각 달라진다는 말이다. 바울은 그래서 부
활의 영광을 비교할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비유를 든다. 이 비유대로라면 해의 영광
으로 부활하는 것이 최고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성화가 이루어
져야 부활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신앙 성장의 최종목표이다. 
파울러는 그의 이론에서 최고의 신앙발달 단계인 제 6단계 보편화된 신앙에 이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 단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변화시키려는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보편화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 있을 때보다는 사후에 더욱 영예와 존경을 받는다.”151 
이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희생하여 공의를 실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파울러가 말한 신앙 성장 최고의 단계는 곧 자기희생을 통한 이웃사랑을 성취한 사람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 성장의 최종 목표와 근접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장의 최종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과 신앙 성장 과정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
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
심이니라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프로에그노: προέγνω)”라는 표현에서 ‘미리(프로: προ)’는 ‘창세 전’을 그리
고 ‘아셨다(기노스코 : γινώσκω)’라는 말은 ‘택하셨다’는 말이다(엡 1:4). 이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이
며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다(롬 8:30).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며 사람을 
향한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다. 바울은 그 계획과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
여 미리 정하셨으니(프로오리센 : προώρισεν)”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타락 이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
 
150 Robert B. Hughes and J. Carl Laney, Tyndale Concise Bible Commentary (Wheaton, IL: Tyndal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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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닮은 상태로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
미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이는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동생으로 창조될 인간들이 맏형 예수님을 닮아 하
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
서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간 안에 처음부터 강제로 주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닮아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제로 인간 안에 넣지 않으신 이
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어떤 부모도 말 안 듣는 자녀가 최면술이나 약물 등을 강제로 
주입하여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자녀가 자신의 인격을 가진 채 그의 
선택에 의하여 부모에게 복종하며 부모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
조하시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변
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변화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있는 동안에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죽어서 시간이 멈추는 ‘영원’의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죽고 난 후 후회하지만, 그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
는다. 지옥에 간 사람이 아무리 후회해도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듯이 천국에 가는 사람도 일단 죽
음을 통해 시간의 끝에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죽기 이전까지 그가 예수님
을 닮아 변화되었던 분량대로 천국에서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떠
한 모습으로 땅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부활 때에 각 사람의 영광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통해서도 이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9장의 므나비유에서도 종말이 오면 더 이상 므나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지 않는다. 오직 각 개인에게는 살아 있을 동안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위해 천지창조와 함께 시간을 만드셨다. 이 시간 속에서 인간들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의도하셨다. 창조를 통하
여 인류의 역사에 처음(알파)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끝(오메가)이 오게 된다. 
한 개인에게 처음은 출생이며 끝은 죽음이다. 그리고 창조 이전이나 재림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
는 영원 세계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아이쉰타인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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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 이론이다. 시간은 상대적이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
음을 물리학은 말하고 있다.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이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변화의 기회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거나 영원한 형벌만 있다(마 
25:46). 그러므로 연옥설은 물리학 이론에 비추어 봐도 도무지 맞지 않는 거짓된 생각이다.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
도록 지음 받았다. 자녀가 여럿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가 자녀마다 다르듯이 이 땅에 지음 받은 
사람이 모두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르는 성화의 최종 단계는 우리가 예
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커지도록 우리의 
인생에서 갈수록 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
나님의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 성장의 과정을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
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30)  
바울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심(프로오리센 : προώρισεν)’ – ‘부르심(에칼레센 : ἐκάλεσεν, 소명)’ – ‘의
롭다 하심(에디카이오센 : ἐδικαίωσεν, 칭의)’ – ‘영화롭게 하심(에돜사센 : ἐδόξασεν)’으로 로마서에서 신앙 
성장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영광이 되었다’는 말로 성도가 영광이신 예수
님(요 1:14)처럼 ‘흠이 없이 온전히 닮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는 29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온전히 닮
은 상태를 다시 언급하여 바울은 이를 신앙 여정의 완성으로 보았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신앙 성장 단계를 언급한다. 이 
본문에서 네슬알란 28판은 네 개의 문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네 개의 주동사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신앙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 첫 문장인 3절에서 6절의 주동사는 ‘택하사(엨셀
렠사토 : ἐξελέξατο)’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주동사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코멘 : ἔχοµεν)’이다. 이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온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
리고 11절에서 12절의 주동사는 기업이 ‘되었으니(에클레로떼멘 : ἐκληρώθηµεν)’이다. 이는 바울이 갈
라디아서에서 말한 율법 아래의 삶에서 벗어나 유업을 이을 자로 성숙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갈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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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의 주동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에스프라기스떼테 : 
ἐσφραγίσθητε)’이다. 인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기 전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난 뒤 인을 친것에서 유래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큼 흠이 없는 
산제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말한다152. 바울은 이 단계가 그가 말
하는 신앙 성숙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흠이 없는 믿음’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15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불신자 그리
고 이와 구별되는 신자들 가운데 어린 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불신자를 육에 속한 사람(프시키코스 : ψυχικὸς)이라고 표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14)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말한다(고전 2:14). ‘하나님의 성령
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한다. 성령
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도우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
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불신자를 뜻한다(고전 12:3).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고린도 형제들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
(싸르키코이스 : σαρκικοῖς)’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
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
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전 3:1-3)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반면 바울이 그들
 
152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한다(요 6:27). 이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신자가 하
나님께 인침을 받은 예수님을 닮은 자임을 말할 수 있다. 
153 엡 1:4; 5:27; 빌 2;15; 3:6; 골 1:22; 살전 2:10; 3:13; 5:23; 딤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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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신령한 자들(프뉴마티코이스 : πνευµατικοῖς)’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조
되는 젖이 아닌 ‘밥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한다(고전 3:2).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히 5:12~14). 이것은 신앙이 성장할 때 사람이 아기에서 성인으로 자라가듯 믿음의 사람도 어
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숙하여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신앙 성장 과정에는 단계가 있고 또한 ‘장성한 자’라는 최고의 단계가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이런 신앙 성장 과정을 고린도전서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
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
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
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전 9:20-22) 
바울은 여기서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 있음을 말한다. 이는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율법 없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로 바울이 복
음을 전하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러했다154.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효력을 다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자들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
을 폐기하려 하지 않았다.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율법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인 
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155.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부분적 율법준수로 자신
들을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까지 기록되어 속히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었다. 그
래서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한 타락과 죄인 됨
 
154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B. Eerdmans, 2000), 703-704. 
15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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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간다. 율법이 그 효력을 다해 죄인 됨을 온전히 깨닫게 
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 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마
지막으로 소개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
고 말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흠
이 없는 자가 된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신앙 성장 단계를 모두 종합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 부르심 – 의롭다 하심(육신의 죄를 다루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
달음, 겉에 기록된 율법) – 율법 아래서 더 깊은 죄를 발견하게 하심(더 많은 외형적 죄와 내면의 죄를 
다루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타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갈망함, 속에 기
록된 율법) –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짐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됨) – 자유의 법 가운데서 점점 더 성
숙하게 되어 흠 없는 자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 
2. 신약에 나타난 신앙 성장의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로 계셔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
다. 왜냐하면 사랑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완벽하게 사랑
하셨다. 완벽한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확장하려 한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진정한 사
랑은 서로 주고받으며 얻은 행복을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누리려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사랑의 기쁨
을 누군가에게 확장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온 땅에 
나눠주기 위해 떠났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의 기쁨을 반드시 누군
가에 나눠주려 한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도 완벽한 사랑 가
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확장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
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계획되어 지음 받았다. 사람 외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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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타락한 천사에게는 어떠한 구원 계획도 세우시지 않고 오직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못이 
예비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오직 처음부터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만을 용서하셨다. 부모는 
자녀를 처음부터 최고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도 발견한다. ‘형상(체렘, ֶצֶלם )’이라는 말은 속이 
채워지지 않은 겉껍데기를 말한다156. 그래서 속은 비어(empty)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
실 때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의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님 안에 있는 관계(요일 4:12,15,16)’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 됨(창 2:24)을 말한다. 이
는 또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의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말
이다. 세 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삼위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뜻한다. 이는 바울이 깨달은 바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
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
게 하사… (요 17:21)”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요한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이는 이웃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준비하게 된다는 뜻
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임을 계
속해서 강조하고 있다(요일 4:12).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도록 성령을 우리에
게 허락하셨다고 요한은 말한다. “…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 그
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2-13)” 이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역할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옮겨져야 가능
 
156 Francis Brown, Samuel Rolles Driver, and Charles A. Briggs, “ ֶצֶלם ,” Enhanced Brown-Driver-Briggs 




하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사랑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157.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대화에서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는 것이라 하셨다(마 22:37~40).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
셨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신앙 성장의 최종목적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에 두
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성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여기에서의 온전함은 문백상 마태
복음 5장 45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마 5:44). 
요한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
라 (요일 3:2-3) 
요한은 지금은 하나님 자녀의 위치이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한다. 여기서 같아짐이라고 말한 ‘호모이오스(ὅµοιος)’는 ‘같은 종류’를 말한다158.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해진다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받
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됨을 말한다. 부모는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을 동일하게 자녀에게도 나눠주
기를 원한다. 또 비천한 하녀가 왕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하면 왕비가 되어 왕이 누리는 모든 영
광을 함께 누리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모
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
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최종목표이다.  
 
157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롬 8:3) 
158 Gerhard Kittel, G. W. Bromiley, and Gerhard Friedrich, “ὅµοιο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4), 186. 
104 
 
3. 이 밖에 영적 성숙에 대한 성경의 요구들 
가. 베드로가 말한 신앙 성숙 과정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
라가라”(벧후 3:18)고 명령하면서 신앙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감의 최종 목적을 신
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벧후 1:4).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은 역시 ‘사랑’이다. 그러면
서 그는 신의 성품 곧 사랑에 참여하도록 자라가는 신앙 성숙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에 사랑을 더하라 (벧후 1:5-7) 
베드로는 “믿음 – 덕 – 지식 – 절제 – 인내 – 경건 – 형제 우애 – 사랑”을 신앙 성장 과정으로 제시
하고 있다. 여기서 ‘더 하라(에피코레게사테 : ἐπιχορηγήσατε  : add to)’는 명령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추
가적으로 어떤 것을 공급하다”는 뜻이다159. 이는 베드로가 말한 각 항목들이 앞에 있는 것이 완성될 
때 다음 것이 추가로 더해져야 함을 말한다. 1장 8절에 나온  “이런 것들(여덟 가지 덕목)이 여러분에
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벧후 1:8 NKS)”의 ‘넉넉해지다’라는 플레오나존타(πλεονάζοντα)를 몇 개
의 영어 번역본이 ‘자라다(increasing 혹은 growing)’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성숙의 개념으로 사용한다160.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161. 
여기서 말하는 ‘믿음(피스티스 : πίστις)’이란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단계와 같다162. 그리고 ‘덕
(아레테 : ἀρετη)’은 칭의가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서 
 
159 Louw and Nida, “ἐπιχορηγέω,” 602. 
160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English Standard Version 에서는 ‘increasing’
으로 번역하고 Message Bible 에서는 ‘growing’으로 번역한다.  Thomas R. Schreiner, “1, 2 Peter, Jud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7.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302 
161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벧후 1:5, 표
준새번역) 




나오는 ‘도덕적 행동’을 말한다163. 그러나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내적 동기는 자신의 힘
으로 내면의 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을 맞이한다164. 그래서 심령이 가난
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
고 자유에 이르게 된다(롬 6:11; 요 8:31-32). 자신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요구에 복종할 수 없
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는 자임을 알게 된다(롬 6:12). 그
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는 ‘지식(그노시스 : γνῶσις)’을 얻게 된다(롬 6:14; 
8:2). 하지만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해방의 ‘지식’을 
통해 얻은 자유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제(엥크라테이아 : ἐγκράτεια)’를 요구 받는
다(롬 6:13; 벧전 1:14-16).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이러한 절제가 계속되면서 ‘인내(휘포
모네 : ὑποµονή)’가 만들어진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인
내’의 삶이 계속되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경건(유세베이아 : 
εὐσέβεια)’이 이루어진다. ‘경건’은 여호와 앞에 표하는 ‘적절한 믿음과 독실한 실천의 모습’이다165.  하
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은 ‘형제 우애(필라델피아 : φιλαδελφία)’를 이루게 되며 후에는 조건 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아가페 : ἀγάπ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 성
장의 최종목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ταῦτα, these things)’ 곧 신
앙 성장의 여덟 과정이 수신자들에게 실재하고(휘파르콘타 : ὑπάρχοντα) 풍성하면(플레오나존타 : 
πλεονάζοντα)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8절 앞에는 ‘왜냐하면(γὰρ)’이 포함되어 5~7절의 내
용을 8~11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66.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163 Louw and Nida, “ἀρετη,” 743. 
164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율법만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 그리고 
못 지키는 법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리화 하게 되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려 하지 않
는다. 결국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 가지 못한다. 
165 Louw and Nida, “εὐσέβεια,” 530. 
166 Schreiner, “1, 2 Peter, Jude,”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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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벧후 1:8 두란노성경) 
반면 ‘이런 것들(신앙 성숙 과정)’이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를 잊어버리는 자, 곧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9절). 그러면서 베드로는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0절). 다시 말하면 신앙 성숙이 없다면 부
르심과 택하심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신앙 성숙 과정)’을 행하면 언제든
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10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수
신자들에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11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천
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1절).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신앙  성숙 과
정)’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알고 있으나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여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다
시 언급한다고 말한다(12절). 그는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과
정에 대해 그들을 일깨우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13~14절). 심지어 그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런 것들(신앙 성숙 과정)’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15절). 신앙 성숙에 대한 베드로의 강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19절에서도 ‘이런 것들(신앙 성숙 과정)’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벧후 1:19).” 베드로는 1장 5절
에서 7절에 나온 신앙성숙과정을 그 뒤에 ‘이런 것들(ταῦτα, these things)’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사용하
며 신앙성숙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벧전 1:8, 9, 10, 11, 12, 15, 19). 이를 통해 바울뿐만 아니라 베
드로 역시 항상 신앙이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앙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 나태
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해야 한다. 신앙 성숙의 단
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신앙 
성장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요한이 말한 신앙 성숙 과정 
요한 역시 성도들의 신앙 성숙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가 말한 신앙 성숙 단계는  ‘자녀들 – 아이
들 –  아비들 – 청년들’이다.  
107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
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
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
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
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
이라 (요일 2:12-14) 
여기서 표현한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육신의 나이를 따른 분류인지 영
적 성숙도에 따른 분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연구자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이것이 육
신의 나이가 아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분류되었다고 본다167.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요한
이 주는 교훈들이 육신의 나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에베
소서 6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가리
킨다. 하지만 요한일서에 나온 각 대상을 향한 내용은 전혀 나이와는 무관한 표현들이거나 나이로 분
류되었다면 어색한 내용이다. 14절에서 “아이들아 …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는 표현이 육신의 아버
지를 몰랐다가 알게 되어서 쓴 표현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 이것을 육신의 나이에 따른 분류라고 말하
면 아비의 나이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태초부
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표현은 뜬금없다. 오히려 아비의 나이일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게는 죄사함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 구절에서 ‘청년들’이 아닌 ‘아비들’을 중간에 넣는 것도 나이
순에 의해 분류되었다면 다소 이상하다168.  후에 살펴보겠지만 ‘청년들’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젊은 청
년을 가리키는 데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는 ‘아비들’ 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개념에 사용되고 있
음을 논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러한 분류는 육신의 나이가 아닌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분류
임을 보여준다. 
요한은 12절에서 ‘자녀들(테크니아 : τεκνία)’의 믿음에 대해 편지를 쓴다(그라포 : Γράφω). 여기서 
‘쓰다’라는 표현은 직설법 현재형으로 대상자에게 이제 처음 편지를 쓴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제 
 
167 Colin G. Kruse, “The Letters of John,”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Apollos, 2000), 88-89. C. Haas, Marinus de Jonge, and J. L. Swellengrebel, A Handbook on 
the Letters of Joh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4), 51. 
168 Zane C. Hodges, “1 Joh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vol. 2., ed. 
J. F. Walvoord and R. B. Zuck (Wheaton: Victor Books, 1985),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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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요한에게 첫 편지를 받는다는 말이다. 요한은 이들
에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용서받았다(have been 
forgiven :  NASB)’라는 의미로 쓰인 ‘아페온타이(ἀφέωνται)’는 직설법 완료 수동형이다. 요한은 이제 예
수님을 믿어 죄용서를 받고 거듭난 자에게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12~14절에서는 수신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앙
성숙의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 따로 사용했다169.  
그리고 14절에 ‘아이들(파이디아 : παιδία)’에게 ‘썼다(에그라파 : ἔγραψα)’는 직설법 부정과거형이
다. 이는 과거에 요한이 편지를 써왔던 사실을 언급한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현재 완료형(have written : 
NASB, 13절)’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쓰다’라는 동사를 비교해서 보면 12절의 ‘자녀들’은 처음 편지를 
받는 자들이고 14절의 ‘아이들’은 이미 편지를 받아왔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녀들’보다 
시간이 더 경과된 자들이다170. 다시 말해 ‘아이들’은 ‘자녀들’보다 신앙의 성숙이 더 진행된 자이다. 이
들에게 요한은 아버지를 알았다(에그노사테 : ἐγνώκατε)고 표현한다. 알았다는 표현은 직설법 완료형
이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신앙
이 어린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구속의 은혜에 들어온 
이후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 실제 육신의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알아보지는 못한다. 시간이 경과되어야 부모를 알아본다. 신앙 성숙의 원리도 이와같다171. 
‘아비들(파테레스 : πατέρες)’에게 ‘처음 쓰는(그라포 : γράφω ,13절)’것과 ‘써 왔던(에그라파 : ἔγραψα, 
14절)’의 시제의 차이만 보이고,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내용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는 시제까지 모두 동일하다. 처음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믿음의 아비’가 된다. “…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전 4:15).” 그런데 이렇게 첫 ‘믿음의 자녀’를 낳은 후에도 
여러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을 낳든 열 명을 낳든 ‘아비’는 ‘아비’이다. 그래서 처
 
169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믿음의 자녀들인 수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
(2:1, 18, 28; 3:7, 18; 4:4). 하지만 UBS Handbook 은 12 절에서의 ‘자녀들’ 호칭을 ‘아비들, 청년들’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저자가 만약 ‘아버지’와 ‘젊은이’의 나이 그룹과 평행한 나
이 그룹을 의도했다면, 다른 순서, 즉 어린이, 청년, 아버지를 기대했을 것이다.” C. Haas, Marinus de 
Jonge, and J. L. Swellengrebel, A Handbook on the Letters of John, 51. 
170 Jamieson, Fausset, and 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Bible, 528 
171 Hodges, “1 John,”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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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비가 된 자와 오랜 세월 아비의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한 특별한 차별점
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이 이들에게 주는 내용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는 시제
까지 동일하다. 이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라
는 단어를 천지창조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지만, 이것은 동시에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새 창조 회복의 
시작점을 말하기도 한다(이는 앞으로 다루게 될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성에 따른 창조에 대한 해석
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점이란 거듭나는 신앙의 단계를 말한다(요 3:3,5). 바
울도 한 영혼의 거듭남을 창조 때의 빛이 비춘 것으로 적용한다(고후 4:6).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된 ‘아비들’은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은 자를 말한다(고전 4:15). 이는 곧 ‘아비들’이 한 영혼이 거듭나
는 ‘새 창조의 현장’에 서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표현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한 개의 신앙에 있어 
‘태초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비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요일 1:1~2)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거
듭남 곧 새 창조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표현을 쓴 것
이다.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한 명을 거듭나게 하든 열 명을 거듭나게 하든 신앙의 성숙도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네아니스코이 : νεανίσκοι)’은 처음 ‘청년의 믿음 단계(13절)’에 이른 자와 ‘오
랜 시간 청년의 믿음 단계’에 있었던 자(14절)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13
절의 ‘청년’은 이제 갓 청년의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쓰다’라는 단어의 현재형을 사용하고, 14절의 
청년에게는 ‘썼던’이라는 부정 과거형을 사용한다. 이 믿음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겨야’ 이를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믿음은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보다 더 성숙된 단계이다. 우선 ‘청년들’로 번역된 ‘네아니
스코이(νεανίσκοι)’는 요한의 다른 서신서나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곳에만 두 번 나타난
다172. 이 단어는 구약 70인경 창세기 14장 24절에서 ‘나아르( ַנַער )’의 번역으로 사용되었는데 ‘전쟁터
에 있는 소년’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창 14:24; 수 2:1; 삼상 20:22;삼하 10:9; 대하 11:1; ). 기본적으로 이
스라엘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 ‘네아니스코이’는 ‘아비들’ 같이 어떤 특정한 연
령대를 말하기 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결혼 정령기가 20세 이전임을 
감안하면 19세 이전에도 아비가 될 수 있지만 전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요한이 ‘청년들의 믿음의 단
 
172 Kruse, “The Letters of John,”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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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자들(13,14절)에게 모두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군사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같은 군사라도 오랜 전쟁 경험을 가진 자와 이제 갓 군사가 된 자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되어 시간이 많이 경과한 자에게 힘의 성장을 암시하고 있다173. 그래
서 요한은 청년이 된 지 오래 지난 자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
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말한다. ‘악’이라고 번역된 포네로스(πονηρός)는 그 뒤에 ‘악한 자
에게 속한 가인(3:12)’ 과 ‘악한 자 안에 처한 온 세상(5:17)’에서 사용되었다. ‘군사의 믿음의 단계’에 있
는 자들은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같이 행동하는 악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
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이다. ‘이기다’라로 사용된 ‘니카오(νικάω)’는 이 뒤에도 네 번 더 쓰인다[4:4; 5:4(2), 
5].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함으로 적 그리스도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4:3~4), 
세상을 이긴다(5:4~5)174. 
아비의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순서로 볼 때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이다. ‘청년’은 ‘아비의 믿음의 단계’에서 보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
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말한다. 본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
셨던 전쟁을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시편 110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
시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175을 내 보내어 예수님의 원수들을 잡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
셨다. 여기서도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자라는 의미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의 개념으로 쓰였다. 
거듭난 신자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며, 교회가 하나 되도록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을 말할 것이다(요일 4:16).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했던 것
처럼 최고의 믿음의 단계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요일 4:17)’ 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청년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말한다.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이시라(요일 4:8, 16)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고 말한다(요일 4:16).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요한복음 17잘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
 
173 Hodges, “1 John,” 890. 
174 Kruse, “The Letters of John,” 91. 




히 연합하는 최고의 신앙성숙 단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
다. 요한이 생각한 최고의 신앙 성숙단계 역시 ‘사랑(아가페 : ἀγάπη)’이다. 
112 
 
제4장 성경에 나타난 신앙 성장의 과정과 이에 따른 목회지도 
앞서 신앙 성장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일반 기독교 교
육학 이론이 말하는 신앙 성장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후 신약을 중심으로 바울, 베드로, 요한
을 통해서 표현된 신앙 성장과정 단계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신앙 성장 과정을 구약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목회자가 각 성도들의 신앙 성숙 단계에 따라 어떻게 신앙지도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한
다. 이미 신약 기록자들은 구약을 통하여 오랫동안 배움을 받으며 신앙 성장단계에 대한 이해를 익혔
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신앙 성장단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
앙 성장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이다. 여기에서 온전해짐은 단지 죄사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가를 다루
고 있다.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
보다도 죄사함 이후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딤후 3:16-17). 
이러한 온전해짐의 과정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다른 사건과 다른 인물들
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
원의 역사가 기록되다 보니 여기에 ‘시작과 완성’을 향한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제1절 성경에 나타난 주기를 통해 신앙성숙 과정을 찾기 
1. 신앙 성장과정이 나타나는 히브리적 시간의 주기성 
보만에 따르면 히브리적 시간관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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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을 규정할 때 해, 달, 별들을 이용하여 규정했지만 그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리스 사람들은 하
늘의 태양 위치를 따라 시간을 이해했다. 반면 히브리 사람들은 해, 달, 별을 통해 시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어떤 ‘주기(週期)’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나누실 때 빛들( ְמֹאֹרת , 창 1:14이하)이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셨다.  창조 후에 빛은 빛과 암흑을 분리하는 일을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을 좋게 보시고(창 1:4) 빛을 암흑에서 분리하셨기 때문에 빛은 행복의 개념으로 
암흑은 저주와 파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사 58:10; 욥 30:26; 시 27:1; 시 8; 시 19). 보만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히브리적 시간관은 그리스의 시간관처럼 해가 뜨고 지는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가 있느
냐 없느냐 다시 말해 태양의 발광 여부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또한 낮 시간의 구분 역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내는 열의 성질과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176.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시간관은 어두움-밝음-어두움(저녁-아침-저녁)과 같은 단순하고 소박한  ‘주기
적 교체’로 시간의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흙-인간-흙’과 같이 영원한 주기 현상으로 이해 
된다. 헬라적 사고에서 해(year)가 바뀌는 것은 해의 주기가 끝나는 때이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것
은 년초가 다시 돌아오는 때이다(삼상 11:1; 왕상 20:22, 26; 대하 36:10; 대상 20:1). 이러한 주기성은 날
(day)에서 주(week)로 넘어가고  연(year)에서 안식년으로 또한 희년으로 확대된다177.  
보만의 주장대로 히브리적 시간관에서 완결된 시간의 통일체에는 주기성이 들어 있다는  의미
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주기적 교체로 이해하는 시간관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헬라적 시간관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지만 히브리적 시
간관에서는 지나간 사건들을 현재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완료형 예언
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현재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만은 이것을 “과거와 미래를 현재
로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히브리인들의 능력”이라고 표현한다178.   
헬라적 (공간개념의) 직선적 시간관으로 볼 때 과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고 이 사
건의 결과만 현재에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러나 시간을 주기적으로 보는 히브리적 시간관은 과거의 
 
176 보만은 이를 위한 근거로 ‘태양이 열을 낼 때까지’(느 7:30), ‘해가 더울 때에’(삼상 11:9,11) ‘뜨거운 
대낮에’(창 18:1)와 같은 구절들이 시간을 결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57. 
177 Ibid., 153-160. 
178 Ibid.,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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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등장인물은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바뀌지만 사건이 진
행되는 패턴은 그대로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전체 주기를 관찰함을 통해 현재 사건이 그 주기
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고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은 가까
운 미래의 한 주기에만 적용되지 않고 또다시 몇 주기를 지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약 안에 나타난 이러한 주기성을 찾아서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 볼 것
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기성을 통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패턴
이 사람마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신앙 성
장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적 개념을 통해서 찾아낸 한 개인과 이스라
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신앙 성장의 출발과 완성의 단계
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성경에 나타나는 주기성의 실례 
주기성의 한 예로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초림의 모습은 주기적 특징대로 메시아의 재
림에도 똑같은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성경은 그 장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곡의 침략 이야기(겔 38~39장)는 계시록에서 또 반복되어 나타난다(계 20:8).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은 구약의 바벨론 사건과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에 의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
엘은 나라를 잃고 70년간 종살이하며 박해 아래 놓여 있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박해 때에도 동일한 
주기로 반복된다. 그래서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의 교회로 묘
사한다(벧전 5:13). 요한도 계시록을 쓰면서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린 바벨론을 도입하여 하나님을 대
적하는 중심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할 지를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타
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구약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계 17~18장).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 것처럼(렘 51:8)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도 한 시간 만에 갑자기 멸망한다(계 18:10, 17, 19).  
이것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한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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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동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멸망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이러한 주기성은 사사 시대의 사건들 안에서
도 발견된다.  
“사사기의 주요 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련의 반복되는 주
기(시이클)로 제시되고 있다. 범죄(2:11,13) – 진노 (2:14) – 압제(2:14) – 
부르짖음(2:18) – 구원(2:18) – 재범죄(2:19)의 주기는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된다. 사사기의 중앙 부분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크게 
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179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사의 주기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신약의 기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베
들레헴에서 출생 후 애굽에서 올라온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이 출애굽 사
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과 연결 짓고 있다(출 4:22-23). 이 말씀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호세아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
건을 자신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호 11:1, 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
거늘 …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
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라 (호세아 11:1, 11)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출 4:22-23; 호 11:1)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미래에 앗
수르에서 불러내실 것이다(호 11:11). 호세아는 앗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라고 표현한다. 북이스
라엘은 애굽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앗수
르에서의 귀환을 그렇게 묘사한다. 이는 애굽과 앗수르를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두고 바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는 곳으로 묘사하면서 앗수르에서의 귀환이 
곧 애굽에서의 귀환과 같다고 설명한다.  
 
179 김지찬, 엔 샬롬 교향곡(상)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서울: 기독신문사, 199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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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신 것을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
하며 이 본문을 적용한다180. 이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자신들의 구속을 바랐던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야 예수님의 대속이 이스라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굽은 ‘구원 사건 이전 하나님과 단
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받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아브람도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기
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창 12:10-20).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올라
온다. 호세아를 통해 예언된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애굽(앗수르)에서 올라온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
지신 참이스라엘 예수님도 애굽에서 올라오신다. 이러한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시대
는 다르지만 같은 원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성이 역사에 나타나는 양상
이다. 
이러한 주기는 과거의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사가 앞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국가나 개인에게 주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사는 똑같은 패턴으
로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구원사로 적용될 수 있다.  
3. 영적 신앙성숙의 과정과 개념을 담고 있는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성 
그리고 그 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 2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헬라적 시간관은 공간의 개념을 두고 있지만 히브리적 시간관은 공간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성숙’의 개념을 갖고 있다. 처음과 나중되신 하나님(사 41:4; 44:6; 48:12; 계 1:8)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처음(출생)부터 나중(죽음)까지 그분을 닮기를 바라신다는 의
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룩함의 개념을 ‘온전함(텔레이오스, τέλειος : 
complete, perfect)’으로 해석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
전하라(마 5:48)”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온전함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마 5:45)’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마 5:43)’는 뜻으로 앞서 밝힌 신앙 성장의 최종목적과 부합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은 ‘창조’에 인류 역사의 ‘나중’은 ‘재림’에 맞
 
180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 ed. 목회와신학 편집팀, 34 vols., 두란노 How 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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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셨다. 처음과 나중은 분명 시간의 개념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 
대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3)” 이는 헬라어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통하여 신약에 표현된 ‘처음과 나중’이다. 한 인간의 
알파는 ‘출생’이고 오메가는 ‘죽음’이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한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셨다. 인간에게 알파와 오메가 곧 시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
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거룩하니’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다. 이는 세속에서의 구별로써 얼핏 
생각하면 공간의 구별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거룩은 궁극적으로 철저히 공간의 개념이 배제된 시
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전’과 ‘이방인의 땅’이 ‘거룩한 땅’과 ‘세속의 땅’으로 인식되어 구별되는 
공간의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땅이다. 인간을 거
룩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불러 들이기 위해 잠시 공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거룩은 공
간과는 무관하다. 이를 입증하듯 거룩하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의 거룩은 부정
한 시체를 만져도 무관했다. 그분의 거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별된 공간에 들어온 자는 시간
의 구별로 들어가도록 의도되었다. 그리고 시간의 구별로 거룩을 얻은 자는 그 뒤부터 공간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된다.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이방인의 땅은 전부 부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공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훈련시켰다. 구별된 공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속으로 올라와야 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구별된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를 의도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처럼 어떤 부정한 장소로 보내져도 부정해지지 않고 하
나님의 시간(처음과 나중)을 그 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음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기 원하셨다. 그
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이라는 시간 속으로 초청하셨다. 절기에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지 장소를 구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의 구별은 시간의 구별을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겉
에만 기록하였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시간의 거룩으로 초청하
셨다. 더 이상 공간에 의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118 
 
시간이었다181. 임마누엘의 개념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간적 개념
인 장소가 아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
디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이다. 
제 3장 3절 2에 ‘신약에 나타난 신앙 성장의 최종 목적’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시
간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질 기회이다. 종말(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에 이를 때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렀는가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거룩에 이른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말한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
간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
시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적 시간관에서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개념을 담고 있다. 거룩은 공
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이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민 6:8)” 하나님을 닮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만큼 거룩하다. 하나님과 1년을 
동행한 사람은 1년만큼 거룩해진다. 10년만큼 동행한 사람은 10년만큼 거룩해진다. 하나님과의 동
행에서 ‘동행’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윗은 거룩함 가운데 있었다. 고난이라는 고통
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시간 가운
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1년의 주기인 12개월을 따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둔 것은 ‘시간’이 인격적 성숙의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2명은 온전한 한 명 야곱
의 분리된 열 두 아들들이다. 12명이 다 모여야 성숙한 한 명 야곱이 나온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 그들의 열두 달이 거룩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주기성에 
따라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 이 시간이 전부 거룩한 자가 온전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12족
장이, 12제자가 모두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계 
 
18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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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석(계 21:14)과 12족장의 이름이 기록된 열 두 문(계 21:12)으로 되
어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온전한 거룩에 이른 자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시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케(거룩해지게) 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 주기적 사건을 통
해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으면, 그 시작에서 그 끝으로 가는 과정을 엿봄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
는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제2절 구약에 나온 신앙 성숙 과정 
1. 창조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 성숙 과정 
이러한 구원사의 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창
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다. 그런데 2절에서 그 땅의 모습
을 ‘혼돈( תֹ ֙הוּ /Formless)하고 공허( ֹ֔בהוּ /Empty)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혼돈은 무질서의 
상태이고, 공허는 속이 텅 빈 상태를 말한다. 혼돈과 공허의 장소는 바로 ‘깊음’이라는 거대한 물속을 
가리킨다. ‘깊음’이라는 히브리어 테홈( ְת֑הוֹם )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특히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토후 ( תֹ ֙הוּ )와 어근이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혼돈(formless)에 대해 창조 제 1일
에서 제 3 일까지 틀(form)을 만드신다. 그리고 제 4 일에서 제 6 일의 창조는 그 만들어진 틀이 비어
(empty) 있는데 그 비움 안에 채움(filling up)의 역사를 이루신다. 손석태는 이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영역을 창조하시고 구분하시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가 나누신 
영역을 다스릴 주관자를 세우신다.”고 표현한다182. 그러므로 창조의 과정은 무질서와 텅 빔의 상태에
서 틀(질서)을 만들고 만들어진 틀 안에 채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6일의 창조 과정 이후에 안식의 7
일이 온다.  
사람의 창조도 이와 똑같은 원리이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톨레돗( תוְֹל֧דוֹת )’은 1
장의 세상 창조과정을 사람의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다. 톨레돗은 사람이나 그 자손의 이야기
 
182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읽기사, 199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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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창세기에는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총 13회 쓰였고, 10개의 톨레돗은 창세
기 구성의 골격을 이룬다(창 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37:2). 이들 중에서 창세기 기사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는 톨레돗은 창 2:4; 6:9; 10:32; 11:27; 25:19; 37:2이다183. 창세기 기자는 첫 번째 톨레
돗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창 2:4)’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과 공허와 같은 상태로 묘사하려 한다.  
“땅에는 그 어떤 나무도 없었고 또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
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창 2:5 바른성경)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다184. 2장 5절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흙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흙밖에 보이지 않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루아흐 엘로힘 : 
֣רוַּח ֱאלִֹ֔הים )’이 혼돈과 공허의 장소인 깊음의 ‘물의 표면(알페네 하마임 : ַעל־ְפֵּ֥ני ַהָֽמִּים )’ 위에 운행하
면서 창조를 준비하신 것처럼, ‘안개(예드 :  ֵאד )185’가 땅에서 올라와 ‘온 땅의 표면(칼페네 하아다마 : 
ָכּל־ְפֵּֽני־ָֽהֲאָדָֽמה )’을 적시며 사람의 창조를 준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
셨다(야차 : ָיַצר  ; formed). 그리고 틀이 만들어진 후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나파 : ָנַפח  ; breathed).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흙’이라는 재료를 빚어서 사람이라
는 외형적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빚어진 ‘틀’에 생기를 불어 ‘채우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후 창조의 제 7일(창 2:2~3)이라는 ‘안식’ 대신에 ‘안식의 땅 에덴 동산’
에 그를 두셨다. 그리고 첫 번째 톨레돗에서 창조의 완성은 하와가 만들어져 아담과 그녀가 한 몸을 이
루는 것으로 끝이난다186. 이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원리와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원리가 동일
 
183 기동연,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25,” 창세기 주석 시리즈, vol. 2.  (서
울: 생명의 양식, 2014), 9-10. 
184 개역개정성경 번역은 원문의 순서와 상이하다.  
185 이 단어는 홍수, 많은 물, 샘물 등으로 추정된다. Brown, Driver, and Briggs, “ ֵאד ,” 15. 
186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안식의 땅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 창조가 완성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하와)가 안식하는 믿음(히 4:11)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둘째 아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창조의 완성으로 묘사한다(엡 5:22~33).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이것이다. 




함을 보여준다. 먼저 틀을 만들고 그 이후에 채움을 통해 완성한다. 이를 통해 창세기 1장의 세상 창조
의 원리가 단지 세상의 창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 과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한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
시는 역사와 동일한 원리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창조 과정 속에 나타난 원리가 어떻게 개인의 신앙 성장과 연결되는가? 예레미야는 유
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진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3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 내가 본즉 사람
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
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
졌으니 (렘 4:23~26) 
예레미야는 범죄에 빠진 유다의 모습을 창조 과정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묘사
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과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일치시키고 있다. 이는 하나
님을 떠나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틀 만들기’와 ‘채움’이라는 ‘창조 과정’의 적용을 통
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무너진 틀은 다시 만들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
시는 것으로 그들의 속에 채워져야 한다. 이미 ‘제 2장 제 2절 3.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에서 설명한 것
처럼 겉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틀을 만드는 일이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일이다. 창조의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세상 창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회복의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창조의 빛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성도들의 회심과 관련된 
빛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시작이었던 ‘빛의 비춤’이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인간
의 회복 과정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빛
이 비추는 일은 복음의 빛이 비춤을 말한다. 이사야도 동일한 그림 언어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사 9: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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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태복음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복음 사역의 시작으로 표현하
고 있다(마 4:16). 회심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출발을 성경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것으
로 설명한다(요 1:5; 행 26:18; 엡 5:8). 회심은 빛의 비춤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뒤 일어나는 성화과정
(회복의 과정)을 성경은 창조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빛이 비춤으로 시작된 이 성화(회복)의 완성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세상 창조의 마
지막 장면을 보면 그것은 제 7일의 안식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화과정의 완성
을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창조의 제 7일을 언급한다(히 4: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
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브리서 4:4)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11)  
히브리서 기자 역시 ‘안식하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창조의 제 7일에 대해 언급한다(히 4:4). 히브
리서의 문맥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은 6장 1절에서 ‘완전한 데(τελειότητα)’로 나아가는 것
과 일치한다187. 표준새번역은 ‘완전한 데’라는 단어를 ‘성숙(maturity, NASB)’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이 
안식 곧 성숙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신앙의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을 안식의 땅으로 묘사하며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
의 완성으로 말한다(히 4:5).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예표로 쓰였을 뿐이
다. 그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 7일을 통해 설명하려 하셨던 
진짜 안식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다윗이 훗날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히 4:7~8). 다윗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
서 멸망 받은 이스라엘 옛 세대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히 4:7; 시 95:7~8). 히브
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안식’으로의 초청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
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수신자들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한
다. 곧 창조의 제 7일의 안식, 출애굽 이후 가나안의 안식, 다윗 시대에 들어가야 할 안식이 모두 거듭
난 성도들 신앙이 완성되기 위하여 가야 할 단계로 묘사되고 있다.  
 
187 헬라어 원문에는 히브리서 6 장 1 절에 나온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2 절 하반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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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의 완성은 에덴이라는 ‘안식의 땅(장소)’에 들어가는 것으
로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제 7일이라는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
된 것이 2장에서는 안식의 ‘장소’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떤 때에는 ‘장소’로 다른 경우에는 ‘시간’으로도 표현된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똑같은 이
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제 7일’, ‘에덴’ , ‘가나안(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식’으로 표현된 것들
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회복의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완성의 
단계’로 모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의 모습을 제 1장과 다르게 묘사한다. 2장의 창조과정은 사람 
창조 과정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완성의 단계’에 대해 더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 또 다른 최종 완성의 모습은 ‘하나 됨’이라는 주
제로 끝난다는 점이다. 1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창조된다(창 1:27). 하지만 제 2장
에서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동안 하와가 옆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
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 여자가 아담과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리고 아담이 깊
이 잠든 사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음 받은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담과 하
와의 하나 됨을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
니 …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
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22~33). 
그리고 여자의 창조 이후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
하여 준비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삼 일동안 죽어 계셨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깊이 잠든 시간을 
말한다. 요한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의 몸 된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요 3:19, 21~22).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과 같이 자신의 살과 피로 그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하나 
124 
 
됨이 완성되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남자와 여자의 하나 됨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안식하는 믿음에 이른 자의 최종 완성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다. 이것이 제 3장에서 밝힌 신앙 성장의 최종단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창조)의 주기188’
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회복(새 창조)의 주기를 보여주
는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으로 완성된다(계 21:24, 26; 22:3-4, 14).  
아울러 회복(새 창조)의 각 주기는 주기마다 강조하려는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은 틀을 만들고 채우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과정
에서의 주된 핵심은 1장에서 말한 제 7일의 모습인 ‘안식’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더 자세하게 다룬다. 
이러한 원리는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구약의 회복의 주기에도 나타난다. 주기마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길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회복의 ‘한 주기’ 안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
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주기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모세오경에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
해 신앙 성장과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을 살펴 볼 수 있다. 
2. 노아 홍수를 통해 다시 등장하는 창조 과정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게 된다(창 4:16).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류는 그 이후 
더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
난 하나님의 형상은 텅 빈 속을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7대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나온다. 이는 셋을 통해 흘러가는 족보 가운데 아담의 7대손인 에
녹의 삶과 대조하기 위한 의도이다189.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
된 ‘하나 됨’의 삶을 살았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에녹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188 이 주기에 들어있는 과정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딤후 3:17) ‘신앙 성장의 과정’
이다. 
189 K. A. Mathews,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1A.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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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  
반면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에녹의 삶과 대조되어 기록된다. 대조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라
멕과 후손의 삶에 나타난 그들의 업적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과 동행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모세는 
에녹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라멕과 그 후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
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라멕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라멕은 최초로 일부다처제를 도입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사람에 대한 성적 욕심
으로 채우려 한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 되었다. 이는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져
야 할 자신의 텅 빈 공간을 채우려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한
다. 이는 옷과 같은 외형을 꾸미는 것에 치중하며 공허함을 채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동물을 먹지 않았다(창 9:3). 아담의 타락 이후 아벨이 양을 치는 목적
은 두 가지였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위한 제물을 마련하는 것과 옷을 위한 재료를 얻는 것이다. 그
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더 이상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가축의 
용도가 야발에게는 옷을 지어 입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다. 가축( ִמְקֶנה  /livestock)이라는 단어가 여러 종
류의 짐승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190. 그렇다면 다양한 가축을 길러 다양한 가죽으로 옷을 만
들려는 모습이다. 현대에도 외모를 꾸미기 위한 산업은 옷과 장식류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외적인 치장을 하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텅 빈 공간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타락한 인간의 산물이다. 게다가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씰라의 자식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생활에 필요한 도구도 말하겠지만 ‘날카로운’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보
아 특별히 전쟁의 무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191. 이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로도 부족하여 무력을 통
하여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채우려 하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 이러한 라멕과 그 후손들의 모습은 현대의 타락한 인류문명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 하
다. 이러한 파괴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커졌다. 이것은 하나님을 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190 Brown, Driver, and Briggs, “ ִמְקֶנה ,” 889. 
191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 Complete and Unabridged in One 




(form)이 부서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으로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인의 타락한 세속문화는 셋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창 6:1~4)192. 창
세기 6장 2절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연상시키도록 창세기 3장 6절의 단어
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보다/라아 :  ראה ), (좋은, 아름다움/토브 : טוֹב ), (따다, 삼다/라카 :  לקח )]193. 
아담의 타락은 점점 확산되어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 가운데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방주에 태우신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이 기록되면서 창세기 나래이터는 노아 홍수 
이후 사건을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의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창 6:5). 이것
은 가인의 세속문화가 완전히 셋의 후손들을 점령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는  분명 혼
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내면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자 땅도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 물이 온 땅을 덮었다. 궁창 
위의 물도 궁창 아래로 쏟아져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다시 재현되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테홈(깊음)으로 완전히 덮여 버렸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준비하며 깊음의 
물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7장 18절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같이 ‘방주’가 다음 창조를 준
비하며 깊음의 물 위(알페네 하마임 : ַעל־ְפֵּ֥ני ַהָֽמִּים )로 떠다닌다.  노아의 사건에서는 ‘방주’가  다음 창
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과 연합된(동행하는) 노아
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곧 노아와 연합하여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
주이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
조 원리대로 틀(form)이 만들어지고(창 6:14~16) 채워지는 과정(창 6:18~22; 7:1~9)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
래서 방주는 테홈(깊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방주 안에는 흑암과 대비되는 빛이 창 6:16에 나온 ‘창(초하르, ֹצַהר )’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
 
192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2.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사
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한다. 




된다. 이 단어는  창(혹은 지붕)으로 번역되었지만, 구약성경 전체에서 24회 나올 때 정오, 한 낮으로 사
용되었다194. 그리고 보만의 주장대로 ‘정오’는 빛이 가장 밝은 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가
장 강력하게  방주 안을 비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195. 그리고 그 방주는 다음 창조를 준비하는 것들로 
준비되어 있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이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은 혼돈과 공허의 세
상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 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자카르, זכר )’는 말
로 하나님의 회복 과정(새 창조의 과정)이 시작된다(창 8:1; 출 2:24,25). 파괴된 테홈의 상태에서부터 창
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형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등장한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인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 훗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을 때(겔 20:8~9; 수 24:14)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테홈에 처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
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자카르/ זכר , 출 2:24, 25).’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를 준비하
시던 하나님의 영(루아흐, רוַּח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물이 줄어들게 하는 바람(루아흐, רוַּח )으로 등
장한다(8:1).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테홈(깊음)이 닫혔다(창 8:2).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후 물이 줄어 들어 창조의 셋째 날과 같이 다시 땅의 일부가 ‘드러났다’( ראה , 창 1:9; 8:5). 
이것은 창조 원리 가운데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 물이 완전히 줄지 않았으므로 
틀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물이 완전히 줄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창 8:11~13). 그리고 물은 완전히 말랐다(창 8:13; 1:9~10). ‘마른 땅(뭍)’ 
역시 창세기 1장의 창조 속에서 나온 모티브이다(1:9,10)196. 이것은 혼돈의 상태에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끝났음을 말한다. 또한 물이 말랐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가운데 틀이 다 만들어
져(창 1:3~13) 그곳에 이제 채울 준비(창 1:14~31)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른 땅’ 모티브는 하나님
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중요한 그림 언어로 모세 오경 안에서 사용된다(출 
14:16, 15:19, 수 4:22)197.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갔다.  
 
194 Brown, Driver, and Briggs, “ צַֹהר ,” 844. 다만 창세기  6 장 16 절에서는 여성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195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157. 
196 개역개정 성경은 ‘뭍’으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의 뜻은 ‘마른 땅’이다. 
197 Mathews, “Genesis 1-11:26,” 1A, 389. 
128 
 
그리고 만들어진 틀에 채우는 사건은 8장 16에서 19절에서 사람과 동물이 ‘나왔다(야차르, ָיָצא  )’
는 단어로 연관 짓고 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틀을 채우기 위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야차르, ָיָצא )는 말에서 사용되었다(창 1:24).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제 7일의 안식일로 창조가 완
성되듯이 홍수 사건 이후에 회복과정의 완성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체결한 무지개 언약
을 통해 완성된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셨다. 
이처럼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반복하는 새창조의 모습
을 띄고 있다. 매뜌스는 다음과 같이 표로 이를 비교하고 있다. 
First Day 1:2 “earth,” “deep,” “Spirit” (rûaḥ), “waters” 
 8:1b–2a “wind” (rûaḥ), “earth,” “waters,” “deep” 
Second Day 1:7–8 “waters,” “sky” 
 8:2b “sky” 
Third Day 1:9 “water,” “dry ground,” “appear” 
 8:3–5 “water,” “tops of the mountains,” “appear” (NIV, “visible”) 
(Fourth Day No need for the re-creation of the luminaries) 네번째 날의 광명들의 재창조는 필요없다. 
Fifth Day 1:20 “birds,” “above the earth,” “across (ʿal pĕnê) the expanse” 
 8:7–8 “raven,” “from the earth,” “from the surface [ʿal pĕnē] of the ground” 
Sixth Day 1:24 “creatures,” “livestock,”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wild animals” 
 8:17 “creature,” “birds,” “animals,”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1:26 “man,” “image” 
 [9:6 “image,” “man”] 
표 1, 창세기 1장과 8장의 창조과정 비교 198 
  
 
198 Ibid.,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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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브라함의 일생과 출애굽 역사를 통해 본 신앙 성장 과정 
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새창조의 주기성 
8장에 반복되어 나온 새 창조의 과정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 주기가 다시 시작된
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의 주기는 데라의 톨레돗(창 11:27~25:11)과 그 범위
가 일치한다.  
홍수 이후 언약을 통해 모세와 그 가족들이 안식을 얻었지만 모세의 집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은 
다시 시작된다. 함은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비난한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인간의 비참함이 이어짐을 보여준다. 그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악으로 규정하였다. 하나
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네게 벌거벗었음을 이르더냐?’고 하셨다. 이는 벌거벗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결을 내린 결과이다. 
선과 악을 판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를 따먹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했다. 함의 잘
못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그 사건이 그렇게 후손이 저주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인가라는 생
각이 든다. 그런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악
의 기준’을 여쭈어 판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아담의 타락의 연
속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사 시대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데로 행하였더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기준
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내린 선악의 기준을 그들이 사용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타락이었고 혼
돈과 공허가 아담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들어온 결과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노아의 가정에서 다시 시작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영향
력과 그 타락의 양상은 노아의 집에서 함을 통해 여전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함의 후손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여전히 니므롯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고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려고 했다.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명령
을 무시한 채 흩어짐을 면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 분리되려 했다. 사람들의 죄악은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고 있었다. 이 땅에 다시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을 바꾸셨다.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언어를 포기하시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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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어를 주셨다(창 11:7). 이를 통해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다(창 11:8). 또한 언어를 흩
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라는 ‘타락의 결과’는 우선 같은 언어를 쓰는 지역 안으로 제한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에덴과 같이 
풍요로웠지만 ‘혼돈과 공허’가 만연하여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199. 그러나 그들의 죄는 같은 지역의 같은 언어권 안에 제한되었다. 아직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지는 않았다200 . 그래서 그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타락이 하나의 언어권 안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번져 갔지만, 언어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타락은 같은 
지역 같은 언어권 안에 국한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혼돈과 공허’의 땅을 심판
하신다. 하지만 이 때 주변 국가들은 옆에서 멸망받는 나라를 보고 경각심을 얻어 인류의 타락 속도는 
자연히 지연되게 되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며 노아를 통해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탑이라는 하
나님의 심판 사건 이후에 새롭게 또 다른 주기의 새 창조의 과정을 이룰 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셈
의 후손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이 새로운 방주를 지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자로 
부르셨음을 알도록 셈의 족보를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매뜌스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비
교하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보가 연결되듯이, ‘데라’와 ‘그 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노아의 
이런 사명을 계승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아담’과 ‘그 세 아들’ 가운데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보가 이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201. 왜냐하면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 많
은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되었지만(창 5:4) 단 세 명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셋’을 통
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노아가 준비되었다. 또한 노아에게도 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셈’을 통해 새창조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이때 셈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한다202.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며 데라의 후손 세 아
 
199 …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 13:10, 13) 
200 …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 (창 15:16) 
201 Mathews, “Genesis 1-11:26,”1A, 488-489. 




들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 아브라함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보여준다. 아브람 역시 데라의 첫아들이 아니다203. “이름이 언급된 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아담
과 노아와 데라를 연결시켜 준다.204”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던 것처럼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아브람을 준비시킨다. 그래서 우르
를 떠나라는 명령을 아브람이 들었지만 성경은 데라의 주도로 아브람이 우르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
다(창 11:31).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복(새 
창조)의 과정으로 인도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삶이 하
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히 그들의 기록에서 발견
할 수 없다. 다만 노아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
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지
나는지,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줄 필요성을 만든
다. 이에 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이 제시된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
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새 창조의 역사에 따라 틀을 만
드시고 채우시는 회복의 과정으로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안식하는 자의 믿음,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믿음으로 이끄시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아니었
 
다. 이 때는 첫 아들을 낳은 시점을 말한다. 셈은 창세기 11 장 10 절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가 502세에 
낳은 아들이다. 
203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한다(창 11:26). 아브람이 데라의 죽음 이후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창 12:4)과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한 것(창 11:30)을 보면 하란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
이고 아브람은 130세에 낳은 아들이다. 하란이 첫째 아들이라는 생각은 웬함도 주장한다.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ed. David A. Hubbard, Gleenn Barker, and John D. W. Watts, 박영호 역., 1 vols., 
Wor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2001). 484. 
204 Ibid., 450. 
132 
 
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믿
음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의 성숙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개인의 신앙 성숙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신앙 성장 과정은 주기성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들
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새창조의 주기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새 창조의 회복과정은 또한 애굽이라는 ‘혼돈과 공허’의 테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창조의 과정과 동
일하게 애굽이라는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율법에 의해 ‘틀을 만들고’ ‘그 속을 채우는’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안식의 성취를 통해서 창조의 일곱째 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러한 새 창조의 과정을 방주에 탔던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에 행하셨다. 이처럼 갈대 ‘방주’에 탄 아기 
모세를 통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준비하신다. 아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
에서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테바 : תָּבה )’와 같은 단어이다(출 2:3). 
제3절 아브라함과 출애굽 역사를 통해 나타난 신앙성숙과정에 따른 성경적 목회지도 
세상의 창조 과정과 인간의 창조 과정이 동일한 원리로 진행됨을 이미 창세기 1, 2장을 통해 보
았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별로 주기성을 갖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히브리적 
시간의 주기성으로 표현된 새 창조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일생의 회복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그 새 창조의 주기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
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비교하며 성도들의 신앙 성
숙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새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께서 그들을 다루셨던 원리를 찾아내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살펴 볼 것이다. 그래서 
신앙 성숙 단계별로 때에 맞는 말씀과 목양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1. 부르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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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자를 부르심 
첫 창조의 모델에서 보았듯이 창조의 첫째날 이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다. 이 상태
는 수면 아래의 테홈( ְת֑הוֹם  ; 깊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혼돈과 공허’의 이 상태가 창조 이후
에도 반복되어 주기성을 갖고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들의 상태를 상징적
으로 보여줄 때 사용되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도 이처
럼 ‘혼돈과 공허’의 테홈의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
던 사람이 아니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했던 데라의 아들 나홀의 후손 라반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창 31:19,30). 아브라함은 우상을 깍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섬기기란 불가능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205.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집에는 여러 가
지 재난이 겹쳐 있었다. 아담의 세 아들 중 아벨이 죽은 것처럼, 데라의 세 아들 중 큰아들로 추정되는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다. 셈의 족보(창 11:10-26) 가운데 셈 외에는 그의 후손은 모두 30세 전후에 자식
을 낳았는데, 데라는 70이 되어서야 자식을 낳았다. 또한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잉태치 못함으로 후손
이 끊어질 상황이었다(창 11:27~30)206.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데라의 우상숭배의 모습과 함께 
데라의 집에 내려진 재난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는 고난’의 모습, 곧 테홈(혼돈과 공허)의 상황임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테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행 7:2~3).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다(겔 20:8~9; 수 
24:14).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의 나라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
상을 섬기는 것은 곧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말한다. 그들
은 애굽의 학대하에 놓여 있었고(출 1:12), 어려운 노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출 1:13~14), 태어나
는 사내아이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출 1:16). 이들의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
을 떠난 인간이 처한 테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
 
205 John Calvin, “구약성경주석 : 여호수아 2, 시편 1,” 칼뱅성경주석, ed. 존 칼뱅 성경주석출판위원회, 
vol. 7.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131  




함의 후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직접 부르셨듯이 이제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신다(출 3:10; 6:6~10).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마귀에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울과 같이 환상이나 꿈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 사람을 보내어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내신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
을 상징한다207. 그 애굽 가운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
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신다. 
나. 부르심에 대한 거절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여 곧바로 택한 백성들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아브라함도 이
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했
다. 그는 데라와 함께 하란에 왔을 때도 아비 데라의 죽음(행 7:4)과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창 12:1)을 
들을 때까지 하란에서 계속 살 작정이었다. 아브람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는 문장에서 
‘거류하다’로 쓰인 ‘야솨브( ָיַשׁב )’는 임시로 머무는 모습이 아니라 정착하여 살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
준다208.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처음에는 듣고 기뻐했
지만, 그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난 사건 때문에 노역이 더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심을 신
뢰하지 못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게 된다209.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
하시는가 보아야 한다.  
 
207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
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왕상 8:53) 
208 K. A. Mathews, “Genesis 11:27–50: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1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5), 102. Brown, Driver, and Briggs, “ ָיַשׁב ,” 443. 
209 특별하게 한 번의 초청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 각 신앙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상황들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교육이론도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학생을 지도한다고 할 때 그 발달 이론
이 모든 학생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양상을 파악하여 참고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성을 두고 논지의 전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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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 빛을 비추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들은 열 가지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피 재앙’부터 세 번째 ‘이 재앙’까지 애굽 온 땅에 내린 재앙에서 고센땅은  구별되지 않
았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재앙의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
이에서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이다(출 8:22). 그 뒤로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구별되었다(출 9:4, 26; 10:23; 11:7).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
성들이 처음 세 가지 재앙에 함께 노출되었음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
르심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
굽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게 하신다. 그리고 이후 일곱 가지의 재앙이 구별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비교도 안되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 열 재
앙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섬기던 신들이었다. 그들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겼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 재앙들이 내렸을 때 그 어떤 신도 그들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
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 주셨
다. 특별히 아홉번째의 흑암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빛이 있었다. 
아홉째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테홈 가운데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창조의 첫째날 
빛이 애굽 땅에 비추어 지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바울도 이 빛을 신자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한다(고후 4:6).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구별된 기적을 통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이 빛은 새 언약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서도 나타났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흑
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마 4:16~16).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람도 처음 하나님의 소
명을 들었을 때, 분명 즉각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듣게 된 신탁에 
따라 오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셈족의 고향 땅을 떠나 함족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2차로 거주한 하란에서도 쉽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이전 우르에서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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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떠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던 아브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은 아브람이 우르를 떠
나게 된 원인을 큰 형 하란의 죽음으로 생각한다. 하란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라는 신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최소한 데라와 아브람이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기에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란의 죽음을 신탁에 대한 거절로 온 결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향 땅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면, 굳이 성경이 ‘하란’의 죽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주제와 관련되
지 않은 사람의 죽음까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때로는 주제를 위
하여 실존 인물을 빼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르에서 하란이 죽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아비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람이 
움직이게 된다(행 7:4). 이것은 우르를 떠나는 일도 하란의 죽음 때문이었음을 추측하게 해주는 단서
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통해 아브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흉년 때문에 그는 애굽에 내려가게 된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신
의 신변 위협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다. 여기까지는 아브람의 일생에 악재가 거듭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래
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바로에게 애굽의 재물을 얻게 하신다(창 12:16; 출 11:2; 12:35~36). 그 뒤 아브람은 그돌라
오멜을 머리로 하는 셈족 연합군에 의하여 잡혀간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된다. 사실 메소보
다미아 지역의 네 개 연합군은 이미 가나안의 함족의 다섯개 연합군을 패배시킨 상황이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국을 이겼
다는 의미는 메소보다미아의 신들을 이겼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긴 가나안 다섯 부족
의 신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더 강하심을 보여준다. 아브람은 애굽의 신들보다, 메소보다미아
의 신들보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부르심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다. 관계전도법 교제에서도 전도할 대상을 
찾을 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우선으로 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불신자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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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게 할 때 불신자 중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간증을 들려주
고 초청하도록 지도한다. 
출애굽 사건과 아브람의 사건의 공통점은 아브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그분의 능력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성도들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 가지 환경
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래서 교회에 전도된 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질병 등을 위해서 초신자 본인 자신도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뜨겁게 함께 기도한다. 특별히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섭리하시
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르게 일어난다. 목회 현장에서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
도해도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과 문제들이 금세 해결되는 것을 본다. 마치 갓난아기의 필요에 아기 엄
마가 즉각 반응하여 필요를 채워 줌으로 아기에게 사랑을 심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시기의 초신
자들에게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
추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도록 마음을 여시고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시켜 준다. 초신자들을 전도
하거나 정착시키는 일꾼들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교회는 이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하심을 경험토록 
1박 2일정도의 수련회를 가지면 더 효과적이다.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나 목격한 초신자들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
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혼돈’의 옛 삶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 반면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그 죄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음 
아홉째 흑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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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된다.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들이 문설
주에 뿌려진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다. 아홉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
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었다. 그런데 열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다. 요한은 유월절 사건을 예
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해석한다(요 1:29).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음을 여
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210. 심지어 공관복음과는 다른 날짜를 선택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유
월절 양을 예비하는 날로 고쳐서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죽으셨음을 묘사하려했다(요 
19:31)211.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초신자에게 적용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과 기적 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빛이 비추
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빛이 비추어 깨어나 자유의지가 잠시 회복된 이들
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자유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
성들이 ‘스스로’ 유월절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처럼 자신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
를 바르겠다는 고백을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그냥 누구의 부탁이나 분위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하는 영접 기도는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
로 모시겠다는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이러한 새창조의 시작 속에서 성령께서 임
하시고 역사하신다(고전 12:3).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 하
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한 이 때가 자유의지가 회복된 시간이다. 목회자는 이 때, 불신자가 회복
된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앙지도를 한다.  
요약하면 ‘부르심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고난에 처해 있어서 신적인 위로나 도움을 갈망하
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된다. 이
 
210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37, 41, 414. 
211 공관복음은 유월절 준비일을 목요일 낮으로 잡았고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어 음식을 먹
는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날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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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2. 죄사함의 세례 단계 
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찾아오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 이후 구름 기둥의 인도로 고센 땅에서 나와 바알스본 맞은 편에 
바닷가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고 추격해 온 애굽의 군대들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두려워하게 된다’(출 14:10).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애굽 사람을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다는 유월절의 큰 기적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의심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
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다. 이미 제 4장 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른 땅’ 모티브는 하나
님의 구원의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 가운데 홍해 도하는 요단강 도하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두 사건 모두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른 땅 모티브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방향이 동일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진다(출 14:21; 수 3:15). 그러나 그 
외에 물이 갈라지는 시간과 물이 갈라진 형태와 건너는 방법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홍해 도하에서 물이 갈라지는 시간은 ‘밤새도록’ 이었다. 이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눈으
로 목격하기 힘든 밤 동안에 갈라졌음을 말한다. 그리고 요단강보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바닷물
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는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 그 물벽이 무너질지 모
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건너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무조
건 건너야 한다.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홍해는 그들의 반대쪽에서부터 그들이 서 있
는 쪽으로 갈라져 왔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다 갈라지기까
지 기다려야 했다. 홍해가 다 갈라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모습을 목격했다(출 14:30). 이것을 목격하고 난 뒤 “이스
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
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31)”고 말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그
의 종 모세를  믿었다(아만 ; ָאַמן )’는 말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신들과 메소보다미아와 가나안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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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다(창 15:1). 멜기세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에 붙여 주셔서 이긴 전쟁임을 인정하고 감사했지만(창 14:20),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는 두려
움이 왔다.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았음을 잊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 전쟁은 기습을 통해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후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를 지켜줄 만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자신의 신변
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이 때 아브람이 부
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아만 : ָאַמן )’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람에게 칭의가 이루어졌다. 
아브람과 애굽을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서도 ‘두려움’이 
왔다.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부족의 공격이나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바짝 추격해 온 애굽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
들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쫓는 사역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
굽 군대가 눈앞에서 전멸당하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라아 : ָרָאה ) 하셨고(출 14:31), 아브람
에게는 별을 보여(나바트 : ָנַבט ) 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질 것이라고 하셨다(창 
15:5).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아만 : ָאַמן ).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부르심의 단계’를 지나서도 여전히 아브람이나 이
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죄사함의 세례 단계’에서의 포인트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한 번 만에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이 온 
후에도 ‘두려움 없는 확신’이 오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삶 속에서 여전히 나
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하나
님의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며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에서 성도들이 두려움
이 사라지도록 섭리하신다. 죄사함을 받았음이 확신되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목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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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0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면서 이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그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한 후에도 죄 사함의 확신이 흔들렸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 쉽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본인도 고등학교 2
학년 때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영접 기도를 처음 했다. 하지만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
지 않고 확신하게 된 것은 그 뒤로 3년 후였다. 그 3 년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
다는 확신이 들었다가도 곧 흔들렸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하거나 혹은 헌신 
등과 같이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죄 사함을 위한 행위가 필요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다시 확신하
거나 어떤 기도 응답이 오면서 다시 말씀이 믿어졌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의 의심이 들지 않았다. 
나. 두려움이 끝나고 얻게 되는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처럼, 목회
자들도 초신자들에게 한 번의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한 번 듣고 마음이 열려 신
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확신이 계속되지 않는다. 영접 기도를 한 초신자들에게 그 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계속 심어 주어야 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도 이러한 흔들림
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 받은 백성에게 당연한 현상이므로 ‘두려움의 감정’
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가
운데 죄사함의 확신을 다루는 교재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교재들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건은 사실이고, 그 죄사함에 대한 사실이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죄사함이 취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계속되는 기도 생활과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
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조금씩 더 갖게 되며 죄사함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갖고 구
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 아브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칭의’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칭의’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확
신이 오기까지 사람마다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다. 조직신학에서도 ‘신앙’의 다음 단계에 
‘칭의’가 오게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해 의롭다’라고 하시는 ‘칭의’의 선포는 그 뒤에도 깨닫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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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발견하여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화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다. 칭의는 이 단계에서만 끝나
지 않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된다. 
요약하면 이 단계에서 ‘부르심의 단계’에서 일어났던 ‘중생(영접기도)’이 ‘믿음(신앙)’으로 확정
되고 이에 따라 ‘칭의’가 이루어 진다. 목회자는 중생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질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통해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
다. 
3.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 
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함.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
하신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믿어진 것은 그 이전에 애굽 사건과 롯의 구출 사건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이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약속도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체결하
신다(창 15:18).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과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이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실 것 그리고 아브람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창 15:13~16). 그
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창 15:18~21). 아브람은 이 언약
이 성취되는 일에 대해서 그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을 지시받지 못했다. 언약을 하는 쌍방이 지나가야 하
는 쪼갠 고기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고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다(창 15:17). 이는 언약 이행
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한다212. 하지만 십년이 다 되도록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
자(창 16:3) 아브람은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약
속을 이루실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사래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창 16:3)”
라고 말할 때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미완료형을 사용하면 사래가 자식
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주신 것이 된다. 하지만 완료형을 쓴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래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래의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브람도 사래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갈을 첩으로 취한다. 아브람
 
212 기동연,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2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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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자식을 출산해야 함을 알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노력’은 아브람이 후손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사래를 통해 자식을 주시지 않자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다. 아브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한 결과는 
하갈이 사래를 멸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창 16:4), 이스마엘이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고(창 16:12), 그
가 약속의 자식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었다(창 21:9).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
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창 16:12)”고 했다. 들나귀 같이 된다는 뜻은 그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임을 말한다213.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그러한 
행동에 화가 난 주위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된다. 아주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말이다. 아브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그는 집안의 불화와 이
스마엘의 난동을 겪어야 했다. ‘자기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아브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출 14:31)이 생긴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
하게 된다(출 19~24장). 그들에게는 아브람과 달리 언약 속에서 많은 계명이 주어졌다. 아브람은 이미 
족장으로서 그 지위와 풍요로움 등을 갖추고 높은 왕의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언약
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 속에서 따로 지
켜야 할 율법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을 사랑하는 틀을 갖추고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조카 롯을 돕고(창 14:13~16), 자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렸으며
(창 14:20), 나그네를 보면 즉시 달려나가 대접하는 외적 사랑의 틀을 갖춘 자였다(창 18:2). 반면 아브람
과는 달리 애굽에서 400년 넘는 오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정체성’이 뿌리 깊이 박혀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정체성’을 빼내고 ‘왕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는 그래서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계명이 주어져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성들이 그 율법의 계명들에 복종하기 원하셨다. 그들은 아직 모든 계명에 복종하지 못했지만 만나를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받게 된다(신 8:3). 하지
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복을 포기하려 했던 이스라엘 ‘옛 세대’는 40년
 
213 Mathews, “Genesis 11:27–50:26,” 1B, 190-191. 
144 
 
의 광야 생활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들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가치’를 가나안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였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낮은 자존
감이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은 자들이다(민 14:8~9).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 분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가나안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 옛 세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
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
님의 힘’을 기대했다면 결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신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옛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민 14:29~33).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첫 단계는 혼돈(formless) 가운데 틀(form)을 만드는 것이다. 
아브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틀을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 그 틀을 만드
는 일은 ‘율법을 겉에 기록하는 단계’이다. 틀을 만드는 것은 겉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난후  속
을 채우게 되어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혼돈(formless)’의 상태로 우상숭배와 각종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셔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 된 세상에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성도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빚
으셨듯이 먼저 율법으로 외형적 틀을 만드신다. 이 단계에서 율법은 겉에 기록된다. ‘겉에 율법이 기
록된다’는 의미는 율법의 요구들을 우선 외형적으로 지키게 됨을 말한다.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생겨야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사랑의 마음이 싹튼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요한계
시록에서는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부른다(엡 2:4). 에베소 교회도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뒤 율법적 열심을 보였다(엡 2:2~3).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적 열심 속에 그 ‘처음 사랑’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
려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 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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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죄악 된 습관을 끊고 율법의 
계명들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조금씩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틀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주로 겉으
로 행하는 율법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세부 내용을 가르
쳐서 이 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죄악 된 습관을 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죄악 된 세상에서 지낼 때의 습관들(엡 4:22)’을 끊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술집이나 부정한 사업을 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일부만 가르치고 온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14. 성도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를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혼돈)를 깨닫고 
끊어내는 작업으로,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수 있
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게 되었지만 죄악 된 세상의 옛 습관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을 바울은 ‘옛사
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예수님 믿기 전의 불신자를 향하여 ‘옛사람’이라 하지 않았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엡 4:22)” 여기서 ‘너희는’은 에베소 교
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215 그리고 ‘구습(your former manner of life ; NASB)’은 ‘하나님의 언
약 백성이 되기 이전의 습관’을 말한다. 이는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거듭난 신자를 대상으로 
썼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곧바로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나 ‘새사람(엡 4:24)’은 모두 겉뿐만 아니라 속에까지 율법
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룬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옛사람’과 애
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한 광야에서 멸망 받은 이스라엘 ‘옛 세대’는 
같은 신앙의 단계를 말한다. 아브람도 이 기간에 아직 부름 받기 전에 사용하던 ‘옛사람의 이름’을 쓰
고 있었다. 
 
214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
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 23:18) 
215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
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엡 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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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율법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며 자존감이 회복 됨 
이 기간에 대한 외형적 준수를 통해서 도덕적인 틀도 만들어지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상처받아 
낮아진 자존감이 율법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된다. 율법을 배우고 행함으로 내적인 상처가 치료되
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나를 사
랑하지 못하는 자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외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목회자는 성도
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며 행하도록 지도하여 내적 상처들을 치료해야 
한다. 
또한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서 율법적 열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
로 헌신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때 교회가 그런 헌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장을 마련하
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얻게 되는 ‘이웃 사랑’의 기쁨을 배우게 해야 한다. 이 단계에 성도
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돕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
서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통한 사역 배치를 한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을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헌신하게 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과 회개
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는 ‘처음 사
랑’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예수님을 믿
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한다. 아무리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죄인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  
요약하면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요구들을 복종하려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때 목회자는 율법을 자세히 가르
치고 행하도록 성도들을 계속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일꾼 교육을 해야 한다. 
4.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  
새 창조의 과정에서 혼돈(formless) 가운데 틀(form)이 만들어지면, 그 틀의 텅 빈(empty) 공간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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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filling up)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틀 안, 곧 속을 채우는 사건이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도 동
일한 사건이 이어진다. 
가.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달음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람의 일생에 대해서 13년간 침묵
하다가 갑자기 99세의 아브람을 소개한다. 13년간 아브람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자라면
서 그 아들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러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였다(창 17:1). 이는 이미 경수가 끊
어져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래를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셔
서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창 17:1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이는 그가 이제 ‘새사람’이 되었음을 말한다. (특별히 아브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
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명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
한다(창 17:23).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
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불평하였다. 홍해를 건넌 직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옛 세대(민 1
장)’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은 결과로 40년간 광야를 다니다가 모두 죽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들의 38년의 기간의 사건에 대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고 침
묵한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새 세대’가 준비된다(민 26장). 그리고 이스라엘 ‘새 세대’는 요단강
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옛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과 ‘새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났다. 그러나 
‘새 세대’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였다(수 3:16). 이곳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
이었다216.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와 달리 그 물을 육안으로 볼 수 없었다. 요단강물은 그 강을 건너는 
 
216 Robert G. Bratcher and Barclay Moon Newman,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London,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더 이상 위협이나 두려움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각 지파별 대표들을 통해 취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217을 요단강 가운데 세우
고(수 4:9),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열두 돌(수 4:3, 8)을 세운다. 이는 이스라엘 ‘옛 세대’가 요
단강에 잠겨 있고(죽었고), 이스라엘 ‘새 세대’가 가나안 땅(길갈)에 들어온 것을 상징한다. 이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재해석된 구전율법(미드라쉬)에 따라 요단강에서 재현한다. ‘옛사
람’은 물 아래서 죽고, ‘새사람’이 물 밖으로 나온다.  
그들은 길갈에 들어온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할
례를 그들은 광야에서 시행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가다가 죽을 뻔했다(출 4:24~25).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
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수 5: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에게 지적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할례를 명하신다(수 5:2). 이것은 코앞에 적 여리고를 두고 행해
야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며칠 동안 전
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창 34:24~25).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새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고, 길갈에서 3km도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 적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
께서도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명하시지 않았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 ‘옛 세대’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뒤에도 ‘새 세대’는 가나안 정복 속에서 계속해서 ‘옛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의 
행동을 보인다. 
나. ‘자신의 힘’이라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힘’을 갈망함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두 할례의 시점이 ‘새사람’과 ‘새 세대’라는 공통된 시기
에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할례의 원래 의도를 파악함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아브람에게 언
약으로 명하셨던 할례의 본질은 외형적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다
(롬 2:29).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짐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지킬 ‘자기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217 Bratcher and Newman,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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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깨달음이 그를 ‘새사람’ 되게 했다. 이러한 깨달음이 아브라함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형적 할례로 확증하셨을 뿐이다. 
모세는 이미 외형적 할례를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의 할례를 가르쳤다. 이 가르침
을 받았던 대상은 광야  40년이 지나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 ‘새 세대’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 10: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
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신 30:6)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
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옛 세대는 ‘겉으로 
행하는 외형적 할례’를 받았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다. 이스라엘 ‘새 세대’는 광야에서 외형적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새 세대’로 이
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복종하는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
우려 했다면 그들은 여리고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
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길갈에서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같이 외형적 할례를 시행하여 그들
이 이미 가진 ‘내면적 할례’를 확증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사람에게 명령하셨던 할례의 원래 의도는 “마음을 다
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신 30:6)”하도록 내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
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새 언약’을 받는 ‘새 세대’ 곧 
‘새사람’에게 행해졌다. 에스겔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면서 동일하게 이 ‘마음의 할례’를 예언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도록(겔 36:26)’  즉,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렘 31:33)’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모세의 예언대
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신 30:6). 이는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가 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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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준비된 단계이다.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서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킬 때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
을 지키려 한다. 이는 아브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성경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이 태도를 ‘자기 의’라고 말한다(마 6:1; 롬 10:3, 5). 바울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킴으
로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
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8–29)  
예수님은 외형적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행하던 유대인들(마 6:1)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
라고 요구하신다(마 6:33).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자기 의’의 한계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의’
의 한계를 보려면 율법을 통해 외면의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율
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에게 ‘겉에 율법’이 주어져 ‘겉의 죄’를 깨닫고 외형적 율법준수가 일어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면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에게 ‘속에 율법’이 주어져 ‘속의 죄’를 깨달
아야 내면적 율법 준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속’ 곧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려면 율법이 내면
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내면의 죄를 깨닫게 되면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된다(마 5:3).’  내면에서 하
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굳은 마음을 발견하도록 새 언약은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의 마음 가
운데서 일한다.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말하려 했던 새 언약을 성취하
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에게 율법을 속에 기록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율법을 통
하여 마음의 죄를 비추어야 하셨다. 마음의 죄가 깨달아져야 그 ‘굳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된다. 당
시 많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을 통해 이렇게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도
록 율법을 그들의 내면에 적용하여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속에 율법이 기록되게 하신다. 현재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었다(마 5:1). 일반 무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마 8:1).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
용이 새 언약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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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장을 반복한다(마 5:21~22, 27~28, 33~34, 38~39, 43~44).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
(Do not!)’는 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마음 안에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셨
다(마 5:21~48). 제 6계명을 다루시면서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을 하고 풀지 않는 자, 고발당한 자 등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 역시 살인이라고 말씀하
신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훗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요일 3:15)”라고 가르쳤다. 간음에 대한 제 7계명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
음하였느니라(마 5:28)”고 하신다. 간음 죄를 ‘마음’에 적용하신다. 그 뒤에 나온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서의 모든 가르침은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에게 이제 내면의 죄를 깨닫고 ‘속에 율법을 기록하라’
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켰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 것은 죄라고 지적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다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라(Do!)’는 율법들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
으려는 외식’으로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신다(마 6:1~34).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율
법준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6:1)” 그들에게 지적하셨던 ‘자기 의’의 내용은 ‘사람에
게 보이려고 행하는 율법’이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신다
(마 7:5). 
‘겉에만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는 단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
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한다(크리노 : κρίνω)(마 7:1). ‘하나님
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
님의 은혜(힘)’가 끊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상대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사
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
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다. 율법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하나
님은 자랑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실을 자랑하려 하고(마 6:1, 5, 16),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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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한다(마 7:1). 그들이 비판한 대상은 ‘겉에 율법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다. 비판하는 자들은 ‘겉에 율법이 기록되었거나 기록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제라는 율법을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적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행한 것이다(마 6:1~2). 그들의 기도 생활
이나 금식도 구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행한 것이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라는 ‘외형적’ 율법을 행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직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다. 겉에 율법이 기록되
어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들은 내면의 죄를 보지 못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율법을 행하는 
‘내면의 굳은 마음’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내면의 죄’는 이러한 겉으로 행하는 율법 준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면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신
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면의 죄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말씀하신다. 남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행하는 ‘외식하는 자(마 6:2, 5, 16; 7:5)’에게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타인의 죄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말씀하신다. 이
는 외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
는 것이다.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은 자신들이 지켜 행하는 외형적 율법 준수 때문에 외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했다(마 7:1).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외형적 율법
을 지키는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내면의 죄인 ‘들보’를 예
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기 의’라고 하셨다(마 6:1). 예수님께서는 속에 율법을 기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속에 있는 죄’에 율법을 적용하셨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단계’가 지나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겉에 율법이 기
록되는 단계’에 이른다.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외
형적 율법들을 만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힘’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리화하여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일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회
에서 헌신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직한 경영을 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정직은 실천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점집에 가는 성도들도 있다218. 또한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과시
하려 한다(마 6:1, 5, 16). 이것이 이미 앞서 다룬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이다. 율법주의적 태도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 단계에 계속 머무르면 안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이 겉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율법이 겉에 기록된 자들도 있었다. 
당시 율법에 충실했던 많은 바리새인이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 회개했고 겉으로 행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외형적 율법 준수를 자랑하기도 했다(마 6:1, 5, 16). 물론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빛을 받아 회
개한 자들이 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이후 내면의 죄를 보게 되면서 내면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시작된다. 겉으로 지키는 율법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이 가능했을지라도 내면
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철저히 알게 된다.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 
성도로 부름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여 율법을 외형적
으로 지키게 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내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 율법을 내면까지 
지키려 하게 된다. 외형적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와 내면적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는 분명 서로 성
격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세례는 홍해와 요단강의 두 번의 도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약에 세례가 나타난다. 이것은 쿰란 공동체의 정결 의식에서 유래되어 세
례 요한에 의해 확산 된 것으로 보인다219. 바울은 물세례 의식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전 10:1–2)  
 
자, 교단면. Online: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38 
 무속인들 가운데 80퍼센트의 사람들이 과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충격이다. 
이 기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무속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219 J. D. Douglas, “세례,” 새성경 사전(New Bible Dictionary), 나용화,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애굽은 죄악의 땅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에서 나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죄악의 땅
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을 재해석하여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적용하고 있다
220. 그들이 죄악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마태의 표현으로는 천국)’로 들어가는 첫 과정을 세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성에 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
건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건넜다. 이 두 가
지 도하 사건은 두 가지 세례로 신약에 나타난다. 
마태는 유대인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면서221, 당시 겉으로 행하는 율법에만 치중하
였던 수신자들에게 이제 율법이 속에 기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3:1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겉에 율법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외쳤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겉에 율법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에 율법을 기록’하
시도록 준비하는 자였다(마 3:3).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 언약의 내용인 “내가 나의 법을 그
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렘 31:33) ”를 이루기 위해 먼저 율법을 겉에 기록하는 일을 했
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에 율법이 기록되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222. 요한이 외
쳤던 회개는 모두 겉에 율법을 기록하는 내용이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
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
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
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
 
220 정연호, “바리새파와 기독교, 그리고 신약성경,” 64. 
221 Blomberg, “Matthew,” 34. 
222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정의한다. “바울이 이르되 그
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행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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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
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눅 3:10–14)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내용은 구제와 정직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모두 외형
적 율법 준수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마음에 율법을 기록
하심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외형적 율법 준수를 위한 
‘회개의 물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내면적 율법 준수를 위한 ‘성령과 불 세례’였다. 세례의 종류가 
다르다. 이는 두 번째 세례가 있음을 말한다. 첫번째 세례는 홍해 도하와 관련된 것처럼 두번째 사건은 
요단강 도하 사건과 관련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마 3:2)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신다
(마 4:17).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회개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는 다른 내면의 회개에 대한 외침이
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겉에 기록된 율법’을 이제 속에 기록하려 
하셨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모두 내면에 대한 율법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은 내면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셨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불 세례를 은사
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불 세례는 이런 은사적인 측면이 아
니다. 외형적 율법준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따라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며 가난한 심
령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가 베풀어진다. 내면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외형적
인 율법준수를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외식(휘포크리테스 : ὑποκριτής)’이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예수님께서 바리새
인들의 외형적 율법 준수를 인정하셨지만223,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내면의 죄를 인정하지 않
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
도다 (마 23:27)” 그들의 내면의 굳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시체로 표현하셨다. 이들이 가진 의
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마 5:20)은 내면의 죄까지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얻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면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하리라 (마 5:20)”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내면에 적용되는 율법을 받아들여 자신의 굳은 마음을 깨닫
고 이를 가슴 아파하는 자에게 천국(그의 나라)을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는 의미도 이와 관련되었다(마 6:33). 심령이 가난해야 그의 나라를 얻는다(마 5:3). 외식하는 ‘자기 
의(義)’를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마 5:6). ‘하나님의 의’에 주린 자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다.  
겉으로는 구제했어도 구제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신 안에 있음을 발
견한 자들은 이를 죄로 여기고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리고 구제를 자랑하고자 하는 외식된 마음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구제하게 되기를 사모한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으
로부터 공급되는 의’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의’는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마 7:7~8).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는 새 언약이 약속한 ‘성령’을 
말한다(눅 11:13; 겔 36:26). 내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내면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베
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홍해는 이스라엘 옛 세대가 건너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새 세대가 건넜듯이, 죄사함의 세례는 옛
사람에게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는 새사람에게 일어난다. 바울이 말한 ‘새사람’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
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옛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로서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자’이다. 
이 사람은 그 이전의 세상 습관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야(엡 4:23~24)” 한다. 이미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새 창조의 회복 모습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볼 수 있다. 인자의 
대언을 통해서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겔 37:7~8). 인자가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서 살아나게’ 되었다(겔 37:9~10).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곧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흩어진 마른 뼈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여준다. 인자의 대언을 통해서 틀이 만
들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틀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죽음을 당
한 자(겔 37:9)’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살아 있지 않다. 이들에게 인자가 두 번째로 대언하여 말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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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되었다. 아담의 창조와 동일한 원리이다. 하나님께
서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 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
나게 하겠다(겔 37:14)’고 말씀하셨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일(겔 36:26; 37:14)’은 내면의 죄를 깨닫
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러한 생기(성령)로 말미암는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뼈와 살이 갖추어져도 아직 그들은 ‘죽음을 당한 자’일 뿐이다.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 성령을 채우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성취이
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속에 율법이 기록되게 하셨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신들의 의’를 발견하고 슬픔에 빠졌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는 각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눅 22:24).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런 욕심이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가 부끄러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떠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군대로 만드셨다(겔 37:10). 
비록 외형적 율법 준수로 틀은 만들어졌으나 바리새인들의 속은 비어 있었다. 성령으로 속이 채
워지기 위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속이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외형적 율법의 틀에 만족하여 자신들의 내면의 텅 빔을 깨닫지 못했
다. 이것을 깨닫고 내면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
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고 아직 성령으로 채움 받지 못하는 신앙의 미성숙 단
계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목회자는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에게 이제 속에 율법이 기록되도록 도와야 한다. ‘속에 율법
이 기록되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단계의 초기에 외형적 율법을 행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
킬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힘’ 곧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게 된다.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이 단계
에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죄를 다루어야 한다. 겉으로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만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
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칭의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자칫 오래 봉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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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큰 복이 없다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며, 자신의 봉사 생활을 지나치게 자랑하여 주위 성도들에
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율법적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비판의 태도가 커지면 목회자를 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외형적으로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이단계의 성도들의 죄를 다룰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서
부터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의 초기에 들어선 성도들에게는 내면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들
의 율법적 열심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을 닫으
며 자신이 잘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면 
자신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면의 죄를 바로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면 오
히려 더 남을 비판하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이들의 외형적 율법준수를 인정해 주
면 오래지 않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럴 때 내면의 죄를 볼 수 있
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목회자는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죄를 다루는 말씀들을 더 중점
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면의 죄를 발견하여 ‘나
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 안에 
‘남의 티’를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면의 죄를 처음 깨닫더라
도 처음에는 깊은 통회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그 죄를 인정하고 계속 고백하며 회개하면 점
점 더 내면의 죄에 대해서도 깊은 통회가 생기며 가난한 심령이 된다.  
이 시기에 외형적 율법 준수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못보고 남을 비판하면 공동체가 분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지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분열을 일
으킬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 양
상은 보통 네 부류의 모습으로 나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유형, 속으로만 비판
하고 사람을 회피하는 유형,  처음에는 회피하다가 나중에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유형,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유형이다224. 이 중 네 번째가 가장 바람직하다. 교회가 분
 




열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목소리를 거칠
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이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
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하여 공격적 비판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사람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부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과 건전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
통 능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계속 깨닫지 못한다. 목회자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내면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더 기
도해야 한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의 목적(신앙 성장의 최종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서
로 사랑으로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마 5:44) 내면의 법을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굳은 마음을 가진 내면의 
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기도의 자
리로 나아가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의 끝에 이르면 ‘자기 의’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속에 율법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서 성도들은 외형적 필요를 구하는 단계에서 이제 내면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단계로 기
도가 더 성숙해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면의 죄를 보며 고민하고, 자신의 외식을 깨닫고 때로는 괴
로움과 절망에 빠진다. 이때 목회자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어 찾아오는 
절망에 대해서 진리로 자유케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안되
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어야 한
다. 내면까지 율법을 지키는 그 힘이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기에 이제 더욱 기도해야 한다.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 타인을 사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
게 할 때 오리를 가자하는 자에게 십리를 갈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공급된다. 
요약하면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는 외형적 율법 준수를 오랫동안 해온 성도들이 점차 자





잘라내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갈급
한 상태가 된다. 
5. 성령의 세례 단계 
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찾아가셨다(창 18:1). 인간의 모습으로의 하나님의 현현은 아브라함의 부름 이후에 처음 있던 사건이
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창 18:2)” 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
신 것을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며 대화를 한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로 나아간다. 그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수 
5:13)”이 칼을 빼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 역시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
나님을 만난다. 여호수아도 처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사람으로 오인하여 적인지 아군인지를 물
어야 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
니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나타나셨음을 밝히신다. 여
호수아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고 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
에서 이스라엘을 지휘하시기 위한 최고 지휘관으로 오셨다225.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는 출애굽 초
기에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졌다(출 12:41).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싸
울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 2년의 광야 훈련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탐꾼의 말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다(민 14장). 그러나 광야를 지
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옛 세대는 죽고 새 세대가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새 세대(새 부대)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군대 지휘관으로 오실 수 있었다. 성경 원문에는 “지금 왔느니라”에
서 ‘지금’을 뜻하는 ‘아타(ה עָ֣תּ )’는 ‘이 때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때가 되어 오셨음을 말한다226.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힘’으로 치러질 것이다.  
 
225 David M. Howard Jr., “Joshua,”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5.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157. 
226 Brown, Driver, and Briggs, “ה עָ֣תּ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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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모두 할례 사건 이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
한다. 두 사건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들은 모두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았고(창 8:2; 수 5:13)”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할례 사건 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영적 사건을 상징화 하는 사건이다. 자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속에 율법을 기
록하는 마태복은의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기록한다(마 5:8). 바울
은 아직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인들(고전 3:1~3)에게 지금은 희미하지만, 
사랑을 행하는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전 13:11~12).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일’은 히브리 시간관의 주기성에 따라 죽음 이후
(미완료)를 뜻하기도 하지만 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단계(미완료)를 말하기
도 한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영적 성숙 단계에 이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미래에도 하나
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광가운데 있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일’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짐을 말한다. 아브라함과 여호
수아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마음, 뜻)으로 채워졌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신다. 비록 죄악 때문
에 소돔을 멸하려 하시지만 멸하기를 주저하시는227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도 공유하셨고 아
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소돔을 위한 중보를 했다. 할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
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싸움마다 전쟁의 구체적 방법
을 그의 마음에 넣으신다(수 6:2; 8:1; 10:8; 11:6). 
 
227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를 주저하신다는 사실은 첫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창 18:16)” 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게 말을 건네신다. 만약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떠나셨을 것이다. 그 뒤 두 사람은 떠나고(18:22) 
대화는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다시 이어진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 자체가 
주저하셨음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 18:21)”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주저하시는 모습이다. 넷째, 아브라함의 의인 숫자가 여섯 번 번복되어도 기다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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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힘을 얻음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속이 텅 비었음을 깨달은 자는 이곳
에 성령의 내주를 갈망한다.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세례 단계’에 이른다. ‘성령의 세례 단계’는 ‘새사람으로 하나님을 만
나는 단계’ 를 말한다.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
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단계이다. 3년반
을 따라다녔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텅빔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4–5)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
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
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인간이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
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행 1:14).  그렇
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행 1:5), 사도행
전 2장 4절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두 가지 용어를 사도행전은 같은 의미로 
다룬다는 말이다. 본인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표현을 따라 ‘성도에게 일어나는 첫번째 성령충만228의 
사건을 성령세례’로 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의 ‘성령의 임재(고전 12:3)’와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세례’는 구별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한 번에 자신의 
내면의 모든 죄를 깨닫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단계로 
 
228 성령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베드로에게 성령충만함이 줄었을 때 
그는 담대함을 잃고 두려움으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갈 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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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자신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한 죄들을 깨
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 오로지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음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겉에 율법이 기록되고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를 거
쳐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
러했다. 성령충만은 속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마음에 할
례가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의 내주는 충만이 아닌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전적으로 타
락하고 부패한 내면을 발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텅 빈 내면에 성령으로만 가득 차는 사건을 성령
충만으로 정의한다. 성령의 부분적 내주와 성령충만은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사건은 마음의 할례 후 하나님의 영
(마음, 뜻)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사건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충만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 곧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고 표현한다. 누가는 성령충만의 결과로 나타
나는 마음의 ‘담대함(파르레시아 : παρρησία)’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동체
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담대함’의 명사형 - 행 2:29; 4:13, 29, 31; 28:3; 동사형 - 19:27–
28; 13:46; 14:3; 18:26; 19:8; 26:26229).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도 싸움이 
거듭되면서 적군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싸웠다. 성령충
만을 받자 사도들은 자신들을 잡으려 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
도를 증거했다.  
회심을 위한 성령의 임재(고전 12:3)와 성령충만함이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유대인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행 2:37).  베드로는 복음을 듣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
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
물로 받으리니”고 말한다. 여기서헬라어 원문은 ‘회개하라’와 ‘세례를 받으라’를 명령법 부정과거형
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동사는 직설법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
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죄사
 
229 Moisés Silv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659. 
164 
 
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말에 순종한 그들은 죄사함의 세
례를 받고 오순절 전의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다(행 2:42).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음을 말한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회개하
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임재(고전 12:3)’의 결과이다. 비록 이들이 회개를 하여 서로 물
건을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는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성
령세례를 받았다(행 4:31).  
성령세례의 결과가 ‘마음의 담대함’으로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행 2:42~47), 성령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 자신
들이 내면의 텅빔을 깨달은 예루살렘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행 4:31). 그들이 성령을 구할 
때의 동기는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램이었다(행 4:29).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담대히’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행 4:31). 
성령 충만함, 곧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 임한 뒤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누가는 ‘한 마음과 한 뜻
(카르디아 카이 프쉬케 미아 : καρδία καὶ ψυχὴ µία)’이 되었다고 표현한다(행 4:32). 그리고 이전에도 외형
적 율법의 틀을 갖추어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지만 성령충만이 임한 뒤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행 4:32).” 율법이 그들의 속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의’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비로소 
완전히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바뀌었다. 성령충만의 결과를 은사와 표적과 기사
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 성령충만의 목적은 내적인 변화 
성령충만을 외적인 표적과 기사에서만 찾으면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힘’으로 
사도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표적과 기사가 나
타났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힘’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외형적 증거일 뿐이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충만의 결과는 순종과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 곧 내면의 변화가 핵심이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어도 애굽 왕 바로의 술사와 같이 외형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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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면까지 온전
히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기 의’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마 7:23). 그들은 주의 이름
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 7:22~23).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는 나타났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자 곧 ‘마음의 죄를 깨닫
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다(마 7:24).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
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죄를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 기적
은 주님과 상관없는 기적이다.  
에스겔을 통한 새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7)” 하나님께서 친히 율례를 행하게 해주시겠다
는 약속이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율례를 행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계를 이
렇게 설명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
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 
바울은 외형적 틀을 만들고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들(롬 8:1~2)에게 위의 말을 했다. 성령은 이들에게 오셔
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주체는 ‘하
나님’이시다.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그 영을 따
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 성령에 대한 언약은 기적보다
는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에 율법을 기록하러 오셨다. 그런데 속에 율법을 기록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속에 율법이 기록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속에 율법이 기록되
어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깨달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단계에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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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는 내면의 죄를 깨달은 자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단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도록 사도행전의 가르침
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힘과 능력이신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한
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룩
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은사나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이어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언, 방언,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도 폐해지지만 사랑은 계속된다(고전 13:8).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오신다. 외적으로나 내적으
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 곧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랑할 능력을 받아야 한다. 
6. 안식의 단계 
가. 심판과 실수와 다시 일어남 속에서의 안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와 함께 나누기 위함
이었다(창 18:17).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신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 심
판하셔야 했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저하셨음은 이미 보았
다. 그 주저하심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말려 주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 때 하나님의 마
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중보를 원하셨을 수 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여섯 번이나 번복하며 의인의 숫자
를 줄여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례하다고 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결
국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소돔은 의인 열 명이 없어 그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 당한다. 이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
고 모두 멸망 당하는 모티브가 소돔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천사가 방문한 뒤 아브
라함은 오랫동안 끊어 왔던 출산을 위한 성관계를 다시 한다. 기동연은 사라의 말 ‘내가 노쇠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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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에게 기쁨이 있었는가(창 18:12)’에서 “이 기쁨(에드나)은 성적인 희락을 의미하며, ‘하야’ 동사의 
완료형을 통해 노쇠한 이래로 지금까지 부부가 출산을 위한 노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230. 그
렇다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방문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
약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이삭이 생길 수 없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사라와 잠자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후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옮겨 그랄에 거류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지
켜주실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앞에 선지자
로 세워 주셨다(창 20:7).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이전부터 그에게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을 두셨다
(창 20:6). 아비멜렉에게 어떤 성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
셨음이더라(창 20:18)”는 말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치유되고 그 집
안에 출산이 열리게 된다(창 20:17). 아브라함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힘’은 사라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아비멜렉을 치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그 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이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는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구대로(창 21:10) 아브라
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다(창 21:12). 아브라함은 근심했지만(창 21:11)  이스마엘
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
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근심했던 아브라함은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에게 민족을 이룰 밑천
이 될 만한 재산을 주지 않고 ‘떡과 물 한 가죽부대’만을 준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
마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면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내 보냈을 것이다. 아브
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나그네에게도 송아지를 
 
230기동연,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25,” 242; Mathews, “Genesis 11:27–
50:26,” 1B,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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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주던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떡과 물 한 가죽부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영하듯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창 21:20)”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기록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믿고 안심한다. 자신의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아브라함에게 안식이 왔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난 후 그들의 첫 전쟁은 여리고  
성이었다. 그들은 ‘혼돈과 공허’의 여리고 성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수 6:25)’하고 모두 진멸
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의 여리고 땅에 특별히 은혜받은 자와 그 가정을 제외하고 모
두 진멸 당하는 노아 시대의 모티브가 재현되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난 뒤 ‘롯과 그의 가정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혼돈과 공허’의 땅의 멸망이
라는 동일한 모티브가 이어졌다.  
여리고 성의 탈환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 성을 점령하려 했다. 철옹성 여리고 
성 전쟁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으로 싸워 승리했다(수 6:2~5, 20). 너무나 작
아 보이는 성이라고 생각하여(수 7:3) ‘자신의 판단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하나
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다. 물론 전쟁의 실패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하지만 분명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
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에 관해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지 않으시고 아간의 가족들을 제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이성에서 패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아이 성 패배의 원인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판단)’으로 싸우려 했던 것
에 있다. 다행히 그 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간과 그의 가족’을 멸하고 다시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여호수아는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한다. 그 뒤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의 위치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하게 된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새 세대는 또 하나
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
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수 9:14).” 기브온 거민의 양식은 그들의 말을 증명하듯 
곰팡이가 나 있었다(수 9:12).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또 ‘자신의 힘(자신의 판단)’을 따랐다가 그들을 정복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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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모리 족과의 큰 전쟁을 치르
게 된다. 여리고는 아모리족의 여러 성읍 중 한 곳이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과 기브온의 배반 사건 
때문에 아모리 족의 다섯 왕은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과 싸우려 한다(수 10:5).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
라엘은 여리고 성 규모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전쟁을 벌여야 했다. 싸움의 양상이 더 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다(수 10:8).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싸웠
지만,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
가 더 많았다”고 말한다(수 10:1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
어 주셨다(수 10:12~13).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수 10:14)”고 말한다. 여호수
아와 그 군대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믿지 않았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연속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원리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안식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히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짐(세 천사/여호와의 군대장관)231” – 혼돈
과 공허의 땅에 대한 심판과 그 속에서 의인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소돔성과 롯 / 여리고성과 라합) –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다시 패배(아비멜렉사건/아이 성과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 – 다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이삭의 출생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아모리족과의 전쟁에
서 승리) 
‘안식의 단계’에서도 성도들은 오랫동안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 의’에 빠지는 실수를 
범한다.  아브라함도 잠시 동안 옛날 습관대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힘(판단)’으로 아이 성 전쟁에 참여하거나 기브온 거민을 
대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자신의 내면의 이런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여쭙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장
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라를 보내 놓고 그가 장막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
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다. 그는 아비멜렉을 속인 사건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고통 
 
231 이것은 제 5단계 성령의 세례 단계의 사건인데 ‘안식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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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던 것을 다시 교훈삼아 ‘하나님의 힘’을 철저히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것
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의 결과가 아니었다.  
성도들도 성령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령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자는 
그 죄를 지적 받았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속히 돌이킨다. 이미 자신의 마음의 전적 타락과 부패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속히 다시 붙잡는다. 이것이 내면
의 죄를 깨닫고 성령충만한 자의 특징이다. 성도가 안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죄를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이미 미움을 죄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율법
의 기능중 한 가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롬 3:20).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있다(롬 7:13; 갈 3:19). 그런데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율법이 안팎으로 
새겨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히 주님께 회개한다. 그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다(롬 
8:1~2).  
나. 옛 언약 하갈과 새 언약 사라 
지금까지 신앙의 성숙 단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힘’ 곧 육체
를 따라 난 자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힘’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라고 한다.  
21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
냐 22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
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이것은 비유
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
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오직 위에 있
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 4:21–26)  
28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그러나 그 때에 육체
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
다 30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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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
니라 31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 4:29–31)  
이미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도 ‘하갈’을 이스라엘 옛 세대
가 맺은 ‘시내산 언약’과 연결 짓고 있다. 이렇듯 바울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 ‘자기 의’로 말미암는 
자들, 곧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갈 4:21)’로 가득 찼음을 지적한다(25절). 이렇게 ‘자기 의’로 사
는 자는 종의 자녀와 같다. 자유가 없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행해야 하므로 율법의 종이 되어 안식이 
없다.  
종의 언약이 아닌 ‘안식과 자유를 주는 다른 언약’이 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새 언약에 대한 
비유이다(갈 4:23-24).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사람’이 되고 난 후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후 출산
했다.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롬 8:4).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며(갈 4:28) ‘성령을 따라 난 자(29절)’라는 표현을 쓴다.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
을 행하는 자가 ‘자유자’이고 ‘안식하는 자’이다. 여기서 바울은 하갈을 옛 언약으로 사라를 새 언약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비교한 본인의 관점은 이미 바울에 의해
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히브리적 시간의 주기성에 따라 갈대아를 
떠난 아브라함 안에 일어난 새 창조의 과정과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새 창조의 과정의 
원리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다. 예수님의 멍에를 멘 안식  
‘안식의 단계’에 있다는 뜻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일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안
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 율법 준수에 치중하여 무거운 짐을 진 종살이를 하
는 자들을 안식으로 초청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
리니 (마 11:28-29)”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안식’이란 일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멍에’는 일하기 위한 농기구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안식은 일
172 
 
을 아예 하지 않는 곳이 아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 놓고 ‘예수님의 힘’으로 끌어주는 멍에를 함께 메
고 일하는 안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전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전쟁의 땅에서 안식하고 있었다. 요한계시
록에 묘사된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안식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섬기고(라트류수신: λατρεύσουσιν)’, 
‘보고(옵손타이: ὄψονται)’, ‘왕노릇(바실류수신: βασιλεύσουσιν)’하는 일을 한다(계 22:3~5). 창세기에서 보
여주는 안식도 같은 개념이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안식의 제 7일’에 들어가는 개념이 창세기 2장
에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했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안식의 땅에서 그는 에덴을 ‘다
스리며 지키는 일’을 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제 7일에 쉬었다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에덴에 
있으면 일을 하더라도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기 때문이다. 에덴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식주
를 공급하시는 가운데 수행된 일이다. 에덴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곳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밖에서 주어졌다.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에 평생에 ‘자신의 힘’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하는 일이었다(창 3:17~19). 이는 하나님께서 주
신 안식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약에서는 회복된 안식을 안식일, 안식년, 희
년 등으로 예표하여 보여준다. 이사야는 ‘희년(은혜의 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덴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한다(사 61:1~2).  
새 창조의 역사로 말씀의 틀이 만들어지고 말씀의 채움이 일어난 성도들은 성령께서 임하심으
로 성령의 세례(충만)를 받아‘안식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도 이 안식의 땅에서 잠깐 ‘자신
의 힘’을 의지하다가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처럼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이 성령의 충
만함을 잃는 모습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함을 가졌던 베드로도 잠시 동안 다시 ‘외식’에 빠
져 바울에게 책망받았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
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
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 2:11-13) 
성령의 충만함은 성전 안에 있던 금등대와 같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음 받아 채워지지 않으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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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요단강에
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성령충만이 이 안식하는 믿음
을 유지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수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예
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하
나님께로부터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야 한
다. 자신들이 받은 소명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일하되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에 안식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
라가 확장된다. 
안식의 땅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으로 묘사했다(히 4:10~11; 5:14). 장
성한 자가 된다는 뜻은 이제 장성한 자의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렘 31:34), 성령의 요구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아, 성령의 도우심
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된다. 간혹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면서도 곧바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어간다. 오히려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
에게 이러한 실패는 더욱 하나님의 힘을 간절하게 찾도록 만드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사실 성도들
이 이 단계에 있으면 목회자가 특별히 지도할 것이 없다. 그들은 이미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
고 있기 때문이다. 
7.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단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그는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떠
났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히 11:19). 그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그가 이삭을 하나님
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입증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보면 
이삭을 이미 번제로 바친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속에서부터 이삭을 죽였다. 창
세기 22장 10절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는 말에서 ‘내밀다’와 ‘잡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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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완료형으로 썼다는 뜻은 이미 죽였다는 의미이다. 이미 믿음으로 결정된 
일이기에 실행된 일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히브리적 시간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히 11:19).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11
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
뢰하는 믿음 가운데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직 하나
님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산다. 이는 사라 뿐만 아
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힐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위해 같은 혈통에서 아내
를 구해온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 아브라함은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을 모두 동쪽 땅으로 가게 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오직 이삭의 후예들만 살아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창 17:8).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후손들을 위한 준비를 한 후에 생을 마감한다. 
여호수아를 통해 진행되는 전쟁은 큰 위기를 맞았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강력
했던 아모리 족의 다섯 개 성이 연합하여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했음을 보았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
든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온 족속을 다 
모이게 했다(수 11:1~4). 아모리족과 같은 부족이 여섯 개가 연합했다. 이는 아모리족 다섯 개 성읍과의 
전쟁하고는 그 규모에 있어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숫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대한 병력의 모습을 성경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
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 쳤다(수 11:4~5).”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
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아모리 족과의 전쟁에서도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도
우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가나안 족속의 병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강
력한 도우심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도우셨다는 표현은 전혀 나
오지 않는다. 그저 갑자기 습격했다는 말뿐이다(수 11:7).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둔다. 그런
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빼앗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신다. 사실 이
것은 가만히 놔두면 다음번 전쟁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
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수 11:9).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나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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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무기의 강력함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 1:29~30; 신 20:1~4).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포기했다. 비록 가장 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적으로 돕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이 전쟁이 분명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전쟁임을 믿었다
는 증거이다. 
사사기를 보면 아직 전쟁할 것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와께서 그
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수 21:44).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수 21:45)고 기록한다. 이는 하나님의 약
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이 표현을 통해 출애굽에서 시작한 새 창조의 과정이 여호
수아서에서 마무리 됨을 볼 수 있다.  
이 후에 길르앗 사람들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수 22:10; 
25~29).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언
약을 체결한다(수 24장). 
가. 최고의 원수까지 사랑함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단계’이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본 ‘완
성된 안식’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
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친 사건을 통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
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임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
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로 말씀하신다. 이는 아브
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내어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6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말의 뒷발
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름으로 전쟁은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되었다. 신앙 성장의 완성은 하나
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 연합이 꼭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보면 현재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의 미래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하나
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는 미래에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완성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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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단계가 최고의 믿음
의 단계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보여 주신 이 사랑이다.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아브라
함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 드렸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
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다.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
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 먹이고 입히고 가르
쳤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성도들의 믿음의 최고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뛰어 넘어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
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요
구하시는 사랑(거룩함)이다. 
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준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와 길르앗 사
람들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만
난 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후손들이 꼭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더더욱 지도할 것이 없다. 최고의 단계에 이른 그들은 이미 
이 단계를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목회자 자신이 이러한 사랑에 이르렀는가 먼저 점검
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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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늘사랑교회의 신앙성숙도에 따른 목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시 145:15).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겉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속에 율법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러한 사역을 이어 제자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충성되고 지
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마 24:45). 여기서 말하는 때는 분명 하루 중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식
사의 때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게 될 자들의 신앙 성장의 때(카이로스 : καιρός)를 말
한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어린 아이 믿음에는 젖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장성한 성도들에게는 단단
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전 3:1).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성
숙도를 분별하고 목양의 때(카이로스: καιρός)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을 지도해야 함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하셨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시는 사역은 여러 방면
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하는 사적 시간을 통한 가르침이나 설교 등을 통한 대중적 가르침 속에서 이루
어졌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씩 짝을 이루어 직접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했다. 풍랑과 같은 위기의 현장에서도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많은 기적의 
현장은 제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성숙도에 따른 성경적 목회 지도’는 설교나 어떤 특정 성경 양
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성숙 단계를 성경적 기준에 따라 
분별하여 헌신, 봉사, 상담, 선교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제 하늘사랑교회에서 신앙성숙도




제1절 설교와 상담을 통한 신앙 지도 
1. 설교를 통한 신앙 지도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설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강단
에서 목회자의 말씀선포는 목회자가 가진 목회 철학에 따라 선포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생각하고 추
구하는 방향이 설교에 녹아져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교회 안의 각종 행사, 교회학교, 양육, 선교, 소그
룹, 심방, 대사회 활동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제 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성숙도에 따른 성경적 목회 지도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 단계가 각각 다르다는 이해가 없으면 
설교는 어떤 특정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계속 집중될 수도 있다. 목회자의 관심이 불신자에게 복
음 전하는 것에만 있다 보면 계속해서 ‘부르심의 단계’에 대한 말씀이나 전도에 대한 말씀에 설교가 
치중될 수 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적 형편이 어렵다 하여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의 설교 
중에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만 계속 강조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 생활 
전반에 걸쳐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 설교하면 교인들은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듣게 된다. 성도들의 신앙의 때에 맞는 균형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늘사랑교회는 2014년 5월 4일 개척을 했다. 하늘사랑교회는 처음 예배 장소도 없이 서울시 
강남구의 대치동의 한 학원의 방 한 칸을 빌려 개척이 시작되었다. 주일에 운영하는 위층 학원이 예배
에 대한 소음 문제를 건물주에게 제기해서 6주 만에 이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떠나 갑자
기 빌린 어린이 유치원에서도 한 주 만에 건물주에 의해서 쫓겨났다. 급하게 2개월 계약 기간이 남은 
개포동의 학원의 빈 곳으로 잠시 옮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4개월 만에 고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예배 장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도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계속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지
도했다. 그러는 가운데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셔서 장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에 개척되어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한 교회라면 당연히 ‘부르심의 단계’나 ‘죄사함
의 세례 단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잘 심겨져 그들의 
삶에 말씀이 반영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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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원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심방이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성도들
의 신앙 성숙단계를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성도가 제 4단계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 있는데 설
교자가 계속해서 제 2단계 ‘죄사함의 세례 단계’나 제 3단계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의 메시지만 
전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 조항들만을 생각하고 남을 판단
하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단계에 있는 교회는 속히 제 4단계의 말씀
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만약 ‘속에 율법이 기록된’ 성도들
이 계속해서 의에 굶주려 있는데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칫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개척 초기에는 제 2단계인 ‘죄사함의 세례 단계’에 있는 성도나 제 3단계 ‘겉에 율법이 기록되
는 단계’의 성도들이 많았다. 자연히 말씀은 외형적 율법준수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신앙성숙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신앙 성장목
표를 마음에 기본적으로 심어주었다. 다만 강대상에서는 겉에 율법이 기록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삶
에 대한 설교가 많았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안
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일을 찾아 섬겨야 한다고 말해주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
른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업무나 일이 있으면 광고를 하여 성도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참여
하게 했다.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싹튼 성도들은 교회에서 헌신을 시작했다. 교
회 청소도 인원이 적어도 당번을 정하여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헌신도
는 더 커졌다. 교회 교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도 세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도 있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재정의 적은 부분이라도 선교지에 보내도록 교육
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않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했다. 그리고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커
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부터 사랑을 강조하였지만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다른 사람의 티끌을 주목하
고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 이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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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였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왔던 양육프로그램을 비로소 개척 후 
4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가르치게 되었다. 이 양육 프로그램은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를 돕
는 ‘신앙 성장세미나’라는 성경공부이다. 이 성경공부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자신 안에 올라오는 형제
를 판단하는 마음과 자신의 옳은 행위를 자랑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율법을 마음
에 기록하도록 돕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도 새가족들이 등록하기 때문에 이들
에게는 별도로 초보단계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강대상의 설교는 다수 성도들의 신앙성숙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각각 신앙성숙도가 다른 모든 회중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숙한 신앙 단계의 성
도들을 향한 설교를 할 때도 아직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성도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의 신자들이 더 높은 단계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자신들의 신
앙성장 수준에 맞는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을 위
한 설교가 선포되어도 그보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은혜를 받
게 된다. 그러므로 한 편의 설교 속에 모든 신앙 성숙 단계의 성도들을 향한 각각의 말씀을 전할 필요
는 없다. 하지만 교회내의 다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개 교회의 신앙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
리고 설교는 대체로 이들의 믿음에 맞추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처음 나온 초보의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설교도 필요하다. 이러한 성숙도에 따른 설교의 적절한 배분은 목회자
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며 얻게 된다. 
바울이 각 지역에 서신서를 보낼 때에도 그 지역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모두 달
랐다. 아직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단계에 이른 사람까지 다양했
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는 교인들 다수의 신앙 성숙 상태를 고려하여 서신서를 보
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새사람을 입으라(엡 4:24)고 명령하고 골로새 교회는 새사람
을 입었으니… 사랑을 더하라(골 3:10, 14)고 말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이 ‘이신칭의’
에 대한 기초가 잡히지 않은 교회들에는 이에 맞는 가르침으로 편지를 썼다.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는 최고의 사랑의 단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살전 4:9)”고 칭찬하면서, 교인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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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 기록했다(살전 4:11~12; 살후 3:10).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자가 섞여 있음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대하는 데살로니가의 수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
심하지 말라’고 격려한다(살후 3:13). 이는 바울이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초보 수준인 나태한 자들에 대
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주된 수신자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개척 초기에 성도들의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강해했다. 개인적으
로 성경을 주해하며 새 창조의 역사인 ‘틀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신약 안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을 똑같은 저자에 의해 쓰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율법의 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눅 3:7~14). 반면에 사도
행전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부어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와 바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특
별히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과 연합한 장성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에 나온 바울의 삶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롬 8:4)’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
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누가복음 강해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율법의 외형적 틀
을 만들고 성령으로 채움 받는 과정과 역사에 대해 강해를 했다.  
이 외에도 사무엘 상하 강해를 하며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신앙 성장 과정을 설교했다. 다
윗과 사울의 일생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
는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잃게 되었는지 설
명하며 성도들에게 ‘왕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설교했다.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느헤미야의 신앙을 소개하며 장성한 자가 
안식하는 믿음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강해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믿음에 이르렀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신앙 성장의 제 1단계부터 제
5단계는 소개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 6단계 ‘안식의 단계’ 속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
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임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느헤미야서에서 그
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임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루살렘 성
벽에 대한 파괴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왕의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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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였고,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 그
의 기도로 기록이 끝난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
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장성한 신앙인의 길을 소개했다. 
이렇게 하늘사랑교회에서 강단은 성도들에게 신앙성숙도에 따른 목회지도를 하는 기본장소이
다. 하지만 설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설교
를 듣지 못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소수의 성도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개
인적인 목회 상담이 필요하다. 
2. 상담을 통한 신앙 지도 
상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성숙도에 맞춤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도
들은 다 저마다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한두 가지 이상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
과 교제를 나누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성도들
을 심방하거나 교회로 불러 상담하여 회복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상담 후 성도들이 스스로 설교나 교
회 양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잠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학생이 있듯이 성도들 가
운데 병원과 같이 특별히 격리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병실도 1인
실을 쓸 수도 있고 다인실을 쓸 수도 있는 것처럼 개인 상담이나 소그룹으로 상담을 하기도 한다. 그러
나 주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성숙도를 분별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성도 스스
로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상담은 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1단계부터 제 5단계
까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 6단계 ‘안식하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기 보
다는 목회자를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이 어린 성도를 위하여 합심
하여 기도하고 그 성도가 회복되기까지 목회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가 돕기도 한다. 
상담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시간에 있다. 모든 성도를 한 사람씩 상담하여 가르치다 보면 많은 시
간을 할애하게 되어 말씀연구나 설교, 그리고 다른 양육 시간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상담 외에 
그룹으로 신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교회는 양육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늘 사랑교
회는 ‘부르심의 단계’에서 ‘성령의 세례 단계’까지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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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책별 연구를 할 계획이다. 아직 ‘안식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 성경 책별 연구는 시작하
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늘사랑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양육에 대해 훗날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
을 만큼 양육을 받으라고 지도한다. 자신의 회복에서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도
구를 갖출 수 있도록 각 양육에 대해서 평신도들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훈련받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
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가르치는 기술과 목양의 마음을 훈련받게 하
고 있다. 
하늘 사랑교회의 신앙성숙도에 따른 양육 프로그램은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제2절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성숙도에 따른 양육 프로그램 
하늘사랑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 가정, 민족,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사명선언
서를 바탕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개인의 거듭남에서부터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단계
별로 양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개인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정 회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별히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며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떻게 가정 내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결혼 전 
예비커플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통해 부부 갈등이나 이혼을 예방한다. 결혼 예비교육을 통해 결혼 후 
태어날 자녀들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키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신자에서 거듭난 신자로 세우고,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도록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이나 목회 방향을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 접목하고 있다. 
1.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불신자나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을 찾아서 전도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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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잘 양육 받아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성도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
도하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한다. 
가. 새신자교육  
(1) 대상 :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 하늘사랑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 교인 등
록카드를 제출하고 새신자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자. 
(2) 목적 :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돕는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는 데에 있고(롬 8:29), 이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마 28:20),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요 10:27).  
(3) 교육 기간 :  4주에 걸쳐 주일 오후 시간에 교육한다. 
(4) 교육내용 
자체 제작된 교제를 사용한다. 
* 인생의 목적(롬 8:29) :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죽음이 이르기 전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으로 제시하고 인생의 목
적을 따라 살게 한다. 창조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임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삶. 회복의 단계는 나, 가정, 민족, 열방이다. 
* 복음 요약 : 창조, 타락, 구원의 기독교 세계관을 요약해서 복음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성육신하여 보내셨고 이 땅
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신 후 하나님
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
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
음이 자라가야 한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기형적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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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동행(행 1:8) : “On the Bible &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끌어주심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하늘사랑교회의 사명선언서를 설명하면
서 하늘사랑교회의 비전과 양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서 하늘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을 나눈다.  
*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기(요 10:27)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후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을 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삶 속에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과정을 다룬다. 
나. 전인적 치유 수양회 
사람의 회심은 인간의 유창한 설교나 설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전 12:3). 그래서 성령께서 초신자들의 삶에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와 인생에서의 죄의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는 한적한 곳을 찾아 이틀 동안 집중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고안되었다.  두날개선교센타에서 출간
된 ‘전인적 치유 수양회’라는 교제를 가지고 실행한다. 
(1) 대상 :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인적 치유
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하늘사랑교회 성도들. 
(2) 목적 : 예배와 강의를 통하여 성경적인 성령론의 기초를 다지고 회개를 통한 전인적인 치
유를 경험하도록 도움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3) 기간 : 1일 혹은 1박 2일 
(4) 교육 내용 :  




2. 죄사함의 확신 단계에서 주어지는 양육 프로그램 
죄사함의 확신의 단계는 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오지 않는
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마음의 고백으로 내려오기까지 알지 못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속히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사
랑이 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같이 맞춤형 성경공부가 큰 도움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이에 긴 
기간의 간격을 두고 시행되면 효과가 많이 감소한다.  되도록 연속되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거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도록 마지막 시간에 양육신청서를 
내게 한다. 
가. 일대일 제자양육 – 동반자 과정 
(1) 대상 : 신앙생활의 기초를 알지 못하고 경건 생활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성도. 새가족  
교육를 수료한 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아 보지 못한 자. 
(2)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건 생활의 틀을 만든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는 삶, 복종, 사역의 신앙생
활의 습관을 만들어 주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도록 돕는다. 경건 생활의 틀을 만드는 
것은 율법의 외형적 틀을 만드는 기초작업이다. 여덟 가지 경건 생활의 반복을 통해 외형적인 율법
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3) 교육 기간 : 16주에 걸쳐 양육자가 동반자(피 교육생)를 주 1회, 두 시간 동안 양육한다. 
(4) 교육내용 
두란노서원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활용한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4주간 공부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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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자라기 위한 여덟 가지 경건 생활의 습관에 대해 가르치며 매주 실천 여
부를 점검한다.  
(5) 진행 방법 
일대일 양육 담당자를 세워 양육자와 양육대상자인 동반자를 서로 연결한다. 양육자는 일대일 
양육자반 교육을 수료했거나 수강 중이어야 한다. 대개는 양육자반을 통해 배우면서 동반자를 가르
친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주중 1회 교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양육자는 양육의 전 과정을 위
해 항상 기도로 준비한다. 양육자는 동반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기억하여 양육
한다. 
나. 제직 교육 
(1) 대상 :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고 하늘사랑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교인. 제직 후보 필
수 과목. 등록카드를 낸 사람 중에 8주 제직교육까지 마쳐야 정식 교인으로 등록된다. 
(2) 목적: 강의를 통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하고, 신앙생
활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함으로써 하늘사랑교회 공동체 생활의 적응을 돕는다.   
(3) 기간 : 8주 동안 진행되며,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강의 끝에서 질문을 받는다. 
(4) 교육내용 :  
* 깨어 있는 삶 1  – 왕 같은 제사장 :  깨어 있는 삶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를 중심
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첫 
강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은사대로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하고 이를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명선언서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 깨어 있는 삶  2 – 전도에서 선교까지 :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
고 평신도로서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깨어 있는 삶 3 – 영혼육의 죄 : 이 강의를 통해 외형적인 율법준수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를 깨
닫고 회개해야 함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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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예배와 심방의 중요성 :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눈다. 그리고 ‘가정예배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가정예배에 대한 구체적
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정에 심방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친다. 
* 주일성수 : 십계명의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주일성수를 하
는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을 소개한다. 
* 소그룹의 중요성 : 점차 모이기를 폐하는 이 세대에서 소그룹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
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일이 왜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유익을 소개하고 소그
룹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한다. 
* 기도의 삶 : 일대일 제자양육에서 다루지 못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추가로 다룬다. 기도, 
간구, 감사, 도고의 내용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공
격을 이길 수 있는 대적기도의 원리를 가르친다. 
* 그리스도인의 헌금생활 :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 강의를 통해 
‘크라운 재정강의’를 듣도록 유도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재정
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전한다. 
다. 기독교 세계관 
(1) 대상 :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나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자. 
(2) 목적: 창조, 타락, 구원에 담겨 있는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와 역사, 개인의 인생을 조명하
여 볼 수 있도록 한다. 복음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 시
간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더 단단히 한다. 




* 창조 :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금세와 내세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
업을 깨닫게 한다. 생명 나무를 만드신 목적을 소개하여 혹시라도 있을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고 하
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시간을 통해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과의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 타락 : 사단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을 다룬다. 타락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자범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다. 
* 구원 : 성육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영적무장을 시킨다. 
* 양육 : 성도들이 죄사함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신앙성숙에는 단계
가 있음을 가르친다. 
3. 율법의 틀을 만들어주는 양육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생긴 사람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
음이 커진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틀을 말씀 위에서 정립해 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성경적 경제관이나 개인 
소명에 대해 찾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을 통해 세상에서 배운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고, 
자신들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성경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가르쳐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세우셔서, 말씀에서 비롯된 교육학, 경제학, 가정학과 같은 다양한 이론의 탁
월성을 그들을 통해 역사 가운데 입증하셨다. 이미 이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구약의 가르
침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의 탁월성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교육적으
로 이미 검증된 많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  
이들은 선조가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율법의 소중함을 깨
닫게 되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속에 율법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15)”라고 말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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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게 되었다(눅 19:41-44; 20:15~16; 21:20; 22:41~44;  23:28~31).  하지만 나라를 
잃은 후에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율법의 교육학적 지침과 함께 외형적 율법준수를 꾸준히 
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들이 가진 탁월한 교육 방법론은 역사 가운데 사어가 된 히브리어를 현대에 다
시 사용하고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
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입증한 다양한 성경의 이론
들을 본받아 거룩해짐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경 말씀의 많은 교육방법론이나 경제학 
이론, 가정에 대한 가르침들을 교회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
여 하나님 말씀의 탁월성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연구로 교육학 이론들을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늘사랑교회는 방법론에 있어 유대인식 교육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교회학교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린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
도록 성도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제관을 그대로 가르친다. 
가. 사명선언서 수련회 
(1) 대상 :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자, 사명선언서를 갖지 못한 자. 주님께서 주신 은사
를 발견하여 은사대로 살고 싶은 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자. 
(2) 목적 :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여 사명선언서를 작성한다. 발견
한 사명과 은사를 개발하기 위한 인생의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세워 실천케 한다. 죄사함의 확신
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명서 작성을 돕는다. 
(3) 교육 기간 : 연 2회 또는 분기별로 진행한다. 당일 또는 1박 2일로 진행한다.  
(4) 교육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발견하기, 균형 있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명선언문 작성 준비, 과거 인




(5) 진행 방법 : 수련회 당일 전 세 가지 검사를 하고 오도록 한다. (성령과 기질, 성격유형 검사, 
은사 진단) 수련회 당일 강의와 설문조사, 조별 발표 
나. 크라운 재정강의 
(1) 대상 : 성경적인 재정관이 필요한 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 빚에 시달리거나 수익이 
일정치 않은 자, 재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 
(2) 목적 :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재정사용 습관 찾아내고, 건전
한 재정 사용이 습관화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한다.  
(3) 기간 :  10주 / 워크숍  
(4) 교육 내용 
크라운재정강의 교재를 활용한다. 재정에 대한 성도의 역할을 배우며, 부채를 금하고, 조언을 들
어야 하며,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왜 중요하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는 
일의 중요성을 배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전하게 일을 해야 하고, 투자에 대해서 가르친다. 성도들은 
성경적 재정관리에 대해 의외로 잘 알지 못한다. 리더는 매주 조원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점검한다. 매
주의 진행은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각 과마다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고, 개인에게 적
용한 후에, 성경적인 재정관에 관해서 공부하고 느낀 점과 간증 등을 나눈다. 재정교육의 최종 목표는 
재정자립의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
에 쓰임 받는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다. 
다. 결혼예비학교 
(1) 대상 : 결혼을 앞둔 하늘사랑교회 성도 
(2) 목적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점검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3) 기간 :  6주간 이론교육과 실습 
(4) 교육내용 
- 관계 강점 영역 및 성장 필요 영역을 서로 나눈다 
- 의사소통 :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 희망 사항 리스트작성, 매일의 대화와 칭찬 
- 개인 스트레스 프로파일 : 가장 중요한 문제 파악하기, 우선순위 균형 
- 갈등 해결 : 커플 갈등 해결 10단계, Time out, 용서 
- 재정관리 : 재정목표의 중요성, 예산안 작성, 돈의 의미 
- 여가활동,  성과 애정표현,  역할 나누기,  영성(가치관)  
- 결혼 기대 : 결혼에 대한 기대 조절하기 
- 커플 및 가족 지도 : 관계 지도, 친밀감 및 유연성 연습 
- 성격 특성 : SCOPE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기 
- 삶의 목표 : 함께 성취할 삶의 목표 
(5) 진행 방법 
-  ‘Prepare 검사’를 통해 커플 남녀의 성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원인을  
찾아내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 도서를 읽고 나누게 한다. (커플체크업, 사랑
의 5가지언어 등)  주 1회 또는 격주로 총 6회 교육한다. 교육 초기에 남녀 각자 결혼 전 건강검진을 받
게 하고 자녀를 갖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조율하게 한다. 결혼전 관계가 개선되도록 실
습하는 것이 중요한다. 
라. 가정예배학교 
(1) 대상 : 대화가 끊어진 가정,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 하
늘사랑교회 전 성도,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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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무너진 가정과 가정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 성전임을 
알고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게 한다. 가정성전의 조건은 거룩임을 깨닫고 가정의 존
재인 거룩을 위해 가정예배를 드린다. 
(3) 기간 :   8주에 걸쳐 주일 오후마다 교육한다. 
(4) 교육내용 :  
1강,  가정은 성전이다  : 현대 가정의 파괴와 문제점을 소개한다. 가정이 왜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하는 가를 말하며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다룬다. 그리고 가족 간의 건전한 
대화를 가정 예배를 통해 유도하게 한다.   
2강, 가정예배의 유익 : 가정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 가정의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인성교육
의 부재,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3강, 가정 안에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교육, 유대인의 가정교육,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 
4강, 효, 고난의 역사, 가정예배 순서와 의미 효란 무엇인가, 구약의 지상명령을 위한 5계명, 유
대인의 고난의 역사교육, 고난의 중요성 가정예배순서와 의미들 
5강 탈무딕 디베이트  :  디베르의 원리와 유익, 디베르 준비와 실제, 토론 
6강 가정예배의 실제 :  몇 가정이 대표로 실습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관찰한다.  
마. 진행방법 : 부산 우리품 교회의 가정예배학교 교제를 사용한다. 6주에서 8주간 주 1회 교
육한다. 이론보다 실습에 목적을 두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 강의마다 교육한다. 강
의 4주째에 가정 예배를 실습하고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바. 남편 세우기/ 남편 전도법 
(1) 대상 : 부부관계 회복을 통한 가정 회복을 바라는 모든 기혼 여성들, 성경적 방법으로 불
신 남편을 전도하기 원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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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무너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권위를 바로 세우도록 여성의 역할을 가르친다. 남녀
를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두셨다.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아내가 해
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런데 아내의 역할은 가정회복에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아담과 하와의 타
락 후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은 모두 가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정회복의 열쇠를 여성이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어떻게 여성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가정을 회복할지 배우게 된다. 성경적인 가정
관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귀한 사
역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3) 기간: 8주 / 강의 및 워크숍 
(4) 교육내용 
자체 제작된 교재로 진행된다. 교재의 내용은 “인생과 가정의 목적,  여성을 뛰어나게 창조하셨
다,  여성의 역할, 남편에게 받은 상처 치료하기,  지혜롭게 칭찬하는 아내,  기도로 주의 능력을 가져오
는 아내, 영광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만들기”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까지 
회복되었다. 다른 가정회복프로그램과는 달리 강의가 끝난 후에도 부부 관계가 과거와 같이 부정적
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적었고, 대부분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소감들을 밝혔다. 
(5) 진행방법  :  매주 강의와 과제, 과제 점검과 나눔 시간이 있다. 소그룹으로 실천사항들을 
점검하고 나눔으로써 남편전도법의 실제가 실천적인 습관이 되게 하여 가정 회복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도록 한다. 
사. 건강한 가정 꾸리기 
(1) 대상 : 부부 갈등을 겪으며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모든 부부  
(2) 목적: 성경적인 가정관 안에서 실제적인 지침들을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부부간에 친밀
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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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 8주 
(4) 교육 내용  
풀러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서 소개받은 데이비드 퍼거슨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기’ 교
재와 Enrich 프로그램을 병합하여 이루어진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의 감정의 잔을 채우고 있는가?”, “고백, 용서, 그리고 위로
를 통한 상처의 치유, 결혼생활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들의 조화, 가계도, 건강하지 못
한 사고로부터의 자유, 삶의 한 방법이 되는 친밀감 
(5) 진행 방법 : 매주 토요일 1시간 30분의 강의와 강의 후 부부가 1시간 동안 토론할 주제를 
가지고 가정 회복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이 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운
영한다. 
아. 샬롬바이트 
(1) 대상 :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과 이제 막 결혼하여 아이를 갖기 원하는 신
혼부부들.  
(2) 목적 :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들의 임신과 출산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토대를 점검하고, 신혼부부들로 하여금 아이를 가지고 양육할 몸과 마음, 환경적 준비를 
하게 한다.  
(3) 기간 :  6주 
(4) 교육내용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결혼과 출산의 골든타임, 건강한 아기 기다리기, DNA보다 중요한 엄마
의 사랑, 그들만의 순산 비결 – 분만과 산후조리, 아기의 건강관리와 잔치(베이비 시터를 운영하여 자
녀들을 교회에서 관리한다.) 
4. 율법을 내면에 기록하여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 주는 양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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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설교를 통해서도 율법을 내면에 기록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하지만 24주간의 집중되는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면의 죄에 대한 회개의 역
사가 일어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신앙 성장세미나는 연구자가 1992년에 처음 교제를 만들어 가르쳐 
왔던 세미나이다.  
가. 신앙 성장세미나 
(1) 대상 : 리더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외형적 율법의 틀
이 갖추어지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해온 사람. 자신 내면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오랫동안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 
(2) 목적 : 신앙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신앙 성장이 멈춘 원인을 발견하게 한다. 어린 아이 신
앙이 무엇이며 장성한 자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단계
를 확인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다. 
(3) 기간 : 24주 (12주 두 학기로 운영) 
(4)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 –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1과 어린아이 믿음이란? –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어린아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자신
의 신앙 성숙단계가 어린 아이의 신앙인지 점검케 한다. 
2과 그루터기 –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시는 다섯 단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겉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
계’와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명하여 살
펴본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 ‘율법이 내면에 기록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
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조명한다. 
3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본 우리의 믿음의 여정 – 논문에서 밝혔던 일곱 가지 신앙 성
장의 단계를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소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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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성도의 신앙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신앙 성숙 단계에 있는가 확인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다음 단계를 깨닫게 하고 현재 힘써야 할 영역들을 보게 한다. 
4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앎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
씀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
를 수 있다. 
5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을 
구분한다. 그리고 새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새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믿음에 대해 알게 된다. 
6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 욥의 고난 받은 이유를 성경을 통해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그래
서 과거 마음에 상처받게 된 많은 일이 우리의 성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이를 통해 고난에 대
한 감사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7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세 가지 목적을 깨닫게 되므로 예
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배운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과 ‘예수님으로 산다’는 개념을 이해한다. 
8과 하나님의 심판 원리 – 과거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한 성전파괴와 멸망의 역사를 돌아보면
서 이스라엘의 종말, 인류의 종말, 그리고 개인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한다. 자신 안의 
깊은 내면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한다. 
9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 요한이 밝히는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의 신앙 단계에 대
해서 배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
는 영적 군사임을 알게 한다. 이를 ‘안식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한다.  
10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온전함 – 그리스도 도의 초보 여섯 가지를 파악하고 선과 악을 분별
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한 개인이 성화되어 온전해지는 과정은 고난으
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이다. 또한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 짐을 알게 한다. 교회가 하나 됨을 지킴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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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을 이루는 단계로 나가게 됨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함을 배운다. 
부록 1 기독교세계관 (창조, 타락, 구원) – 24주 기독교 세계관을 요약하여 중요한 것을 다시 상
기시킨다. 
부록 2 십계명과 팔복 – 십계명의 외형적 율법을 산상수훈과 비교하며 내면적 죄의 깨달음이 일
어나도록 가르친다. 이를 통해서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부록 3 나의 믿음 진단 – 나의 믿음이 어린 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고린도전서에 나온 항목들을 
통해서 진단한다.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욥을 통해 본 내면의 죄) - 6과의 내용 이해를 위한 소책
자. 
섬김의 삶 – 섬김의 삶이라는 소책자를 통하여 내면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다. 
5. 리더를 세우는 훈련 프로그램 
이것은 ‘안식의 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의 도구를 손에 쥐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아직 ‘안식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이 과정
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돌봄이나 양육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엄마의 손길
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일곱 살 누나가 엄마를 대신해서 세 살 동생의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는 것
과 같은 이치이다. 엄마가 세 살배기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을 일곱 살 누나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적에 동생들을 잘 돌보았던 누나는 커서 시집을 가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도 능
숙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이미 어릴적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그 기술을 익혔기 때문이다. 이와마찬
가지로 이 과정은 믿음이 아주 자라지 않은 성도들도 자신들이 돌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영적 도구를 얻도록 돕는다. 그래서 ‘안식하는 믿음’의 단계에서는 더 
숙련된 모습으로 성숙 단계의 초보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된다. 
가. 일대일 제자양육 - 양육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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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일대일 동반자과정을 마친 자 
(2) 목적 :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양성함으로써 리더들을 세우고, 소그룹 리
더가 되기 전 타인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게 한다. 세워진 리더들을 통하여 다른 교인들의 신앙생활
(경건 생활)의 틀을 다짐으로써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도 성도들
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제시와 기본적인 신앙지도를 할 수 있
도록 준비된다. 
(3) 기간 : 약 12주 
(4) 교육내용 : 일대일 제자양육의 동반자 과정 내용을 강의식으로 다시 복습하며 실제 동반
자와 연결되어 가르친다. 
(5) 진행요령 : 양육이 시작되고 3주 이내에 동반자와 연결되어 양육을 시작한다. 1주일 1회 
만나 두 시간 양육한다.  
나. 소그룹 인도법 
(1) 대상 : 사랑방 목자로 준비되기 원하는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2) 목적 : 소그룹 인도법을 공부함으로써 사랑방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배우고 적
용할 수 있다. 사랑방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소그룹을 화목하게 유지하고, 영혼
들을 잘 관리하는 리더가 되게 한다. 
(3) 기간 : 10주  
(4) 교육 내용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교재를 활용한다. 소그룹 모음을 위한 자기 준비, 소그룹 모
임을 구성하는 법, 다른 이들을 격려함, 솔직하고 투명한 나눔, ‘열린 질문’ 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임, 모임을 세우는 대화의 리더법,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법, 단계를 통하여 발전하는 모임,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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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신경 썼을 때 얻는 효과 
다. 관계전도법 
(1) 대상 : 사랑방 목자(소그룹 리더들),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2) 목적 : 전도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함께 하는 전도가 효과적이고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주위의 관계망을 통하여 전도할 사람들을 찾고 단회적인 전도가 아닌 지속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요령을 배운다. 
(3) 기간 : 12주 
(4) 교육 내용 
작정 –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세 가지 방법,  기도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생활,  
섬김 –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기,  초청 – 사랑방으로 초청, 교회로 초청 
(5) 진행 요령: 사랑방별로 함께 웍시트를 공부하고 실천한다. 매 단계 3주씩 진행하며, 사랑
방이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초청한다. 한 명씩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망을 형성하여 관계를 통하여 전도함으로써 전도 대상자들이 쉽게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라. 마을목자훈련 
(1) 대상 : 사랑방 목자들(소그룹 목자들), 오랫동안 소그룹을 인도하다가 이제 다른 소그룹 
리더들을 관리하는 자로 세움 받는 자 
(2) 목적 : 사랑방 목자들을 관리하는 마을 목자(중간리더)를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조직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간 : 12주 
(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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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소그룹 리더의 7가지 습관’ 책을 활용한다. 공급받기, 경청하기, 격려하기, 보살펴주기, 
개발과 훈련, 전략 세우기, 도전 주기, 코치로서의 권위를 향상시키라, 문제점 진단하기, 단계별 소그
룹 지도,  리더와의 면담 시간, 소그룹 방문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도학교를 계획 중이다. 아직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은 후에는 적당히 살다
가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 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타락 하기 이전 아담에게 계
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
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천국갈 자격만 얻고 적당히 주일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
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잘못된 구원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필수 자
격 요건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 신
앙 성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하신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
았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왜곡된 구원관을 낳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
문이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은 자신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
이라는 구원파적 구원론을 만들었다. 또한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화에 대한 인간의 나태함을 
합리화하였다. 이것은 심지어 칼뱅에게 아담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잘못된 이론을 펴
게 했다. 그래서 세계관의 차이로 오해된 이러한 구원관을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 나타난 시간관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과
거와 미래를 보아야 함을 논증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 삶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선택해야 하도록 자극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반영한
다는 사실은 현재의 모습이 죄에 빠져 부정적일 때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현재에 하나님의 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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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언약의 한계선 안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됨을 보았다. 
그래서 언약은 현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안정감을 보장해주면서도 
언약을 어기고 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인내의 한계선을 넘으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나 
율법폐기론에 빠져 율법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두 가지 모두 신앙 성숙을 방해하
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된다. 성령의 직통 계시와 신비적 체험을 중시한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와 같은 율법폐기론자들은 객관적 신앙의 표준을 잃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
사 시대를 방불케 했다. 윤리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들이 정한 잘못된 칭의 교리를 통해 값싼 일회용 화장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
해지는 삶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게 되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려 하고,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
을 보였다.  율법폐기론자들은 성령에 치우쳐 있고,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에 치우쳐서 결국 예수 그리
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율법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 역할을 재조명해 보
았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되며 이
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또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외형적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 외식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건강
하게 성도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내면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나 위선, 그리
고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면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외형적 율법도 지킬 수 없다. 그
렇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
킬 수 없는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의 외적 내적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
신다. 그래서 우리가 흠 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의 역할을 이
러한 성화에 두지 못하고 외적 은사에만 치우쳐 두는 자들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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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키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들도 역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자기 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나
를 비추어 개선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통한 균형 있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히브리적 시간관의 주기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이 창조과정을 모델로 삼고 
있음을 보았다. 혼돈(formless)과 공허(empty)의 상태에서 틀(form)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채움(filling up)
을 통해 안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 창조의 패턴이 한 개인의 삶을 회복하는 패턴과 일치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패턴
과도 정확하게 일치됨을 보았다. 이러한 주기성을 갖고 바울은 구약의 이러한 패턴을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았다. 우리의 궁극적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
다. 또한 이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협업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 단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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